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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에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증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

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 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

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한다

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

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

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

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재

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

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시집보내는 딸처럼 또 한 해를 보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말이면 

아쉬움과 허전함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 

충만함이 회복될 듯합니다. 이럴 때면 우리 인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제30집 인제문화>가 발간돼 아쉬움을 적잖이 달래줍니다. 

<인제문화>에 무슨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번듯한 책들에서는 얻지 못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 무언가

에서 우리는 위안과 따뜻함을 얻습니다. <인제문화>가 인제문화원

의 1년 사업을 담는 그릇을 넘어 우리 인제 사람들의 삶을 전하는 역

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제문화>에는 우선 한 해 동안 인제문화원이 해 온 사업이 예쁜 

사진으로 담겨 있습니다. 사진의 출연자 대부분이 우리 인제 분들이

라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몰랐던, 우리 향토사에 관

한 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향토사를 읽으면 흥미진진하고 향토에 

대한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우리 인제 분들의 글솜씨는 또 얼마나 좋은지요! <인제문화>에 담

긴 시과 수필은 대부분이 우리 인제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정겹고 살

발간사

인제문화원 원장  남 덕 우



갑습니다. 동네에서 만나 차도 마시고 잔도 나누는 분들의 생각과 느

낌을 글로 읽으면 직접 말로 듣는 것과는 또 다른 맛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백일장을 통해 입상하신 분들의 글을 싣고 있어 거듭 축하해 

드리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매년 인제서회 회원님들이 임서회를 통

해 발표하신 작품을 다시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며 <인제문화>를 보면 긴 겨울밤에 곶감을 

아껴 먹듯이 읽게 됩니다. 이 모든 글과 작품을 제공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좋은 작품을 주셔서 <인제

문화>가 빛이 납니다. 더불어 <인제문화>를 비롯한 한 해 사업을 

하느라 수고한 임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

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가내 모든 일이 형통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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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운명, 東學의 3대 지도자 
구암(龜菴) 김연국(金演局)의 생애(生涯)를 중심으로

한	승	윤	● 인제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Ⅰ. 서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기까지의 36년이

라는 시간을 일제강점기
1
라 부르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도 그렇게 가르치

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기록들을 찾

아 볼 수 있으나, 1910년을 기점으로 한 여러 가지 중에서도 민족사말살정

책
2
은 가장 악랄한 정책으로 판단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역사왜곡 작업에 수 조원을 쏟

아 부으며 오랜 기간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도 이와 같은 연유이다, 중국 

지린성 집안(集安)에 소재한 고구려 광개토태왕비의 비문을 일본이 조작

1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우리나라가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식민통치를 당한 36년간(1910∼
1945)을 말함.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2 민족사말살정책: 일본은 조선에 대한 강점이후 역사도 말살시키고자 하였는데 우리민족이 
역사적으로 분열적이고 의타적이며 나약하여, 사대정신이 강한 민족이며 외침을 많이 받은 
열등민족이라고 비하하였다. 또한 옛날부터 일본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
는 것은 당연하며 그래야 안전하다는 식의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었다. 종국에는 한국사 
교육을 폐지하고 본국사(日本史) 교육을 강요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족사학자들의 학술단체
인 진단학회(震檀學會)는 식민사관을 극복하는 역사 연구를 꾸준히 해나갔으나, 조선총독부
는 이를 불순하게 여기고 해산토록 강요하여 결국 1942년에 해산되고 말았다. 

Ⅰ. 서론

Ⅱ. 東學의 創道와 布敎의 확대과정

Ⅲ. 龜菴 金演局의 生涯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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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

느 누구도 이에 대응하여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부족한 현실이 매우 안타

깝다.

연간 수조원의 금전공세를 퍼붓고 있는 중국에 맞서 동북아역사재단
3

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고작 100억여 원의 연구소요 재원을 마련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며 관련 연구자들의 얼

굴을 붉어지게 만들고 있다. 그런 재원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4
에 대항하려

고 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이 그러함은 심

히 유감스럽다.

일본의 치밀한 역사왜곡 작업의 결실은 아마도 1938년에 마무리 된 조

선사
5
 편찬이 아닌가 여겨진다. 일본은 1910년 강점이후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전 35권의 조선사를 편찬하며 우리나라 역사서의 뿌리를 뒤집어버리

고 잔인하게 파헤쳐 버렸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우리나라 역사서 왜곡작

업에 한국인이 처음부터 철저하게 개입하였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민족의 역사서를 왜곡하는데 최고 공로자였던 어떤 이는 해방이 

되어서도 이승만 정권에 붙어서 국립대학교 교수직에 장관까지 맡았었으

며, 작금의 우리나라 사학계가 오늘날까지 100% 식민사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음은 그의 작품이었음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보

3 동북아역사재단(東北亞歷史財團,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은 정부가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역사 왜곡, 영유권 주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이
다. 2006년 9월 28일,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다른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 사이의 역사분쟁
에 대처하기 위한 상설기구 설립에 대한 법률에 의거 기존의 '고구려연구재단'과 통합되어 
만들어졌다. 

4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歷史與現狀系列硏究工程)의 줄인 말로,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를 뜻한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은 
고구려의 역사를 중국역사로 편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55개의 소수민족으로 성립된 국가이며 현재 중국의 국경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
의 역사이므로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 역시 중국의 역사라는 주장이다.

5 조선사(朝鮮史) :이 책은 조선사라고 명명되었으나 문장으로 된 서술식 조선통사가 아니고, 
연월일별로 주요한 역사적 사실을 간략하게 적기(摘記)하고, 그 기사와 관계되는 사료의 이
름을 제시했을 뿐이다. 때문에 연구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서적 사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색인이 있어 색인이 없는 원사료의 해당기사를 찾기에 편하다는 점도 있다. 그러나 편찬 의
도가 식민사학의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한 데 있고, 이 책을 간행한 이후 관변 원사료의 일반 
열람을 봉쇄해 한민족사 연구에 해독을 끼치고, 우리 사학자들의 민족사 연구를 크게 제약
하는 부정적 구실을 한 역사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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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한번 뒤틀어지고 왜곡된 역사는 다시 바로잡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

이다.

1900년대 동학의 3대지도자 역할을 담당하였던 구암(龜菴) 김연국(金演

局) 선생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왜곡되고 있기에, 본 연

구에 들어가기 전에 일제강점기의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했었

다. 기록들은 1905년 동학의 천도교 개명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살펴보았

고 천도교 개명 이후의 기록은 교단사(敎團史)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암 김연국 선생의 1905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천도교 측 기록과 

구암 김연국 선생의 시천교 측 기록들을 중심으로 빠짐없이 읽고 정리하

는 절차를 거쳤다. 다만, 구암 김연국 선생이 옥고를 치르고 나온 이후인 

1905년부터 상제교(上帝敎)를 창시한 1925년까지의 기록은 상제교역사

(上帝敎歷史)
6
에 대부분 근거하였음을 밝힌다. 

사실 동학의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신사(神師)의 수제자

들인 삼암(三菴)중 가장 나이도 어리고 입도시기가 늦은 의암(義菴) 손병

희(孫秉熙)가 동학의 3대 교주로 도통을 전수 받은 과정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꾼 후 천도교의 대도주가 되었다가 의암 

손병희와의 불화로 일진회(一進會)로 들어가 대례사가 되었다는 기록이 

정설(定說)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연유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출신으로 해월 최시형 신사의 제자들 

중 가장 먼저 동학에 입도하였고, 해월 최시형 신사가 1898년 6월 2일 서

울 육군교도소에서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 가장 가까이 있었던 구암 김연

국 선생의 일대기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선생에 대하여 왜곡되어 전

해지고 있는 친일 관련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기록들을 면밀히 검토

하며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6 상제교역사(上帝敎歷史):최유현(崔流鉉)이 시천교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불분권 1책이다. 
1920년 최유현이 편집 간행하였으며 권두에 구암 김연국의 서문이 있고 권말에 간기가 있
다. 상·하편으로 구분하여 상편에 제1세 교조(敎祖)이자 제세주(濟世主)인 수운 최제우의 사
적을 싣고, 하편에 제2세 교주이자 대신사(大神師)인 해월 최시형의 사적을 싣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구암 김연국을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종통(宗統)을 이은 사람으로 부각시키고 
있다하는 점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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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창건사나 시천교종역사
7
에서 기록되어 있는 구암 김연국 선생에 

대한 부분은 의암 손병희가 동학(=천도교)의 3대 교주가 되어 법통을 이

어받은 이후 만들어진 기록들로서, 철저하게 의암 손병희 측에 유리하게 

기록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하지만 반대편이

라 할 수 있는 시천교단 측의 기록들은 최대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한 흔

적들이 보였다.

더불어 3대 교주 의암 손병희의 그늘에 가려 종교적 변절자로 낙인 되어 

남아 있는 구암 김연국 선생과 관련한 천도교교단사와 종교적 뿌리를 비

교적 내실 있게 정리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와 기록만으

로는 100여 년 전 역사를 면밀하게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란 생

각이다. 

따라서 금번 향토사 연구발표회를 발판으로 삼아 구암 김연국 선생의 

일대기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것만이 인제 

경진판(庚辰版)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을 시작으로 하여, 대한민국 근

대민중운동의 산실(産室) 역할을 담당하였던 인제군의 근현대사적인 위

치와 의미를 재조명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에 따라 인제 경진판(庚辰版) 동경대전 간행에 이

은 무자판(戊子版) 동경대전과 경인판(庚寅版) 동경대전 간행에 이르

기까지, 동학교단에 있어서의 인제접(麟蹄接)의 역할과 위치 그리고 인제

접 교인들의 1894년 동학농민운동 관련 부분까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된다. 

7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동학의 일파인 시천교(侍天敎)에서 종단(宗團)의 내력을 실은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繹史)는 1915년 발행된 책이다. 시천교종역사에는 교조 최제우(崔
濟愚)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신원(伸寃)운동과 동학포교를 공인해 달라는 내용의 상소문
을 청주지역 동학본부인 청주군(淸州郡) 송산리(松山里) 손성렬(孫星烈)의 집에서 작성했다
고 기록하고 있다. 손성렬은 송암 손천민의 자(子)로 동학 대접주로 활동하다가 1894년 농
민전쟁의 와중에서도 살아남아 피신생활을 오래했지만 1900년 체포되어 서울에서 참형을 
당했다. 동학운동에 있어 송암 손천민의 활동은 서삼촌인 의암 손병희를 훨씬 앞지르고 
있으나 3. 1운동당시 민족대표 33인중 수위(首位)인 의암 손병희의 그늘에 가려 그의 진가
가 잘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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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東學의 創道와 布敎의 확대과정

1. 東學의 創道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 왕조의 구조적 모순은 극에 달하여 봉건 왕

조의 붕괴 조짐이 눈에 띄게 나타나게 되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서양 

열강세력의 침탈이 시작되어 그에 맞서서 극복하는 것이 해결해 나아가

야할 최우선적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렇듯 어려운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수운(水雲) 최제우(崔濟우) 대신사(大神師)는 1860년 동학을 창도하게 되

었다.
8
 

동학은 서양 열강 세력들의 침략과 함께 국내에 전해져 들어온 서학(西

學=천주교)에 대응하여 만들게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선왕조

가 나라가 세워지고 500년이라는 세월동안 유교(儒敎)를 국가의 통치이념

으로 사용하였던 시기에 기존의 통치 지배이념을 배척하는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행동은 상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것으로서 동학 창도 시

기부터 이미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대단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수운 최제우는 몰락한 양반출신으로 서출이라는 자신의 출신 성분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 신분제 사회라는 조선 사회의 체제적 

모순을 개혁하고 국내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신적 기반을 간절히 

강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연유로 조선의 통치 이념인 유학(儒學)과 우리나

라에 전래되어 오던 민간토속신앙을 모두 아우르는 새로운 종교를 창도하

여 서양 열강의 세력에 대항하고자 한 것이다. 

수운 최제우가 동학을 창도할 당시의 조선사회는 사대주의(事大主義)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흐리고 있었으며, 그런 와중에 시대적 요청을 자각

하고 새로운 도리를 깨닫게 된 것이 동학의 창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9
 

유교(儒敎) 가문에서 태어난 수운 최제우는 유교를 공부하였으나, 조선의 

8 수운 최제우는 외세의 침략과 봉건 사회의 모순에 반대한 민족종교인 동학의 교조(敎祖)이
다. 한때는 집안 살림이 어려워 장사를 하거나 의술과 점술에 관심을 보였으며 서당에서 글
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1860년 4월 5일 결정적인 종교체험을 통하여 동학을 창도하여 1863
년에는 경상도,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와 경기도에까지 교세를 펼쳐 지방 종교 조직인 
접소 13개소를 확보하기까지에 이르렀다. 

9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제3편 수운의 동학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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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락하고 쇠퇴한 사회 현상의 원인이었던 유교에서는 구원의 능력을 발견

할 수 없었다. 

그 후 수운 최제우는 20세에 집을 나오게 되어 불도(佛道)에도 정진을 

하였었고 서학(西學=천주교)에도 접근을 하였으나, 결국에 그가 내린 결

론은 유교, 불교, 천주교 등 구태를 벗지 못한 일반 종교로는 어려운 지경

에 처한 민족을 구원할 방도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고향인 경주로 돌아

와서는 스스로 수행정진에 힘썼으며 1860년 4월 5일 마침내 종교체험을 

통하여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 서학(천주교)에 대응하는 종교라 하여 동학

이라 이름을 지었다.
10
 

수운 최제우는 오랜 수도 끝에 득도하여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짓

고 동학을 창도하였다. 동학이 주장하는 사상은 시천주(侍天主) 신앙을 통

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후천개벽을 주장하면서 적서나 반상의 차별 없이 

누구나 천주를 마음에 모시면 신분에 관계없이 만민평등을 이룬다고 역설

하였다. 이러한 수운 최제우의 ‘시천주 사상’은 평등과 민본정신을 본질로 

하여 국가와 백성을 구제하려는 위민개혁 사상이라 할 수 있다.
11

동학은 1860년대 초에는 경상도 지역 중에서도 경주지방을 중심으로 포

교활동이 이루어졌으나,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정하고 교조인 수운 최제

우를 혹세무민의 죄로 처형하였다. 그 후 경상도 북부지방인 포항, 영해를 

구심점으로 삼아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복원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1871년에 동학교도인 이필제의 교조신원운동으로 동학은 다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그나마 근근이 닦아 놓은 포교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교조 수운 최제우의 죽음 이후 어렵게 만들어 놓은 기반을 이필제의 교

조신원운동으로 인하여 잃은 이후에는 강원도 영서지방을 근거로 하여 조

직복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강원도 출신 인물들이 조직복

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이와 같은 노력은 교단 조직의 정비, 경전의 집

성, 새로운 의례의 창제 등으로 이어져 점차 본격적인 포교활동의 기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0 김삼웅, ｢사건으로 본 한국의 종교사｣, 종교, 근대의 길을 묻다, 인물과 사상사. 53쪽 
11 김삼웅, ｢사건으로 본 한국의 종교사｣, 종교, 근대의 길을 묻다,인물과 사상사.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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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學의 江原道 地域 傳來

1860년 4월 5일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는 이후 약 1년 동안 동학의 

이론화 작업을 추구하였으며, 새로운 도(道)로서 동학의 이론과 형식을 정

립하고 보완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1861년에 포덕문(布德文)을 지

은 후 동학의 포교 활동을 펼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1863년 8월 14일 수

제자 해월 최시형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여 해월 최시형이 제2대 교주

가 되었다.

도통 전수에 앞서 수운 최제우는 1863년 12월 조정에서 파견된 선전관

인 정운구(鄭雲龜)에 의해 제자 22명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수운 최제우와 

함께 체포된 제자들은 죄의 경중에 따라 정배에 처해졌다. 제자들 중에서 

이경화(李慶化)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으며 영월로 귀양 온 이경화가 

소밀원(蘇密院 또는 小美院)
12
의 장기서(張奇瑞)에게 처음으로 동학을 포

교하였다.
13

이후 1870년 10월경 수운 최제우의 유족(부인, 두 아들, 세 딸)이 양양

의 동학교도 공생(孔生)의 주선으로 영양(英陽) 용화동(龍化洞) 상죽현

(上竹峴)에서 영월의 소밀원으로 이주하였다. 1871년 3월에는 교조신원

운동 이후 관병의 추격을 받는 몸이 된 해월 최시형도 영월의 소밀원으

로 일시 피신하였다. 이로써 동학의 조직적 기반이 영월 지방으로 옮겨

져 영월 지방이 1870년대 동학의 재건 과정에서 대표적인 비밀 포교지가 

되었다.

강원도는 동학의 제2의 고향이라 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영월, 정선 지방을 중심으로 한 동학의 포교 활동이 점차 뿌

리를 내리면서 교세가 확장되어, 1880년 음력 6월 15일 인제군 남면 갑둔

리에서는 동학 경전인 東經大全 목판본을 동학 역사상 최초로 간행하여 

동학교문은 경전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펼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하

였다. 

12 지금의 영월군 중동면 화원리 소미론 마을을 말한다.
13 양양이 최초의 포교지라는 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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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조인 수운 최제우 대신사의 순도(殉道) 이후 동학교단을 이끌

던 2대 교주 해월 최시형 신사는 1871년 3월 10일 같은 동학교인이었던 이

필제의 강력한 권유로, 영해에서 수운 최제우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 제1차 교조신원운동
14
을 전개하였으나 해월 최시형의 양자(養子)인 

최준이(崔俊伊) 등 다수의 희생자를 만들며 실패하고 말았다. 

이때부터 해월 최시형은 강원도 태백산령을 중심으로 은거하면서 비밀

리에 포교활동을 전개하여 강원도를 중심으로 동학을 재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충청과 호남으로 포교활동이 이어지는 중간적 역할을 하였다. 

1870년대 강원도를 중심으로 인제지역과 연관된 동학의 역사적 사건을 표

를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표	1	>

일			시 내																									용

1864년 3월
수운 최제우의 제자인 이경화가 영월로 귀양을 가게 되어 영월 소밀
원의 장기서에게 첫 포교를 함. 

1864년 4월
수운 최제우의 유족인 박씨 부인과 장자 세정과 딸 셋이 민사엽의 
주선으로 강원도 정선의 문두곡으로 이주함. 

1869년 2월
양양 교인 최희경, 김경단 등이 영양 용화동 댓치에 은거하는 해월 
최시형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음.

1869년 3월 해월 최시형이 박춘서와 양양 지역을 순회하며 포교 활동을 펼침. 

1870년 10월 수운 최제우의 유족들이 영월의 소밀원으로 이주함. 

14 교조신원운동(敎祖伸寃運動): 1871(申未)년 3월 10일 밤 이필제(李弼濟)를 중심으로 한 동학교
도들이 경상도 영해부(寧海府) 관아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다. 이날은 동학의 창도자 수운 최
제우(水雲 崔濟愚)가 1864년 3월 10일 대구장대에서 처형된 지 7년이 되는 수형일(受刑日) 
날이었다. 봉기한 무리들은 유건(儒巾)을 쓰고 청주의(靑周衣)를 입어 복장을 통일하였으며, 
동학교도들은 청(靑), 일반 평민들은 홍(紅) 등의 군호(軍號)를 정할 정도로 치밀한 사전 거
사 계획에 따라 행동하였다. 이들은 동학교도와 평민 5백여 명을 거느리고 야간에 영해관
부에 난입하여 군기를 탈취하고 부사(府使)를 체포하여 논죄할 즈음에 관병(官兵)과 충돌이 
일어나자, 그 자리에서 부사를 죽이고 성을 점거한 후 자진해서 다음날 물러난 사건으로 일
명 영해민란(寧海民亂), 신미아변(辛未衙變)이라고 한다. 영해민란(寧海民亂)은 동학교도(東學
敎徒) 이필제(李弼濟, 1863년 입교)가 진주작변(晉州作變) 이후 진천(鎭川)작변의 동모인(同謀
人)인 김낙균(金洛均)과 함께 일으킨 난이다. 그러나 이 봉기는 일반 민중들의 호응을 받지 
못하여 다음날인 3월 11일 오후부터 봉기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여 
닷새만인 3월15일 완전히 진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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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내																									용

1871년 3월
영해 교조신원운동의 실패로 해월 최시형과 강수 등 일행은 수운 최
제우의 유족이 은거한 소밀원으로 잠시 피신함. 

1871년 5월 해월 최시형과 강수 등 영월 정진일(鄭進一)의 집에 은신함. 

1871년 8월 해월 최시형과 강수 일행, 영월 직동 박용걸(朴龍傑)의 집에 은신. 

1872년 1월 수운의 長子 세정이 인제 귀둔리에서 체포되어 양양 관아에  갇힘. 

1872년 4월
해월 최시형과 강수 일행, 정선 무은담(霧隱潭) 유인상(劉寅常)의 집
에 은신. 

1872년 9월 수운 최제우의 유족들, 정선 미천(米川, 싸내)으로 이주. 

1872년 10월
해월 최시형과 강수, 전성문, 유인상 등 함백산 적조암에서 49일 기
도 시작. 

1875년 10월 
해월 최시형, 정선 무은담 유인상의 집에서 용시용활 법설을 발표하
고 이름을 경상(慶翔)에서 시형(時亨)으로 개명 함.

1878년 7월 해월 최시형, 정선 무은담 유인상의 집에서 개접(開接) 

1879년 3월 
해월 최시형이 강수, 김연국과 함께 영월, 인제, 홍천 등지를 순회하
며 포교 활동을 펼침. 

1880년 6월
해월 최시형, 인제군 남면 갑둔리 김현수(金顯洙)의 집에서 東經大
全 간행. 100여부를 인출(印出)하여 음력 6월 15일 고천식을 올림. 

1893년 
보은 장내리에서 전개된 척왜양창의 운동에 강원도 동학교도 관동
의 이원팔(李元八) 대접주와 홍천의 차기석(車基錫) 대접주 등이 대
표로 800여 명이 참가하여 반봉건, 반외세 투쟁의 의지를 불태움. 

 1894년
강원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반봉건 반외세 투쟁에 적극 참여. 
동학농민운동(東學農民運動) 삼남지방에서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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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龜菴 金演局의 生涯

1. 東學 入道와 海月 崔時亨 關聯 記錄

구암 김연국이 동학에 처음 입도한 것은 1872년이다. 1857년 4월 27일 

출생 후 2개월 뒤인 4월 27일에 부친이 사망하자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야 

했으며, 집안 산림이 너무나 가난하여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숙부 김병내

(金秉鼐)의 집에 의탁하여 지냈다. 숙부 김병내의 학문이 깊어 구암 김연

국이 기초 학문을 수업할 수 있었으며 많은 서적들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구암 김연국의 숙부 병내(秉鼐)는 그의 재종(再宗) 형제인 영월(寧越) 

광탄리(廣灘里)에 거주하는 병철(秉喆: 자 順瑞)과 평창(平昌) 봉평(蓬坪)

에 거주하는 병식(秉烒:자 士衿)등과 자주 교유하면서 동학을 접하게 되

었다. 해월 최시형이 영월과 정선(旌善)등지에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고 있었는데 병내(秉鼐)가 이때 해월 최시형을 만나게 되어 동학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1872년 해월 최시형은 수운(水雲)대신사의 장남 세정(世貞)이 양양옥

(襄陽獄)에 갇혀 있음으로 소식이 궁금하여 차자인 세청(世淸)과 강수(姜

洙)와 양양에 이르러 탐문한 결과, 가혹한 형벌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화가 미칠까 염려되어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舞依梅里) 김병내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었다. 이때에 15세이던 구암 김연국이 처음으로 해월 최시형

을 만나게 되고 제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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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 김연국은 이때부터 수운(水雲) 

대신사의 차자인 세청(世淸)과 더불어 

해월 최시형과 충청도(忠淸道) 영춘군

(永春郡) 남면 의풍리(儀豊里)에 가서 

머무르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

게 되었다. 영춘군 남면 의풍리에서 김

연국과 함께 해월 최시형을 모시던 이

들은 정선군(旌善郡) 교인 신정언(辛定

彦), 신치서(辛致瑞), 홍문여(洪文汝), 

류계홍(劉啓弘), 최영하(崔永夏), 김해

성(金海成), 방자일(方子一), 안순일(安

順一), 박용걸(朴龍傑), 영월군 교인 장

기서(張基瑞), 최중섭(崔重燮), 박봉한

(朴鳳漢) 등 이었다.

구암 김연국은 1874년 김병내,·김연순(金演淳), 홍순일(洪舜一)등과 

해월 최시형의 피신지를 단양군(丹陽郡) 남면 도솔봉(兜率峯)아래 사동

(寺洞)으로 옮겼다. 그 해 3월에는 해월 최시형이 안동김씨를 처(妻)로 맞

이하였는데 구암 김연국의 집에서 우례(于禮)를 행하였으며, 홍순일과 힘

을 모아 집 뒤 유벽한 곳에 새로 집을 지어 해월 최시형을 모셨다.

1875년 10월 28일 해월 최시형이 정선에 있는 유시헌(劉時憲)의 집에서 

설법제(說法祭)를 행하였는데 이때 구암 김연국이 봉로자(奉爐者)로 참여

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인제의 김연호(金演鎬)집에서 설법제(說法祭)를 

행하였는데, 참여자는 접주인 김연호를 비롯하여 장춘보(張春甫), 이은보

(李殷甫),·김종여(金宗汝), 김경식(金卿植), 김관호(金寬浩),·이윤희(李

允喜) 등이며 구암 김연국은 집례(執禮)로 참여하였다.

1877년 10월 3일에는 구성제(九星祭)를 행하였는데, 강수, 김시원(金時

元), 유시헌, 김경화(金敬和), 심시정(沈時貞),·장춘보,·김치운(金致雲), 

장인호(張麟鎬), 김영순(金永淳), 김문여(金文汝), 안교백(安敎伯), 최창익

(崔昌翼),·류인상(劉寅常), 윤종현(尹宗賢), 안교상(安敎常), 전세필(全世

구암	김연국	선생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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弼), 허찬(許燦), 최기동(崔基東), 안교일(安敎一) 등이 참여하였으며, 구

암 김연국이 헌관(獻官)을 맡았었다. 

1879년 윤3월에는 강시원(姜時元)과 더불어 해월 최시형과 영서(嶺西)

로 이동하였다. 영월군 거석리(巨石里) 노정식(盧貞植)의 집을 거쳐, 인제

군 남면 갑둔리(甲屯里) 김현수의 집에 이르러서는 설법제식(說法祭式)을 

행하였는데, 제례에 참여한 자는 김계원(金啓元)· 장춘보,· 김현수, 이

윤희(李允喜), 이은보(李殷甫), 김관호(金寬浩), 김종여(金宗汝), 김경식

(金京植), 장희용(張喜用) 등이며, 구암 김연국은 대축(大祝)으로 참여하

였다.

1880년 1월에는 해월 최시형과 강시원(姜時元), 전시황(全時晃)과 더불

어 무의매리(舞依梅里) 김연호의 집에서 인등치제(引燈致祭)를 설행하고, 

이어서 김현덕(金顯德) 집에서 행하였으며, 2월에는 김진해(金鎭海)의 집

에서 설행하였다. 

같은 해 5월 12일에는 동경대전(東經大全)간행소를 인제군 남면 갑둔

리(甲屯里) 김현수의 집에 개설하여, 6월 14일에 1백여 권의 간행을 모두 

마쳤다. 이때 비용은 모두 인제 접중(接中)에서 부담하였으며, 이튿날 고

유제(告諭祭)를 올렸다. 

2. 東學農民運動 關聯 記錄

구암 김연국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 당시 대도소장(大道所長)

을 역임하며 충북 보은에서 황하일(黃河一), 권병덕(權秉德) 등과 함께 거

병(擧兵) 하였다. 구암 김연국은 스승인 해월 최시형 신사의 총 봉기령에 

따라 전투에 참여하였으나, 같은 해 12월 24일 충주 외서촌(外西村) 되자

니마을에서 마지막전투를 벌인 후 강원도 인제 남면 느릅정이(유목정)으

로 피신을 하게 되었다.  

구암 김연국이 노구(老軀)의 몸인 스승을 업고 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하

여 야간을 이용하여 원주와 횡성, 홍천을 거쳐 인제 남면 느릅정이에 도착

한 날은 1894년 음력 12월 말일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기록에는 손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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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흠, 손천민, 김연국 등 일행과 함께 홍천에서 머물다가 이듬해인 1895

년 1월에 동학교도인 최영서의 집에 도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해월 최시형 신사와 구암 김연국 등 일행은 12월 24일 충주 외서촌을 

출발하여 1개월여를 고생한 끝에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느릅정이에 관하여 전해지는 기록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布德 26年(1895) 乙未 正月에 神師 麟蹄郡 崔永瑞家에 潛居하사 孫秉熙, 孫

秉欽, 孫天民, 金演局으로부터 道理를 講하시다.15  

위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해월 최시형이 남면의 느릅정이에 은거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시천교종역사에 의하면 해월 최시형

은 1년 정도를 느릅정이에 머무르며 포덕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전해진

다. 1896년 1월에 느릅정이에 도착하여 같은 해 12월 5일 원주 치악산 수

레너미로 이주할 때까지 머물렀었다. 

해월 최시형이 인제 남면의 느릅정이를 은신처로 택한 것은 자신이 

1880년 경진년에 東經大全을 최초로 간행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여겨진다. 느릅정이는 깊은 산중에 위치한 외진 곳으로

서 은신하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기 때문이다. 

인제 느릅정이에 도착하기 전에 해월 최시형과 그를 따르던 동학교인들

은 홍천을 들러서 인제로 오는 도중에 홍천에 은신을 하려던 생각도 있었

던 것으로 보이나, 홍천지역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차기석, 심상현, 오창섭 

등이 기포한바 있으므로 관의 지목이 심하여 홍천을 벗어나는 더 북쪽 지

역을 선택한 해월 최시형의 결정으로 인제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제군 남면의 느릅정이를 은신처로 삼고 난후 해월 최시형은 외부출입

을 일절 하지 않고 은둔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 남면은 

15 조석헌역사에는 12월말 저녁에 인제 느릅정이에 도착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하지만 
충주 외서촌을 출발한 것이 12월 24일인데 교통이 불편한 그 시절을 생각하면 일주일 사이
에 강원도 인제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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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동학의 포교과정에서부터 김연국
16
의 이름이 기록에 전할만큼 동학

교도들의 교세가 탄탄한 지역이었으므로, 인제접에서 해월 최시형의 은둔

생활을 뒷바라지 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학교도인 최영서(崔永瑞)의 가정형편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

지였으므로 항상 먹을거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구암 김

연국과 손병희와 손병흠 등 제자들이 멀리까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여 

스승의 어려운 생활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였다.
17
 또 다른 기록에는 이종

훈(李鍾勳)
18
이라는 동학도인이 논 10두락을 팔아 의복과 돈 200냥을 해월 

최시형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기부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천도교창건사에 남아있는 해월 최시형의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에서

의 생활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자-환란에 처 하여는 환란의 도를 행하며 

곤궁에 처 하여는 곤궁의 도를 행함이 가하니 제군은 모두 천리(天理)에 

순응하며 기회를 기다리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월 최시형은 자신의 총 기포령 발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동학교도들이 

동학농민운동에 참가하여 목숨을 잃게 된 일들과 교조 최제우의 유지를 

받들어 동학을 민족종교로서 발전시키고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장래를 걱

정하며 민씨 수구파들의 매국행위에 대해 징치하여야 하는 등의 중차대한 

사명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해월 최시형이 인제 남면 느릅정이에서 지낸 1년여의 기간 동

안을 환란의 도(道)와 곤궁(困窮)의 도를 스스로 체험한 기간이라 말씀한 

것이 조석헌역사(曺錫憲歷史) 19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납회석(臘晦夕)에 이 땅(인제 느릅정이)으로 왕림하신 후 지금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오는 사람만 만나보니 이는 수옥(囚獄)이나 다름이 없

었다. 고 남아있다. 

16 시천교종역사에도 인제접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인제접의 접주를 역임한 사실은 확실치 
않음. 

17 동학연구 9,10 合集, 360쪽 
18 天道敎書, 311쪽
19 曺錫憲歷史, 4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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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록에 따르면 臘晦夕(납회석)이라고 하였는데, 납회석이라 함은 

12월말일 저녁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는 12월에 이미 인제 느릅정이에 

도착하였다는 기록으로 시천교종역사에 기록된 해월 최시형의 인제 느

릅정이 도착 일자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臾木停) 마을은 현재는 옛 모습이 전혀 없으며 다

만 유목정이라는 지명이 도로표지판에 남아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예로

부터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교통이 불편하고 험한 산세로 인하여 외부로부

터 차단되어 은거하기에 적합하였던 느릅정이와 해월 최시형 신사 그리고 

구암 김연국 선생 관련 부분은 일부라도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3. 天道敎 改稱 이후 關聯 記錄20

3.1독립만세운동의 출발점이라 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의 면면을 살펴보면 천도교 15인, 크리스트교 16인, 불교 2인의 종교지도

자로 구성되어 있다. 천도교의 대표는 의암 손병희이며 크리스트교의 대

표는 이승훈이고, 단 2명의 승려만이 참여한 불교계 대표는 만해 한용운이

라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만세를 주도한 천도교 교단과 교주인 의암 손

병희는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되어버리고 애국자로 자리매김을 하는 시발

점이 되었다. 앞서 1898년 관의 지목이 심해지자 스승의 제를 모시려다 

총탄을 맞고 쓰러진 후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구암 김연국을 내버려두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였던 의암 손병희가 한순간에 애국자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천도교단이 3.1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이후 대부분 기록에서 구암 김

연국을 친일이니 종교적 배교자이니 하며 매도하는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

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월 최시형의 삼암 중 가장 먼저 동학에 입

도한 구암 김연국을 친일세력으로 몰아 부치게 된 배경에는 천도교로 개

20 최병헌, ｢구암(龜菴) 김연국(金演局)에 관한 연구｣, 2015 에서 내용 발췌



뒤바뀐 운명, 東學의 3대 지도자｜한승윤

39

칭한 이후 구암 김연국이 보여준 종교적 행보에서 연유한 것이었다.  

구암 김연국은 1872년 동학에 입문(入門)한 후 스승인 해월 최시형의 총

애를 받아 서녀(庶女)와 혼인을 하고, 1896년에는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전

발심법(傳鉢心法)을 받아 종통(宗統)전승을 하였으나 1898년 해월 최시형 

사후 동학의 수령으로 지목되어 피신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

여 1900년 6월 2일 공주(公州) 무성산(武盛山)에서 향례(享禮)를 거행하던 

중 관헌에 체포되어 4년간 옥살이를 하다가 1904년 12월에 석방되었다. 

그 후 의암 손병희와 다시 만나 의논을 거쳐 1905년 동학(東學)을 천도

교(天道敎)로 개칭하기도 하였으나, 뜻이 서로 맞지 않아 이용구(李容九)

가 창도(創道)한 시천교(侍天敎)에 들어가 대례사(大禮師)가 되었다. 그러

나 이용구가 죽은 뒤 송병준(宋秉俊)· 박형채(朴衡采) 등이 교권(敎勸)을 

마음대로 좌우하게 되므로 여기서 다시 탈퇴하여 1913년 서울 가희동에 

시천교총부(侍天敎總部)를 세웠다. 

구암 김연국은 1920년 김두한(金斗漢), 정창신(鄭昌晨), 유인영(柳仁

榮)·등을 충청남도 계룡산 신도안〔新都內〕으로 보내 장차 시천교(侍

天敎)의 본부를 이곳으로 옮길 준비를 시켰다. 1921년에는 용동리(龍洞

里)에 대본원(大本院)을 건립하였고 1922년에는 석계리(石溪里)에 본 교

당을 건립하였다. 4년여의 준비작업 끝에 2천여 명의 신도들을 이끌고 

1925년 6월에 계룡산으로 이전하여 교명을 상제교(上帝敎)로 바꾸었다. 

그 뒤 활발한 경제활동과 교육활동,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신도안 일

대의 토지가 대부분 상제교의 소유였으며 10정보나 되는 상전(桑田)을 경

영하기도하고, 신도초등학교의 전신인 신도유신학교를 세워 교육에도 종

사했다. 자성보양원(自省保養院)이라는 자선기관과 수예원(手藝院)이라

는 인재양성 기관도 운영했다. 이같이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1944년 8월 7

일 신도안에서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구암 김연국이 세운 상제교(上帝敎:일명 天進敎)의 신앙의 대상은 한울

님(上帝, 天主)이다. 수운(水雲),· 해월(海月),· 구암(龜菴)을 삼성인(三

聖人)이라 하여 한울님의 화신으로 신봉 한다. 천단(天壇)을 설치하여 여

기에 제세주(濟世主) 최수운(崔水雲) 대신사(大神師)· 최해월(崔海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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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大法師)· 구암 김연국의 영정을 안치하고 있다. 

상제교(上帝敎)의 교리(敎理)는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음으로 사

람이 곧 한울이라, 사람 섬기기를 한울 섬기듯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리하여 현세를 성세화(聖世化)함으로서 포덕천하(布德天下)· 광제창생

(廣濟蒼生)· 보국안민(輔國安民)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종통(宗統)은 역시 동학사상인 ‘시천주(侍天主)’에서 비롯함으로 천도교

의 교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결국 동학사상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꾀하고자 하는데 전념한 것이다. 

의암 손병희와 결별한 이유도 종교적인 활동보다는 정치적 활동에 치우

치는 행태에서 비롯되었으며, 시천교(侍天敎)에서 출교(出敎)할 때도 역

시 송병준(宋秉俊)이나 박형채(朴衡采)등이 다분히 정치적 목적으로 교권

(敎權)을 행사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구암 김연국이 추구하는 동

학정신을 지키기 위한 종교 지향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구암 김연국을 친일세력(親日勢力)으로 매도

(罵倒)하는가 하면 개인의 부(富)나 챙기는 부도덕한 종교인으로 폄하(貶

下)하고 있다. 구암 김연국이 친일세력(親日勢力)이었다면 왜 일경(日警)

으로부터 심한 감시를 당하며, 평생을 은둔(隱遁)자로 쫒기며 살아야만 

했을까? 

구암 김연국은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日帝侵略下韓國36年史)에 기

록된 자료를 보면 1921년 9월 9일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致

太平洋會議書)>에 대한민족대표단명단(大韓民族代表團名單)에 혈성단

(血誠團)의 일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동년 11월 19일자 독립신문(獨立

新聞) 1면에는 시천교(侍天敎) 대표로 명단에 올라있다. 

이 두 자료를 보더라도 구암 김연국은 친일파(親日派)인 이용구나 송병

준 등과 뜻을 같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천교(侍天敎) 대표직에 있으

면서도 혈성단(血誠團)의 일원으로 대표단 명단에 올라있음을 알 수가 있

다. 또한, 이보다 앞서 같은 해 7월 9일 경상북도경찰부고등경찰요사(慶尙

北道高等警察要史) 조선총독부편 조선의 유사종교(朝鮮總督府編朝鮮의 

類似宗敎)에 <이달 중에 金派侍天敎를 分設한 金演局>의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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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에 金派侍天敎를 分設한 金演局은 종래 侍天敎가 一進會의 後身으

로써 政治的色彩가 있고 또 賣國奴 등의 評이 있어 布敎上世人의 誤解를 避

하기 위하여 上帝敎라 改稱하고 京城 堅志洞에서 忠淸南道 論山郡 豆磨面에 

本部를 移轉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 예문(例文)에서 ‘정치적 색채가 있고, 또 매국노(賣國奴) 등의 평이 

있어 포교(布敎)상 세인(世人)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상제교(上帝敎)라 

개칭하였다고는 하나, 당시에 우후죽순(雨後竹筍) 처럼 유사종교(類似宗

敎)단체가 생겨남으로 정부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이를 승인(承

認)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시천교(侍天敎)가 지향하는 것이 종

교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친일(親日) 지향적이기 때문에 분파(分派)하였다

는 점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앞선다. 

상제교는 천도교와 결별한 구암 김연국에 의해 주도되면서 일체의 정치

적 활동을 중지할 것을 표방하고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주해왔다. 따

라서 김연국은 계룡산과 신도안이 갖고 있는 정치·혁명적 함의(含意)를 

배제하기 위해 애썼으며, 신도안을 새로운 국가의 서울이 아니라 종교의 

서울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 혁명적 성격의 탈색은 이후 이곳에 자리 잡은 많은 신종교

나 민간신앙 단체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즉 이곳에 자리 잡은 단

체들은 모두 현실사회의 부정과 십승지지로의 피난 및 은둔, 그리고 후천

선경(後天仙境)의 도래를 확신하면서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치적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탈정치화의 특성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Ⅳ. 결론

이상과 같이 한정된 자료를 통하여 구암 김연국의 생애와 종교적 일대

기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주변 강대국들의 입김에 따라 하루가 다

르게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고자 

끝까지 노력하였다. 구암 김연국은 진정한 동학교단의 지킴이였으며 스승

인 해월 최시형 신사(神師)의 유지를 유일하게 받들었던 제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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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망해가는 나라 조선에서 동시기 최대의 신도를 거느린 종교지도

자로서 그가 느낀 절박함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로였을 것이란 생각이다. 

연로한 스승을 등에 업고 그것도 백설이 휘날리는 엄동설한에 충주 외서

촌 되자니 마을을 출발하여,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에 도착하기까지의 힘

든 여정 속에서도 오직 조국의 안녕을 빌고 빌었던 구암 김연국이었던 것

이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의암 손병희의 국외도피 제의에 구암 김

연국도 인간으로서 마음이 끌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승

의 뜻을 받들고 교단 최고지도자로서 그를 지켜보는 수백만의 동학교인

들을 두고 일본으로의 도피는 차마 발걸음이 떼어지지 않았기에 스승인 

해월 최시형 신사의 기일에 관에 체포되는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아울러 구암 김연국의 후손 중 어느 누구도 동학교단을 포함한 종교인

의 길을 걷지 않고 있음은 후학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다. 그 대신에 구암 김연국의 유지인 교육만이 나라를 되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 판단하여, 충남 계룡산 신도안(新道內) 등에 터전을 잡은 

이후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열성을 다했던 것이다.

후일 천도교로 개칭한 동학교단에서도 후학을 기르는데 같은 뜻을 세워 

서울의 동덕여자고등학교와 동덕여자대학교를 세워 미래교육에 앞장서

는 본보기가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그들이 세운 보성학교 등이 아직도 명

성을 유지하며 우리나라의 동량들을 길러내고 있음을 금번 연구를 통하여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렇듯이 근대민중운동사의 초석이 되었고 갑오동학농민운동의 

밑거름 역할을 하였던 강원도 인제군 남면 지역의 동학교인들을 포함한 

구암 김연국의 활약상들이, 동학사(東學史)나 천도교교단사(天道敎敎團

史) 혹은 시천교종역사(侍天敎宗譯史) 등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의 상황에 미루어 유추해 보건데 소위 사대사학 또는 식민사학에 

물들어 이러한 일제강점기하의 친일잔재와 유교적 사고의 수렁에서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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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못하는 당대 역사학계의 주류들이 지닌 내재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

이라 여겨진다. 이는 단지 구암 김연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해월 최시

형 신사와 교조인 수운 최제우 대선사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1909년 1월 15일 나철(羅喆)을 비롯한 오기호, 이기, 김윤

식(金允植), 유근(柳瑾) 등이 더불어 공식 종교로 공포하고 후일 대종교로 

개명한 단군교에 대하여 언급된 부분이 역사교과서에 등재되어 있고, 그

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기록들이 국가보훈처를 포함한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음에도 구암 김연국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찾

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지금까지 인제지역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뛰어난 지역출신의 인물이 

없었던 까닭으로 지역인물을 향토사학습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금

번 연구를 계기로 구암 김연국의 활동 사항 중 인제지역의 동학 포교과정

과 동학농민운동 이후 은신처로서의 인제지역과 관련 부분에 대한 모둠학

습과 현장학습을 통한 역사학습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이다.

향토사 보급 사업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역사적 유물과 유적, 향토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들을, 학습자 자신이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다니며 현실감 있고 생동감 넘치는 역사학습

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오랜 세월에 걸친 향토관련 역사를 학습하며 지역의 당면 과제를 스스

로 해결해보려는 능력과 태도를 견지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는 교육효

과를 창출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동학농민운동이 단순한 

종교적 차원이 아닌, 우리 것을 지키고 계승 발전시키는 대승적 차원의 해

방운동 성격을 띄고 있었던 운동임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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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인제향토사연구소 이병준 위원께서 2015년 5월 21일에 재현된 전

통혼례식을 보시고 관혼상제(冠婚喪祭) 의례대전의 혼례 편에 수록한 대례 

홀기와 ‘차이점이 있어’그 부분을 짚어주신 원고다. 이 위원께서는‘가례를 연

구하기 위해 전국을 수차례 돌면서 현장체험을 통해 공부하셨다’고 하신다.

｜참고사항｜

1. 전 안례 중 기러기 상을 집사자가 받아 오는데 기러기 상은 원례 신부측 

어머니나 여자친족이 받아오는 것임.

※ 기러기를 가져다가(신부 집에서 대례를 거행 시) 쌀독에 떨어뜨려 그대

로 바로 서면 첫아들을 낳고 옆으로 뉘어지거나 하면 첫 딸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다.

2. 신부가 나올 적에 신랑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 원래 신부출시 신랑이 보

지 않음. 신부가 나와서 제자리에 서 있을 때까지 반대 방향으로 외면해 

서 있다가 홀기에 의해 마주보고 바로 선다.

3. 세수하는 자리와 요령

세수하는 자리는 신랑은 남쪽방향 신부는 북쪽방향으로 하고 세수를 함. 

단 신부는 합장을 하고 손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있으므로 종자옥지

(從者沃止)라 하여 들러리가 손가락으로 세 번 물을 튕겨서 신부의 손 씻

는 것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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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배례가 끝나고 서천지례를 거치지 않고 신랑 신부가 서배우례로 술을 

마시는데 이는 잘못 된 것임. 교배례가 끝나면 먼저 서천지례(誓天地醴) 

즉 하늘과 땅에 맹세하는 례로서 술잔을 눈높이 이상 들어 올려 하늘에 

맹세하고 술을 땅에 세 번 부어 땅에 맹세한다. 지금은 마루나 돗자리를 

깔았기 때문에 빈 그릇을 놓아 빈 그릇에 붓는다. 그 다음은 안주를 집어 

빈 접시에 담는다.

5. 소나무와 대나무에 청실홍실이 없다, 소나무의 홍실과 대나무의 청실은 서

배우례시 각 집사가 손목을 걸치고서 잔을 교환시에 누구의 잔이라는 표시

를 하기 위함이다. 신랑신부가 가슴 높이로 받들어 배우자에게 서약하고 술

을 조금 마신다음 우 집사에게 주어 상대편에게 주면 받아서 술잔을 가슴높

이로 받들어 배우자의 서약을 받아들이고 남은 술을 마신 다음 잔 반을 되

돌려 준다 좌우 집사는 잔 반을 받아 상에 놓는다. 안주는 먹지 않는다.

6. 근 배례시에 대례상 위에 있는 표주박 잔을 내려다가 술을 부어 신랑 신

부가 술을 마시고 잔 반을 놓으면 각 집사는 표주박 잔을 회수하여 집례

에게 주고 집례가 표주박 잔을 받아서 하나로 합쳐 대례상 중앙에 놓아 

하나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청실홍실은 원래 대로 소나무와 대나무

에 걸쳐 놓는다. 

이상으로, 그 외에는 전통혼례에서 크게 어긋남이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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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옛 부터 효(孝)와 례(禮)를 숭상(崇尙)하였고 이에 뿌리를 

두어 부모(父母)를 공경(恭敬)하고 조상(祖上)을 숭배(崇拜)하여 공자(孔

子)님의 7대손인 공빈(孔斌)이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東方禮義之國)

이라고 칭찬할 만큼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금세기 현대화(現代化) 과정에서 서양문화(西洋文化)의 범람으

로 모든 의식(儀式)이 변형되어 잘못 전해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고유의 윤리(倫理)와 도덕(道德), 예의(禮義)와 염치(廉恥)의 전통

적(傳統的) 가치관이 전도되고 있다.

가례에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가 있어서 인

류(人類)의 기본 의식이며 부모와 조상에 대한 보은(報恩)과 감사(感謝)를 

나타내는 예의범절이고 우리의 전통문화이다.

우리 문화는 모든 의식이 음양(陰陽)과 천도(天道)와 인도(人道)에 근거

해서 예(禮)를 행하였다 양(陽)은 태양(해)이고 하늘이며 남자를 뜻하고 

음(陰)은 달이고 땅이며 여자를 뜻한다.

사람이 앉고 서는 위치(位置)에도 음양의 구분이 있고 동서남북(東西南

北)에도 음양과 상하의 위치가 구분되어 있다.

앞으로 가례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자 하는데 가례 중 관례

(冠禮)는 거의 시행하지 않고 성년예로 대신하는 만큼 생략하고 혼례와 상

례 그리고 제례에 대하여 설명 하고자 한다.

가     례

家     禮

관혼상제 冠婚喪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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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婚禮(혼례)

혼례는 성인(成人)이 된 남자와 여자가 성례(成禮)를 하여 부부(夫婦)가 

되는 의식(儀式)이며 혼인(婚姻)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혼인을 해질 무렵에 의식을 올렸다고 해서 혼인(昏姻)이라고 했다. 

혼례에는 삼서(三誓)와 육례(六禮)가 있는데 삼서(三誓)란,

가. 자기를 존재하게 하신 조상과 부모에게 서약하고

나. 천지신명께 서약하며

다. 서로 부부가 되는 배우자에게 서약하는 것이다.

육례(六禮)란

가. 의혼(議婚): 아들이 성년이 되면 여자 측에게 이웃이나 친척을 통해

서 중매를 부탁한다.

나. 납채(納采):양가가 합의가 되면 남자 집에서 여자 측에게 신랑의 사

주를 보낸다.

다. 연길(涓吉):신랑의 사주를 받은 여자 측에서 혼례(婚禮)일을 받아서 

간지에 써서 남자측에 보낸다 (지방에 따라서는 남자측에서 혼례일

을 받기도 한다).

라. 납폐(納幣):납징(納徵)이라고도 했고 현대에는 함을 보낸다고 한다 

폐백으로는 청색비단과 홍색비단을 갖추는데 많을 때는 청색3감과 

홍색 2감이고 적을 때는 청홍색 각각 1감씩 보낸다.

마. 친영(親迎):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가는 것을 말하고 고례(古禮)에는 

첫날밤을 신부집에서 치르기도 했다 한다.

바. 전안례(奠雁禮):신랑이 신부집에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이다.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차례를 잘 지키며 배우자를 다시 구하지 않

는 새로 알려져 있다.

집례의 홀기에 따라 전안례와 교배례(交拜禮), 서천지례(誓天之禮), 서

배우례(誓配偶禮), 근배례(杯禮) 등을 행하면 끝나는 것이다.

홀기 서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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奠雁禮(전안례)  

◎ 양가모친 점촉

 兩家母親 點燭 

◎ 부집사 전안상 준비

 婦執事 奠雁床 準備

 - 신부의 집사는 전안상을 준비 하세요.

◎ 서지 전안상 남 북향립

 至 奠雁床 南 北向立

 - 신랑은 전안상 앞에 이르러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서시오.

◎ 집안자 수안우서

       執雁者 授雁于

       - 안부는 신랑에게 기러기를 주세요.

◎ 서궤좌 봉안 전우상 수서향

 坐 奉雁 奠于床 首西向

 - 신랑은 꿇어앉아 기러기를 전안상 위에 머리가 서쪽을 향하게 받들

어 올리세요.

◎ 서흥재배

 興再拜

 - 신랑은 일어나 두 번 절하세요.

◎ 주부 집거 전안상  

 主婦 執擧 奠雁床  

 - 주부(신부 어머니)는 전안상을 받아 가세요.



53

전통가례｜이병준

交拜禮(교배례)

◎ 신랑취대례청

 新郞就大禮廳

 - 신랑은 대례 청에 들어와서 대례상 동쪽자리에 서시오.

◎ 신랑동향립

 新郞東向立 

 - 신랑은 동쪽을 향해서 약간 돌아서 외면하고 서세요.

◎ 신부출 

 新婦出

 - 신부는 나와서 대례상 서쪽 자리에 서시오.

◎ 신랑정면

 新郞正面

 - 신랑은 신부를 향하여 바로 서시오.

◎ 신랑신부궤

 新郞新婦

 - 신랑 신부는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 진관진세서관우남부관우북

 進進宇南婦宇北

 - 손을 씻고 닦을 자리에 나가되 신랑은 남쪽에 신부는 북쪽에 하시오. 

◎ 관수집건

 水執巾 

 - 손을 씻고 수건으로 닦으세요.

 ※ 신랑이 남쪽에 있는 물에 손을 씻으면 신부의 시녀가 수건으로 바치고 신
부가 북쪽에 있는 대야의 물에 손을 씻으면 신랑의 하인이 수건을 바친다.

 ※ 속례에 종자옥지(從者沃止)라 하여 찬임 각시가 손가락으로 세 번 튕겨서 
신부의 손 씻는 것을 대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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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신부 흥

 新郞 新婦 興

 - 신랑 신부는 일어나세요.

◎ 신랑읍 취석

 新郞揖 就席

 -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대례상 가까이 서세요.

◎ 신부 재배 

 新婦 再拜

 - 신부는 신랑에게 두 번 절하세요.

◎ 신랑답 일배

 新郞答 一拜

 - 신랑은 답으로 한 번 절하세요.

◎ 신부재배

 新婦再拜

  신부는 다시 두 번 절하세요.

◎ 신랑 답 일배 

 新郞 答 一拜

 - 신랑은 또 답으로 한 번 절하세요.

◎ 신랑 신부 궤좌

 新郞 新婦 坐

 - 신랑과 신부는 각각 무릎을 꿇고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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誓天地禮(서천지례)

◎ 서부종자  수잔반우 서부침주

 婦從者 授盞盤于 婦斟酒

 - 각 좌 집사는 잔 반을 들어 신랑 신부에게 주고 각 우 집사는 잔에 술

을 따르세요.

◎ 서부 봉잔 서천 하잔반 제주서지

 婦 奉盞 誓天 下盞盤 祭酒誓地

 - 신랑과 신부는 잔 반을 받들어 눈높이로 올려 하늘에 서약하고 잔 반

을 내려 땅(빈 그릇)에 세 번 조금씩 부어 땅에 서약하세요.

 ※祭酒誓地의 祭字를 제라고 읽지 않고좨라고 읽음, 즉 좨주서지라 함.

◎ 서부종자 수잔반치우고처서부거효치우공기  

 婦從者 受盞盤置于古處婦擧置于空器

 - 각 좌 집사는 잔 반을 받아 원래 자리에 놓고 신랑과 신부는 안주를 

집어 빈 접시에 담으세요.

誓配偶禮(서배우례)

◎ 서종자 홍사수우 좌수 부종자 청사 수우우수

 從者 紅垂于 左手 婦從者 靑 垂于右手

 - 신랑의 우 집사는 근 배례상의 소나무가지의 홍실을 왼 손목에 걸치

고 신부의 우 집사는 대나무 가지의 청실을 오른 손목에 걸치세요.

◎ 서부종자 수잔반우 서부침주

 婦從者 授盞盤于 婦斟酒

 - 좌우집사는 잔 반을 들어 신랑 신부에게 주고 술을 따르세요.

◎ 서부거잔반 서우쵀음 수잔반우종자

 婦擧盞盤 誓偶口卒飮 授盞盤于從者

 - 신랑과 신부는 잔 반을 들어 가슴 높이로 받들어 배우자에게 서약하

고 술을 반쯤 마신다음 각각 우 집사에게 잔 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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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종자 수잔반 교행 취 배우석 수잔반우 

 婦從者 受盞盤 交行 就 配偶席 授盞盤于 

 배우종자 

 配偶從者)

 - 우 집사는 각각 잔 반을 받고 일어나 각기 오른쪽으로 돌아 상대편 

배우자의 옆에 가서 잔 반을 집사에게 주세요.

◎ 서부종자 수잔반 수잔반우 서부

 婦從者 受盞盤 授盞盤于 婦

 - 좌집사는 각각 잔반을 받아 신랑 신부에게 주세요.

◎ 서부수잔반 거잔반 낙서 음필 수잔반우 종자

 婦受盞盤 擧盞盤 諾誓 飮畢 授盞盤于 從者

 - 신랑과 신부는 잔 반을 받아 가슴높이로 받들어 배우자의 서약을받

아 들이고 남은 술을 마신다음 잔 반을 좌 집사에게 주세요.

◎ 서부종자 수잔반 수반잔우 배우종자 수잔반 

 婦從者 受盞盤 授盤盞于 配偶從者 受盞盤 

 종자교행 고처 치잔반우탁

 從者交行 古處 置盞盤于卓

 - 좌우집사는 각각 잔 반을 받아 상대편 집사에게 주고 좌우집사는잔 

반을 받아 상에 놓으세요.



57

전통가례｜이병준

杯禮(근배례)

◎  서부종자 취근배 분치우 서부지전 잔반상

 婦從者 取杯 分置于 婦支前 盞盤上

 - 좌우집사는 잔대 위에서 잔을 내리고 각각 근배상위의 표주박 잔을 

나누어 갖다가 잔대 위에 올려 놓으십시오.

◎ 서부종자 수잔반 우서부침주

 婦從者 授盞盤 于婦斟酒

 - 좌우집사는 잔 반을 들어 신랑 신부에게 주고 술을 따르세요.  

◎ 서부거근배 음필배치우탁 

 婦擧杯 飮畢杯置于卓

 - 신랑과 신부는 표주박 잔을 들어 술을 마시고 잔 반을 원 자리에놓으세요.

◎ 서부집사 취근배 합치우 근배상 수청홍사 

 婦執事 取杯 合置于 杯床 垂靑紅 

 치우고처

 置于古處

 - 좌우집사는 표주박 잔을 가져다가 근배상위에 합해 놓고 청 홍실을 

원 자리인 소나무와 대나무에 걸치세요.

◎ 서부입상향

 婦立相向

 - 신랑과 신부는 각기 일어나서 마주하세요.

◎ 서읍부 부굴신답례 

 揖婦 婦屈身答禮

 - 신랑은 신부에게 읍하고 신부는 허리를 굽혀 답례하세요.

◎ 서부 각출 취타실

 婦 各出 就他室

 - 신랑과 신부는 각기 다른 장소로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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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례필철상

       禮畢撤床

 - 이상으로 모든 예가 끝났으니 상을 치우세요.       

혼례식이 끝나면 현구 고례와 사당참배가 있다.

현시대에 이르러 서양문화 발달로 서양식 결혼식을 하게 되어 우리의전

통문화인 음양과 상하의 위치가 판이하게 바뀌었다,

예를 들면 예식장의 신랑과 신부의 위치가 바뀌었음은 서로 문화가 다

르 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되지만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신부가 우리의 전

통 혼례 복으로 갈아입고 사당참배와 현구 고례를 할 때에는 우리의 전통

의식인 음양의 위치대로 하지 않고 서양식으로 시부모를 앉게 하고 신랑

신부 또한 서양식으로 위치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의 전통의식대로 좌석배치도를 그려본다.

북

시어머니자리        시아버지자리
●                            ●

서             폐 백 상              동                        
●              ● 

신부           신랑

남

좌석 배치도와 같이 시부모가 앉은 자리가 상석(上席) 즉 북쪽이고신랑 

신부가 선 자리가 하석(下席) 즉 남쪽이다.

또한 시아버지와 신랑이 위치한 자리가 동쪽이고 시어머니와 신부가위

치한 자리가 서쪽이다 이는 음향의 이치에 따라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므

로 양이고 서쪽은 해가 지는 곳이므로 음에 해당되니 남녀 또한같다.

사람이 죽으면 땅으로 묻히는 것이니 음이 되므로 음이 위상(位上)이니 

남녀의 위치가 바뀐다 즉 아버지가 서쪽이고 어머니가 동쪽에 모셔 진다.

※산 사람의 좌석배치는 회갑연 때나 고희연 때도 위 배치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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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백상이 준비 되었으면 신랑 신부는 잔을 올리고 절을 한다.

고례에는 신부 혼자서 잔을 올리고 네 번 절을 하였었는데 중도에 와서

신랑도 같이 참여 하게 되었다.

또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께 각각 따로 절을 하였었다,

배례가 끝나면 시부모는 교훈을 내리고 시아버지는 대추 몇개를 집어서

신부의 치마폭에 던져 주고 그 대추는 신혼 첫날밤에 신랑 신부가 나누어 

먹는다. 그 뜻은 장수를 뜻하기도 하려니와 아들을 낳으라는 뜻이다.

시어머니는 폐백그릇의 편육 위를 몇 번 두드리며 어루 만진다.

이는 며느리의 흉허물을 덮어 두겠다는 뜻이다.

신랑신부는 허리를 굽혀 례를 표하고 다시 절을 한다.

시부모가 물러나고 다음은 시가(媤家) 어른들과 친족들이 상면한다.

 웃세대 어른은 상석에 앉아 절을 받고 같은 세대 웃 사람은 동쪽, 신부

는서쪽에서 맞절을 한다 신부의 아랫 세대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을 향하

여 절을 하고 신부는 동쪽으로 자리를 옮겨 서쪽을 향해 서고 허리를 굽혀

답례를 한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만 생존해 있을 때는 대추와 폐백을

준비는 하되 쓰지는 않고 편육이나 고기로 인사를 하고 사당 참배시나따

로 지방을 써서 모셔놓고 폐백을 올리고 절을 하면 이때 시어머니가대추 

몇개를 집어 신부에게 던져 주면서 "이것은 시아버지께서 주시는것이다" 

라고 한다.

※ 사당 참배시나 지방을 써서 모셔놓고 배례시에는 다음과 같은 축문

을 읽는다.

① 시부모 지방만 모셨을때.

용구지부 김해김씨 감현(容九之婦 金海金氏 敢見)(용구의 부인 김해김

씨가 시부모님께 알현 하옵니다)

② 사당참배시(4대까지 모셔져 있음)시아버지가 살아 계실때.길동지자 

용구지부 김해김씨 감현(吉童之子 容九之婦 金海金氏 敢見)  (길동의 아

들 용구의 부인 김해김씨가 조상 어르신께 알현 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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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양의 문화 차이점

① 신랑 신부의 위치

동양: 남동여서(男東女西)남자가 동쪽에 서고 여자는 서쪽에 선다,

서양: 남서여동(男西女東)위와 반대로 선다.

② 이름

동양: 성을 앞에 이름은 뒤에

서양: 이름을 앞에 성은 뒤에

③ 식사

동양: 수저를 오른손으로 앞으로 당겨서 먹음

서양: 쇠스랑은 왼손에 칼은 오른손으로 안에서 밖으로 내치면서 먹음. 

④ 숫자를 셀 때

동양: 엄지부터 안으로 구부려 셈

서양: 주먹을 쥐고 새끼손가락을 펴면서 셈

⑤ 아기를 업을 때

동양: 등에 업음(걸을 때 같은 방향을 보면서 사물을 익힘)

서양: 배에 안음(아기는 거꾸로 보고 간다)

⑥ 사람을 부를 때

동양: 손등을 위로가게 하여 땅 쪽으로 구부림

서양: 손바닥을 위로가게 하여 항상 무엇을 달라는 시늉(강아지 부르

듯 함)

⑦ 톱질

동양: 앞으로 당김

서양: 앞으로 밀음

⑧ 연필 깍기 

동양: 안에서 밖으로

서양: 밖에서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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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자식 지도

동양: 부모가 늘 간섭하고 밥도 부모가 차려 주는 대로 말없이 먹는다.

서양: 아이들이 메뉴를 직접 고르고 선택의 자유가 있다. 

⑩ 일의 추진

동양: 전화를 하면서 다른일 도 한다.

서양: 한가지 일에만 집중하되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다.

⑪ 회사에서 상사와 직원

동양: 상사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회사에서 회식자리나 술자리에 이

유없이 따라 움직인다)

서양: 업무시간이 끝나면 개인 행동

⑫ 술을 마실 때

동양: 안주가 없으면 술을 못 마신다.

서양: 안주가 없어도 술을 마신다.

동양: 병 단위로 주문을 하고 한 사람이 술값을 계산한다.

서양: 잔 술을 마시며 잔술을 주문 할 때마다 각자가 선불로 돈을 낸다.

 ⑬ 돈을 셀 때 

동양: 안으로 셈

서양: 밖으로 셈

 ⑭ 글씨쓰기

동양: 위에서 밑으로 쓰기도 한다.

서양: 우측으로의 가로쓰기만 가능하다.

 ⑮ 거주문화

동양: 양(陽)의 정신 문화권인 우리 나라는 음(陰)인 지구와 가까이 

하기위해 방바닥에 붙어 사는 온돌문화가 발달.

서양: 음(陰)의 물질 문화권인 서양인은 태양과 가까이 하기 위해위

로 올라가는 침대의자 빌딩의 생활. 

☎ 긴급구호 요청전화 :동양 119,서양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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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喪禮(상례)

유교(儒敎)의 영향을 받은 우리 나라지만 중국의 상가 풍습과 크게다른 

것을 보면 우리 나라 사람이 독특한 체취가 가장 많이 나 타 나는것이 상

례임을 알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예 날의 상례와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조상숭배와 효의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이어져 오고 있음을알 수 있다 다

만 1934년 일본의 조선총독부 시절 의례준칙을 개정 발표하여 굴건 제복 

대신 두루마기와 두건을 쓰도록 했고 전통복장이나 한복을 입었을 때는 

왼쪽 가슴에 나비 모양의 검은 리본을 달도록 했다.

양복을 입은 사람은 왼쪽 팔에 검은 완장을 착용케 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발표 되면서 삼베로 상장을 만들어 가슴에달도

록 했으며 완장은 가정의례준칙에는 빠졌지만 끈질기게 살아 남아 계급장

처럼 변질됐다(4줄은 맏상주,3줄은 나머지 아들,2줄은 사위1줄은손자들) 

그러나 영남,호남 충청지역 집성촌이나 명문가 에서는 우리고유의 전통상

례대로 행하는 곳이 많다.

사람이 죽으면 초종, 운명, 수시, 고복, 곡, 발상, 전, 치관, 부고, 습, 습

전, 반함, 소렴, 대렴, 혼백제작, 명정준비, 입관, 성북, 조문상, 천구, 발인, 

치장에 이르기 까지 절차가 복잡하다.

치장이 끝나면 반곡 하여 돌아와 초우제(반혼제)를 지내는데 이때 부터

가 정식 제사이다. 상주는 목욕 제개 하고 새로운 제수를 장만하여 진설하

고 상주가 처음으로 잔을 올린다.

그런데 가끔 보면 상례의식이 잘못 행하여 지는 례가 많다.

우선 사람이 죽어 고복(皐復)이 끝나면 상주들은 곡(哭)을 하는데 곡에

는 통곡(痛哭),애곡(哀哭),례곡(禮哭)이 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신의 

몸 둘곳을 몰라 식음을 전폐하고 아프게 우는것이 통곡(痛哭)이다.

시간이 지나면 서러운 정도가 처음과 다르기 때문에 설움이 복 바쳐 우

는것이 애곡(哀哭)이다. 

례곡(禮哭)은 조객을 맞이 할때 상주의 례로서 우는 곡이다. 례곡은 낮

은 소리로 애고애고(哀古哀古)하는데 이 곡은 아들딸 며느리만 우는 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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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월이 흘러 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곡으로 변하였다, 나머지 문상객이

나 일반 복인들은 허희허희(噓噓)란 곡을 하는데 어이어이 곡으로 변하였

다.

여기서 유의 할 것은 부모가 사망하자 마자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문상객이 아이고 아이고 하는것도 잘못된 것이다.

옛 날에는 상주가 외아들일 경우 잠시 빈청을 비울시에 사람을 시켜 대

곡(代哭)이라 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대신 울기도 하였다.

※ 성복례(成服禮)는 조문객을 맞이 하기전 입관이 끝나면 상인들이 

상복으로 갈아 입고 주과 포를 진설하고 복인이 잔을 올리고 일제히배례

를 한 다음 상주끼리 문상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성복 축문을 만들어 읽

는 것을 가끔 보는데 이는 성복 제사가 아니고 성복례 이기때문에 잘못

된 것이다.

성복례는 웃대가 앉아서 아랫 상제로부터 조문을 받는데 순서대로 내려

오면서 조문을 하였으나 현재는 간단하게 남자는 동쪽,여자는 서쪽에서 

서로 마주보고 맞절을 하고 조문하는 것으로 끝마친다.

※ 상주는 부모를 사망케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복전에는 식음을 전폐하

고 치장 전까지는 세수도 하지 않으므로 잔을 올 릴수 없다.

※ 조문객을 맞이 할때 조문객이 상주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주

가 손님에게 절을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사망 

하였는데 손자가 객지에서 소식을 듣고 늦게 도착하여 문상을 하는데 손

자는 할아버지 영정에 배례하고 바로 물러난다.(상주의 아들 이기 때문에 

아들 에게는 절을 할수 없으므로)

 ※ 상장과 고침(喪杖과 枕)

참최와 재최 3년의 복을 입는 복인은 상장이라는 지팡이를 짚었다.까닭

은 지극히 슬퍼하여 성복례가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 것도 먹지않으므로 

기운을 차릴 수 없어 지팡이에 의지해 몸을 가누기 위함이다. 이 상장(喪

杖)은 아버지 상에는 대나무를 어머니 상에는 오동나무나 버드나무 지팡

이를 짚었고 지팡이의 길이는 가슴높이가 되게하여 뿌리쪽이 밑으로 순 

쪽이 위로 가게 하여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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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나무나 버드나무는 밑으로 가는 곳을 사각형으로 깍아 짚었다(하늘

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 하였으며 아버지는 하늘이고 어머니는땅이기 때

문이다).

상주가 앉는 자리는 볏짚을 엮어 이엉자리를 깔고 볏짚을 묶어서 벼개

를 삼았다 그 의미는 부모님을 돌아가시게 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

을 편안하게 할 수가 없어 초야에 몸을 던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상주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잠이 올때 벼개를베

고 잠을 자는 상주는 상장과 고침이 필요 없다 하겠다.

어떤 상가를 보면 산소를 다 쓰고 나서 집에 돌아와 초우제(반혼제)를지

낸 다음날 재우제를 지내지 않을 뿐 아니라 삼우제를 산소에 가서 지내는 

이가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 우제(虞祭)

초우(初虞),재우(再虞)삼우(三虞)는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제수(祭需)도 초상때 쓰던 음식은 일체 쓰지 않고 새로 정결히 장만하여 

올린다.

초우 제를 지낸 다음날 유 일에 재우 제를 지내는데 만일 유일이 아닌 경

우 하루 건너서 유일에 지낸다.

유일이란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가 드는 날을 말한다.

삼우 제는 강일에 지내는데 강일이란 갑,병,무,경,임(甲,丙,戊,庚,壬)이 

드는 날을 말한다. 그러나 언제부터 인가 유일,강일을 따지지 않고 초우제

를 지낸 다음날 재우제를 지내고 그 다음날 삼우제를 지내는 것이 보편화 

되었다 삼우제를 산소에 가서 지내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반드시 삼

우제는 집에서 지내고 산소에는 성묘하는 것이다,초상때분묘는 제대로 완

성 되었는지 그사이 들짐승들의 피해는 없었는지를 살피러 가는 것이다.

물론 간단히 제주를 장만하여 가지고 가서 올리고 배례를 하면 더욱 좋

을 것이다.

* 졸곡(卒哭)

졸곡은 3우제를 지낸후 3개월이뒤 강(剛)일에 지낸다. 제사의 의식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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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같으나 정화수(井華水)를 길어다가 병에 담아 술병 서쪽에 놓는다.

이 정화수를 보름에 길어 온것을 명(明)주라 하고 그믐에 길어온것을 현

(玄)주라 한다. 졸곡제부터 축문의 고자(孤子)를 효자(孝子)라고 쓰고 읽

는다.

* 소상(小祥)

돌아가신지 만1년이 되면 지내는 제사이다. 원래 소상은 기일(忌日)에 

지내는데 따로 날을 받아서 지내기도 한다.

* 대상(大祥)

돌아가신지 만2년이 지난 기일(忌日)에 지낸다.

상례축문

喪禮祝文 

  개산산신제축

※ 開山山神祭祝

  초상이 나면 묘지를 정하고 먼저 산신에 고한 다음 묘지를 판다.

  유

  維

세차 갑자사월갑자삭 초오일 무진 유학 ○○○

歲次 甲子四月甲子朔 初五日 戊辰 幼學 ○○○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학생                      전주이공 

土地之神 今爲學生(벼슬이있으면 벼슬이름)全州李公 

영건택조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 포해 

營建宅兆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淸酌 脯

지천우신 상 향

祗薦于神 尙 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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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신제축

※ 山神祭祝 먼저 쓴 아버지 묘에 어머니 묘를 합장하려고 할 때산신에

게 고하는 축 

  유

  維

세차 갑자이월 갑자삭 초이일 을축 유학○○○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二日 乙丑 幼學 ○○○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고애자 김복동 위기모  전주이씨

土地之神 今爲 孤哀子 金福同 爲其母  全州李氏

(어머니 묘에 아버지를 합장 할때는 위기부평창이공爲其父平昌李公)                                    

합폄우 현고학생부군지묘

合于 顯考學生府君之墓

(어머니묘에 합장 할때는 현비유인전주이씨 顯濡人全州李氏)                      

신기보우 비무후간 근이청작포해   지천우신 상 향  

神其保佑 無後艱 謹以淸酌脯   祗薦于神 尙 饗     

  선영축

※ 先塋祝 아버지의 묘에 어머니를 합장 할때 아버지 묘에 고하는  축

  유

  維

세차 갑자이월갑자삭 초이일을축 고애자 ○○○

歲次 甲子二月甲子朔 初二日乙丑 孤哀子 ○○○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고자孤子라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애자哀子 

라고 한다)

감소고우

敢昭告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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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고학생부군지묘         

顯考學生府君之墓 (어머니일경우 顯孺人全州李氏)    죄역흉흔 선비견

배 일월불거 장기이계   

罪逆凶 先見背 日月不居 葬期已屆

장이 ○월○일 부우묘좌

將以 ○月○日 附于墓左(어머니묘부우묘우附于墓右) 

호천망극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昊天罔極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발인축 

※ 發靷祝 관을 상여나 운구차에 실은 다음 혼백을 상여앞에 놓고 주과 

포를 진설하고 술을 올린 다음 축관이 축문을 읽는다.

  영이기가 왕즉유택 재진견례 영결종천  

  靈旣駕 往卽幽宅 載陣遣禮 永訣終天 

  후토산신축

※ 後土山神祝 묘소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산소에 고하기전에 먼저 산신

에 고하는 축

  유

   維

세차 정축이월정축삭 초삼일기묘 유학 ○○○ 

歲次 丁丑二月丁丑朔 初三日己卯 幼學 ○○○

감소고우

敢昭告于

토지지신 금위 학생 전주이공 폄자유택 신기보우 

土地之神 今爲 學生 全州李公 玆幽宅 神其保佑

비후무간 근이청작포해 지천우신 상 향

後無艱 謹以淸酌脯 祗薦于神 尙 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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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토제축

※ 平土祭祝 묘소에 고하는 축으로 성분 축이라고도 한다

  유

  維

세차 갑자이월 갑자삭 초삼일 을축 고애자○○○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三日 乙丑 孤哀子○○○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孤子라고 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哀子라고 

한다)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어머니 묘일 경우 현비유인김해김씨 顯孺人金海金氏)

형귀둔석 신반실당 신주기성

形歸 神返室堂 神主旣成 (신주가 아니고 지방을 썻을경우 지위기성紙位

旣成또는 지방기성紙榜旣成)

복유존령 사구종신 시빙시의

伏惟尊靈 舍舊從新 是憑是依

  화장전축문

※ 火葬前祝文

  유

  維

세차 갑자이월 갑자삭 초오일 무진 고애자○○○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五日 戊辰 孤哀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어머니는 현비유인김해김씨顯孺人金海金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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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귀화장 불진불경 분신유골 장이 ○○공원 

形歸火葬 不震不驚 焚身遺骨 葬以 ○○公園 

납골유택 안치봉안

納骨幽宅 安置奉安

시빙시의 근이 청작서수 용신건고 근고 상 향

是憑是依 謹以 淸酌庶羞 用伸虔告 謹告 尙 饗

  납골묘 안치후 축문

※ 納骨墓 安置後 祝文 

  유

  維

세차 갑자이월 갑자삭 초일일 갑자 고애자○○○   

歲次 甲子二月 甲子朔 初一日 甲子 孤哀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형귀화실 납골정실 복유존령 시거시안 

形歸火室 納骨精室 伏惟尊靈 是居是安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상 향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尙 饗

  납골당 안치후 축문

※ 納骨堂 安置後 祝文

  유

  維

세차 정축이월정축삭 초삼일 기묘 고애자○○○   

歲次 丁丑二月丁丑朔 初三日 己卯 孤哀子○○○

감소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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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형귀둔석 신반실당 례지당사 심수황공 시세수행 

形歸 神返室堂 禮至當事 心雖惶恐 時勢隨行 

체백화장 신반납묘

體魄火葬 神返納墓

지위기성 복유존령 시빙시의 근이주과 용신건고근고

紙位旣成 伏惟尊靈 是憑是依 謹以酒果 用伸虔告謹告 

 상 향

 尙 饗

  초우축

※初虞祝 반혼제축(返魂祭祝)이라고도 한다. 

  유

  維

세차 을축이월 갑자삭 초이일 을축 고애자 ○○ 

歲次 乙丑二月 甲子朔 初二日 己丑 孤哀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초우 

日月不居 奄及初虞

(재우에는 엄급재우 奄及再虞 삼우에는 엄급삼우 奄及三虞)

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청작서수 애천협사 상 향

夙興夜處 哀慕不寧 謹以淸酌庶羞 哀薦事 尙 饗

(재우에는 우사虞事 삼우에는 성사成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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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 곡 축

卒 哭 祝

유

維

세차 갑자 오월 갑자삭 초이일 을축 효자

歲次 甲子 五月 甲子朔 初二日 乙丑 孝子 o o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졸곡 숙흥야처

日月不居 奄及卒哭 夙興夜處

애모불녕 근이청작 서수지천

哀慕不寧 謹以淸酌 庶羞祗薦

세사상   향

歲事尙   饗  

  소상축

※小祥祝

  유

  維

세차 을축 이월 을축삭  초삼일 정묘  효자 ○○ 

歲次 乙丑 二月 乙丑朔  初三日 丁卯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소상

日月不居   奄及小祥(대상에는 엄급대상奄及大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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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흥야처 애모불녕 근이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夙興夜處 哀慕不寧 謹以淸酌庶羞 哀薦 常事 尙饗

(대상에는 상사祥事)  

  사십구일  탈상축

※四十九日  脫喪祝 

  유

  維

세차 갑자오월 신미삭 초이일 임신 효자○○ 

歲次 甲子五月 辛未朔 初이日 壬申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일월불거 엄급 사십구제 상기미진 세유제례 

日月不居 奄及 四十九祭 喪期未盡 世維祭禮 

복지사십구일 심수무궁

服止四十九日 心雖無窮

분즉유한  혼백당조  매우묘소   납골봉안  

分卽有限 魂魄當  埋于墓所  (納骨奉安) 

불승감모 백배고사 근이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不勝感慕 百拜告辭 謹以淸酌庶羞 哀薦 祥事 尙饗 

  백일탈상축

※百日脫喪祝   

  유

  維

세차  병자오월 을축삭 십일일 을해 효자○

歲次  丙子五月 乙丑朔 十一日 乙亥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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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백일상 자의시제 감위철연

日月不居 奄及百日祥 依時制 敢爲撤筵 

고지호천 오정미궤

叩地號天 五情靡潰

근이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謹以淸酌庶羞 哀薦 祥事 尙饗)

  일년  탈상축

※一年 脫喪祝

  유

  維

세차 을축오월 갑자삭십일일 을해 효자○○

歲次 乙丑五月 甲子朔十一日 乙亥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일월불거 엄급기상 숙흥야처 애모불녕 삼년봉상어

日月不居 奄及朞祥 夙興夜處 哀慕不寧 三年奉祥於

례지당사 세불체

禮至當事 歲不逮

혼귀분묘

魂歸墳墓

(혼귀납골묘 魂歸納骨墓)

근이청작서수 애천 상사  상향

謹以淸酌庶羞 哀薦 祥事  尙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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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례(祭禮)

제례란 조상(祖上)에 대해 정성을 다하여 례로서 모시는 것은 자손의 당

연한 도리인 것이다.

같은 유교(儒敎) 문화권(文化圈)인 동양(東洋)에서도 우리나라가조상숭

배와 보은의 관념이 더 깊은 것은 조선 오백년 동안 치국이념(治國理念)으

로 형성 되었고 가신신앙(家神信仰)으로 승화 되어 사회와 가정에 확고히 

뿌리를 내렸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까다롭고 복잡한 의식이 자손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본질보다도 형식에 치우치고 경제적으로 힘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변질되

면서 허례허식이란 폐단을 낳기도 하였다.

※ 제례의 종류(祭禮의 種類)

제사에는 기제(忌祭)묘제(墓祭)사시제(四時祭)가 있고 우제(虞祭)졸곡

(卒哭)부제(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祭)길제(吉祭)가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문자가 생기기 전에는 조상의 화상을 그려서 모셔

놓고 제사를 지냈었다. 그러다 보니 화상을 그대로 그리지 못한 가난한 집

안에서는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눈사람 만들듯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제사

를 지내기도 했다.

문자가 생기면서 수염하나라도 틀리면 조상이라 할수 없으므로 문자로 

위패를 써서 모시고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한다.

1894년 갑오경장 이전에는 관직에 따라 4대봉사,3대봉사,2대봉사를 하

였고 일반 시민은 부모만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갑오경장 이후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효도를 하는데 신분에 차이가 있

을수 없다 하여 누구나 모두 4대봉사를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그시대에

는 조혼(早婚)풍습이 있어 남자가 16세가 되면 혼인을 하게 되어 60세가 

되면 현손(玄孫)을 볼수 있으므로 그 손자가 고조 할아버지 생전에 사랑을 

받았으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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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수의	진설(祭需의陣說)

제사상에 음식을 차려 놓는 것을 말하는데 례서(禮書)에도 통일이 되지 

못하였고 현대에도 각기 씨족마다 각 문중마다 각파마다 각양각색이다, 

가까운 문중 내에서도 제수 진설이 틀리는 것은 웃대 어른들은 학문이 높

아 격식대로 진설 했었는데 중도에 자손이 가세가 몰락하여 배우지 못해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고 잘못 진설하여 후세에 대물림 하게 되어 틀려지

게 되기도 하였다.

대체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진설법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동조서율(東棗西栗):대추는 동쪽에 놓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

☞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놓고 흰색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 조율시이(棗栗枾梨):서쪽에서부터 대추, 밤, 감, 배 순서로 놓는다.

위와 같이 진설 할 경우 생과일(사과 감귤등)은 그 다음 순으로 놓고

만과(넝쿨과일)인 머루,다래등을 중간에 놓으며 조과(造果)인 과즐

과 약과 등은 끝 순서인 동쪽에 놓게 된다. 참외와 수박등은 넝쿨 과

일이 아니고 초과(草果)이므로 옛적에는 쓰지 않았다.

☞ 어동육서(魚東肉西):생선고기는 동쪽에 육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 동두서미(東頭西尾):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가게 놓는다.

☞ 좌포우해(左脯右):좌측에 포를 놓고 우측에 생선젓을 놓는다.

☞ 좌동우서(左東右西):신위의 좌측이 동쪽이고 신위의 우측이 서쪽이다.

☞ 북상남하(北上南下):북쪽이 상석이고 남쪽이 하석이다.(신위를 모신

쪽이 상석이다)

☞ 반서동갱(飯西東羹):메는 서쪽이고 갱은 동쪽이다(산 사람의 상차림

과 반대)

☞ 고서비동(考西東):아버지가 서쪽이고 어머니는 동쪽이다.(신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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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전중앙(炙奠中央):적은 잔을 올릴 때 마다 한가지씩 올리는 데중심

적 특색이므로 제상의 중앙이 되게 제3열의 중심에 놓는다 적의 종

류는 어적(魚炙)육적(肉炙)치적(雉炙)을 썼는데 꿩대신 닭이라 하여 

계적(鷄炙)을 쓰게 되었다.

☞ 고비각설(考各說):내 외간이라도 상을 따로 차리는 것이 원이라 하여 

상을 따로 차렸으나 언제 부터인가합설(合設)하게 되었다.

☞ 시접거중(匙居中):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의 앞 중앙에 놓는다.

 ☞ 잔서초동(盞西醋東):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첩은 동쪽에 놓는다.

☞ 면서병동(麵西餠東):국수는 서쪽에 놓고 떡은 동쪽에 놓는다.

☞ 숙서생동(熟西生東):익힌 나물은 서쪽에 놓고 생김치는 동쪽에놓는다.

☞ 천산양수(天産陽數):하늘에서 나는 과일은 홀수로 놓는다.

☞ 지산음수(地産陰數):땅에서 나는 과일은 짝수로 놓는다.

☞ 건좌습우(乾左濕右):마른 것은 서쪽에 놓고 젖은 것은 동쪽에 놓는다.

☞ 좌로우합(左爐右盒):향로는 서쪽에 놓고 향합은 동쪽에 놓는다.

☞ 모동퇴서(茅東退西):모사기는 동쪽에 놓고 퇴주 그릇은 서쪽에 놓는다.

☞ 배복의방향(背服의方向):계적 어적 조기젓 생선 포와 같이 등과배가 

있는 것을 바르게 놓을 때는 등이 위로가게 하고 옆으로 뉘어 놓을 

때는 배가 신위 쪽으로 향하게 놓는다.

※제사의 절차(祭祀의節次) 

⑴ 강신례(降神禮)

제주(祭主)가 향안상 앞에 꿇어 앉아 향을 세 번 피우고 일어나서 두 번 

절하고 다시 꿇어 앉는다 집사가 잔에 술을 조금부어 제주에게 주면 제주

는 잔을 받아서 모사에 세 번 기울여 붓고 잠시 

부복 하였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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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참신례(參神禮):제사에 참여한 모든 이는 두번 절한다.

⑶ 초헌례(初獻禮):제주가 첫 잔을 올리는 례이다.

※ 계반삽시정저(啓飯揷匙正著)

초헌관이 잔을 올리면 좌우집사는 메와 찬 그릇의 뚜껑을 모

두열고 숟가락은 메 가운데 꽂고 젓가락은 세번 가볍게 구른 

다음시접 그릇 위에 가로로 얹어 놓는다.

이때 좌집사는 어적을 초헌관 에게 주고 초헌관은 받아서 우

집사에게 주면 우집사는 받아서 제상의 중앙 동쪽에 놓는다.

※ 아헌관은 육적,종현관은 치적이나 계적을 올리는데 현재는 

거의가 다 한 꺼번에 진설해 놓고 제사를 지낸다.

※ 독축(讀祝) 제주와 제사에 참석한 모든 이는 무릅을 꿇고 고

개를 숙인다 축 관은 제주의 왼편에서 동쪽을 향하여 무릅을

꿇고 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제주는 일어나서 

두 번 절한다(이때 다른 제관들은 일어나 서 있기도 하고 제

주와 같이 두 번 절하기도 한다)

⑷ 아헌례(亞獻禮):아헌례는 두 번째 잔을 올리는 례로서 맏며느리가올

린다(둘째 아들이 올리기도 한다)

⑸ 종헌례(終獻禮):세번째 마지막 잔을 올리는 례로서 셋째 아들이나제

일 가까운 자손이 올린다.  

⑹ 유식(侑食):첨작(添酌)이라고도 한다 제주가 술을 더 권하는 례이다 

제주가 향안상 앞에 꿇어 앉아 향을 피우고 다른 잔에 술을부어서 제 상위

에 있는 술잔에 가득 채우고 제주만 두 번 절한다.

(첨작 하는 것은 집사가 대신 한다)

⑺ 합문(闔門)

유식이 끝나면 제관 일동이 촛불을 들고 문 밖으로 나와 문을 닫고 4∼5

분 동안 기다린다(조용한 가운데 천천히 많이 드시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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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게문(  門):축 관이 앞에 서서 헛 기침을 세 번한후 문을 열고 들 어가 

일동이 신위 앞에 선다.

- 헌다(獻茶):갱을 물리고 숙 냉을 올린다 제주가 메에 꽂힌 

수저를 거두어 메를 조금씩 세 번 떠서 숙 냉에 말고 숙 냉 

그릇에수저를 서쪽으로 기울여 놓는다.(집사가 대신한다)

(9) 철시복반(撤匙覆飯)

 집사는 숙냉 그릇에 놓인 수저를 거두어 시접 그릇에 정저 하여놓고 메

와 탕의 뚜껑을 덮는다. 

(10)사신례(辭神禮):제주이하 일동이 모두 두번 절을 한 다음 제주는향

안상 앞에 꿇어 앉고 집사가 제 상위에 술잔을 거두어 제주에게 주면 제주

가 받아서 퇴주 그릇에 술을 붓고 지방과 축문을 향로에 불 사른다.

(11)고이성(告利成):집사가 제주에게 읍을 하며(제사를 모두 마쳤습니

다) 라고 고한다.

(13)철상음복(撤床飮福):제 상위에 진설한 제수를 물리는데 안에서부 

터(신위쪽) 먼저 물린다 제수음식과 제주를 나누어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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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차례(茶禮)

차례는 설, 동지, 매달 초하루 보름 그리고 각종 명절등에 지내는 것이며 

속설로는 율곡선생께서 정월대보름, 삼월삼짓날, 오월단오, 유월유두, 칠

월칠석, 팔월추석, 구월구일 섣달그믐 등을 역시 햇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당이 있을때는 1년간 차례를 지내는 횟수가 31회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래에는 사당을 모시는 가정이 없어 4대명절이라 해서 설날, 한

식, 단오, 추석 네번만 지내다가 언제부터인가 한식, 단오는 빼고 설날과 

추석 두번만 지낸다.

○ 차례를 지내는 대상

차례는 돌아가신날에 제사를 지내는 조상, 기제사를 지내는 조상에게만 

지낸다. 4대봉사하는 집안에서는 고조고비, 증조고비, 조고비, 고비위등 8

분이 되고 일찍상처해서 재취하신 조상이 계시면 그만큼 모시는 신위가 

추가된다. 차례는 조상의 생신날 아침에 영정사진이나 지방을 모시고 지

낸다.

○ 차례를 지내는 장소

설날은 가정에서 사진이나 지방을 모시고 지내며 설날은 날씨가 춥고 

제삿상에 올릴 떡국을 야외에서 끓이기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지내는 것

이 일반화 되었다. 한식, 단오는 겨울동안 눈사태가 없었는지 눈이 녹으면

서 산소가 상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여 성묘겸 산소에서 지낸다. 추석에

는 여름 장마철에 산사태가 나지 않았는지 벌초는 잘되었는지 산소의 안

위가 궁금하여 성묘겸 산소에서 지낸다.

○ 차례의 제례음식

차례의 제수는 기제사의 음식과 별로 차이가 없으나 명절 계절 특식을 

조상에게 올리는 제례이므로 설날에는 떡국, 한식에는 화전이나 쑥떡, 단

오에는 수리취떡, 추석에는 송편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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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를 지내는 순서

기제사에는 술을 세번 올리지만 차례에는 한번만 올린다.

고례의 예서에는 일반적으로 축을 읽지 않는 예에 따라 무축의 방법을 

쓴다(무축단헌無祝單獻).

차례를 지내는 순서는 분향, 강신, 참신, 진찬, 헌작, 유식, 낙시저, 사신, 

납주, 철찬, 음복 순으로 진행한다. 

  제사축문

※ 祭祀祝文  

  

 부모제사축

◎ 父母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정월 갑자삭초삼일 병인 효자○○

歲次 甲乙正月 甲子朔初三日 丙인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 김해김씨 세서천역

顯孺人 金海金氏 歲序遷易

현고

顯考(어머니 제사에는 현비顯)

휘일부임 추원감시 호천망극 

諱日復臨 追遠感時 昊天罔極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헌 상 향

謹以淸酌庶羞恭伸 奠獻 尙 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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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가례｜이병준

 조부모 제사축

◎ 祖父母 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정월 갑자삭초일일 갑자 효손○○

歲次 甲乙正月 甲子朔初日日 甲子 孝孫○○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조고학생부군

顯祖考學生府君 

현조비유인 김해김씨 세서천역

顯祖孺人 金海金氏 歲序遷易

현조비

顯祖(할아버지 제사에는 현조고顯祖考)

휘일부임 추원감시 불승영모 

諱日復臨 追遠感時 不勝永慕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헌 상 향

謹以淸酌庶羞恭伸 奠獻 尙 饗

 남편제사축

◎ 男便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정월 갑자삭초이일 을축 처○○○

歲次 甲乙正月 甲子朔初二日 乙丑 妻○○○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벽학생부군  세서천역

顯學生府君  歲序遷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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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일부임 추원감시 호천망극 

諱日復臨 追遠感時 昊天罔極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헌 상 향

謹以淸酌庶羞恭伸 奠獻 尙 饗

 처제사축

◎ 妻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정월 갑자삭초삼일 병인 부○○○

歲次 甲乙正月 甲子朔初三日 丙인 夫○○○

감소고우  

敢昭告于

망실유인 전주이씨 세서천역

亡室孺人 全州李氏 歲序遷易   

망일부지 추원감시 불승감창 

亡日復至 追遠感時 不勝感愴

자이청작서수신차  전의 상 향

玆以淸酌庶羞伸此  奠儀 尙 饗 

 처부모제사축

◎ 妻父母祭祀祝

 유

 維

세차 갑자이월 을축삭초일일 을축 생○○○

歲次 甲乙二月 乙丑朔初一日 乙丑 甥○○○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외구학생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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顯外舅學生府君    

현외고              세서천역  

顯外姑○○○씨(氏)  歲序遷易

현외고

顯外姑 (장인제사에는 현외구顯外舅)

휘일부임 추원감시 불승감창 

諱日復臨 追遠感時 不勝感愴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헌 상 향

謹以淸酌庶羞恭伸 奠獻 尙 饗

 외조부모 제사축

◎ 外祖父母 祭祀祝(외할아버지,외할머니 제사축) 

 유

 維

세차 갑자사월 을축삭초십일 갑술 외손○○○

歲次 甲乙四月 乙丑朔初十日 甲戌 外孫○○○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외조고학생부군

顯外祖考學生府君 

현외조비 유인           세서천역

顯外祖 孺人○○○씨氏 歲序遷易

현외조고

顯外祖考(할머니 제사에는 현외조비顯外祖)

휘일부임 추원감시불승감창 

諱日復臨 追遠感時 不勝感愴 

근이청작서수공신 전헌 상 향

謹以淸酌庶羞恭伸 奠獻 尙 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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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신차례축문(生辰茶禮祝文)

 유

 維

세차 갑자 삼월 갑자삭 초오일 무진 효자

歲次 甲子 三月 甲子朔 初五日 戊辰 孝子o o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 춘천박씨 기서유역

顯孺人 春川朴氏 氣序流易

현비

顯(아버지 생신에는 顯考)

세률기경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청작

歲律旣更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淸酌

서수지천 세사상   향

庶羞祗薦 歲事尙   饗

 

○ 설날축문(설날祝文)

 유

 維

세차 갑자 정월 갑자삭 초일일 갑자 효자

歲次 甲子 正月 甲子朔 初一日 甲子 孝子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 춘천박씨 기서유역 

顯孺人 春川朴氏 氣序流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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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률기경 시유맹춘 가행제의 추원감시

歲律旣更 時維孟春 家行祭儀 追遠感時

호천망극 근이청작 서수지천 세사상   향

昊天罔極 謹以淸酌 庶羞祗薦 歲事尙   饗 

○ 추석축문(秋夕祝文)

 유

 維

세차 갑자팔월 갑자삭 십오일 무인 효자

歲次 甲子八月 甲子朔 十五日 戊人 孝子o o

감소고우

敢昭告于

현고학생부군

顯考學生府君

현비유인 춘천박씨 기서유역

顯孺人 春川朴氏 氣序流易

세률기경 백로기강

歲律旣更 白露旣降 (한식에는 雨露旣流라 하고 단오에는 初木旣長이라

고 한다.)

첨소봉영

瞻掃封塋(집에서 지낼때는 家行祭儀라고 한다)

추원감시 호천망극 근이청작 서수지천 세사상  향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淸酌 庶羞祗薦 歲事尙  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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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맛 사람맛

나는 5년 전에 전남 담양에서 다섯 달을 산 적이 있다. 내가 아는 성공회 

신부님이 담양에서 살며 가까운 광주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어서 소설을 

쓰기 위해 그 집에 더부살이를 했다. 신부님과 나는 태백에 있는 기독교수

도원에서 같이 생활을 한 인연이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출판실에서 같

이 일을 했다. 신부님은 애처럼 키가 작았지만 발은 넓어서 전국에 지인이 

넘쳤다. 입담이 좋고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는 신부님은 주중에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가식서가숙을 했다. 오라는 곳도 많고 오라고 하지 않아도 

넉살이 좋아 갈 곳이 많은 분이었다. 

감자옹심이
여기 사람을 닮아 순하고 훈훈한

정 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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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옹심이｜정무교

신부님처럼 역마살이 끼었는지 어쨌는지 서울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담

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여러 곳과 인연을 맺었다. 충북 제천에서 1여년, 경

북 안동에서 2여년, 경남 김해에서 6개월, 강원도 태백에서 4년에 경기도 

하남, 파주, 성남, 양평에도 내 흔적이 남았고,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에서도 50여일을 살아보았다. 지방을 순례하듯 살아보면서 느끼는 점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맛도 지방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 전라도 사람과 강원도 사람은 대칭으로 놓여 있는 위치만큼이나 

대조되어 흥미롭다. 

전라도 사람을 맛으로 표현하면 '톡 쏘는 갓김치맛'이라고 할 수 있다. 

전라도 사람은 걸쭉하고 구성지며 다부진 사투리와 억양 때문에 사람도 

그럴 거라는 인상을 준다. 이 인상이 틀리지만은 않은 것이, 사귀어 보면 

강하고 구성진 말 만큼이나 사람도 호기로워 톡 쏘는 느낌이 나는데 이것

이 꼭 갓김치맛과 같다.   

그런데 강원도 사람은 지역의 위치처럼 사람맛도 전라도 사람과 대조된

다. 내가 초보 인제군민 시절에 음식점에 가면 인사를 제대로 하는 주인이 

없어서 의아했다. 어느 지역의 음식점을 가든지 대부분의 주인은 웃으면

서 손님을 살갑게 맞는다. 그런데 인제군의 음식점 주인들 대부분은 손님

이 지겨운지 웃음기가 없는 무뚝뚝한 얼굴이었다. 나는 이 무뚝뚝함을 불

친절로 알았다. 그런데 안호열 과장이 자치행정과에 근무할 때 같이 밥을 

먹다가 이들의 무뚝뚝함이 불친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겪은 음식

점 주인들의 무뚝뚝함을 말하자 토종 인제군 사람인 안 과장이 말했다.

"강원도 사람은 숫기가 없어서(순해서) 손님이 와도 인사를 잘 못해요."

불친절해서 인사를 안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은 이곳 사람들의 정서

를 이해하는 단초가 되었고, 그 뒤에 강원도 사람들의 맛을 '감자맛'이라

고 정의하게 되었다. 강원도 사람을 '감자바우'라고 했던 것에서 보듯이 감

자는 예로부터 강원도의 대표작물이다. 봄에 심어 여름이면 먹을 수 있는, 

구황식품의 대표선수인 감자는 척박한 토양에도 잘 자라 강원도의 토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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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맞는다. 감자의 맛은 약간의 단맛이 나는 가운데 구수하고 텁텁하다. 

강원도 사람도 감자맛처럼 순하다. 톡 쏜다는 것은 강하다 또는 독하다는 

말도 된다. 순하다는 강하다나 톡 쏜다와는 반대다. 강하다와 톡 쏜다가 

강한 개성이 있음을 말한다면 순하다는 강한 개성과는 거리가 멀고, 개성

이 아닌 성품의 원만함을 말한다. 

이런 순함이 강원도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서울 

같은 도시의 모습이 진정한 발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나로서는 순박한 

강원도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오래된 미래'를 본다. 물론 "강원도 사람은 

깨닫는 힘이 약하다"는 어느 스님의 말처럼 순함에는 그런 뜻도 있긴 할 것이

다. 그래도 나는 순한 사람들과 살고 싶다. 강하고 톡 쏘는 사람들은 가끔 만

나면 활력소가 되지만 함께 살면 나 같은 사람은 피곤해서 나가떨어진다. 롤

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멀미나는 각박한 도시생활을 하며 모났던 내 심성도 

인제에 내려와 살면서 제법 순하게 바뀌었다. 수려한 산천을 내 마당으로 삼

고 감자처럼 순하고 둥근 심성을 가진 사람들과 오래도록 살고 싶다.

백담마을과 감자옹심이

오늘 시연할 음식은 감자옹심이다. 이름대로 감자를 주재료로 사용해 만

드는 음식이다. 나는 감자옹심이를 인제군에 내려와서야 먹어보았고 그 전

에는 먹어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서울이든 어디든 감자옹심이를 파는 식당

을 본 적도 없다. 그 만큼 감자옹심이는 대중에게 알려진 음식이 아니다. 이 

보배로운 음식이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까닭을 나는 도통 모르겠다. 

  

감자옹심이를 요리할 곳은 북면 용대2리 백담마을에 사는 장영범(48) 

씨의 식당 '두메솜'이다. 두메솜은 식당과 민박집이 즐비한 백담사 들머리

에 있었다. 깨끗한 실내에 의자는 없고 방에 앉는 형태였다. 식당 이름이 

특이해 장 사장에게 이름의 뜻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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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바이스의 우리말 이름이에요." 

두메솜은 잎에 하얀 털이 솜처럼 나 있어 붙은 이름이란다. 식당 이름으로

는 고급하고 예쁜데, 두메솜은 오리와 닭을 통째로 요리하는 식당이었다. 동

물을 다루는 식당이 주는 분위기를 예쁜 이름과 깨끗한 실내가 상쇄해주는 

듯 했다. 장 사장은 호텔 주방에서 근무하며 요리를 배웠다고 한다. 96년부

터 식당을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감자옹심이도 차림에 있었단다. 

상에 앉은 내 앞에는 장 사장이 앉았고, 내 옆에는 요리시현을 주선한 정

연배(47) 백담마을 이장이 앉았다. 용대리가 고향인 정연배 이장은 농약

을 치지 않은 콩을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된장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한다. 

눈이 크고 선하며 나이답지 않게 얼굴이 맑은데도 일을 무척이나 좋아하

고 열심히 하는 기질이 있어 보였다. 정금옥(83), 장재연(78) 할머니 두 분

도 자리했다. 두 할머니는 감자옹심이에 얽힌 사연과 용대리에 살며 겪은 

생활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셨다. 

수인사가 끝난 뒤 곧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감자를 많이 재배한 인제에

는 감자요리가 많다. 대부분이 국물이 없는 음식인데 감자옹심이는 뜨끈

한 국물이 있다. 감자옹심이 만들기는 누워서 떡먹기였다.             

  

감자옹심이를 하려면 먼저 감자를 갈아야 한다. 장 사장은 강판에 감자를 갈아야 제 

맛이 난다고 했다. 믹서에 갈면 너무 곱게 갈아지기 때문에 씹는 맛이 없단다. 

강판이 없던 옛날에는 깡통을 잘라 펴서 그곳에 구멍을 촘촘히 뚫어 반

대편으로 솟아난 곳을 이용해 감자를 갈았다고 한다. 나름 생활의 지혜다. 

요즘 감자옹심이를 내놓는 식당 가운데 감자를 갈아서 만드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죽만 하면 곧바로 사용이 가능한 감자녹말가루가 판매되

기 때문이다. 녹말가루로 만든 감자옹심이는 까만색을 띤다고 한다. 예전

에는 겨울에 감자를 먹을 수 없었지만 제주도에서 겨울감자가 나오기 때

문에 감자는 일 년 내내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되었다. 식당들이 값을 조금 

더 받더라도 감자를 갈아 만든 옹심이를 내놓으면 손님이 더 좋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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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까. 나는 그럴 것 같다.   

  

갈아진 감자를 채에 거르면 녹말이 가라앉아 찐득찐득해진다. 수저로 한 숟갈 떼어내

기도 힘들게 점성이 강하다. 한편 채에 걸러진 것이 생기는데 인제에서는 이것을 '무

거리'라고 부른다. 이 무거리와 녹말을 섞어 주물거리면 반죽이 된다. 녹말이 많이 들

어갈수록 옹심이는 쫀득쫀득 해진다. 

  

옛날에 감자옹심이를 많이 먹었다는 정금옥 할머니는 주로 저녁에 감자

옹심이를 먹었다고 한다. 요즘은 용대리 사람들은 가끔 별미로 감자옹심

이를 먹는단다. 할머니의 남편은 짐승을 잡는 사냥꾼이었단다. 용대리 주

민들은 옛날에는 주로 사냥을 해서 살았다. 곰이나 멧돼지를 잡았고, 더러 

어떤 사람들이 범을 보기도 하고 잡았다는 소문을 듣기도 했다는데 할머

니의 남편은 범을 잡지는 못했단다. 용대리를 둘러싼 곳은 험하고 깊은 내

설악이다. 산세를 볼 때 옛날에는 범도 있었을 법했다. 

내설악의 품에 안긴 용대2리 백담마을은 백담사 아래에 있는 사하촌이

다. 이 마을은 백담사를 머리 위에 두고 있어 유명세를 탔지만 속풀이에 

좋은 황태로도 널리 알려졌다. 용대리는 황태에서 얻은 소득으로 전국 최

고의 부농을 이루었다.        

겨울이 시작되면 용대리 사람들은 빈터에 통나무로 덕장을 세운다. 완

성된 덕장에 두 마리씩 주둥이를 끈으로 묶은 명태를 쭉 걸어놓는다. 걸린 

명태는 긴 겨울 동안에 

얼고 녹고를 반복하며 

육질이 부드러워진다. 

용대리는 황태를 하기

에 기후조건이 매우 좋

은 지역이라라는데, 세

찬 골바람이 강하게 불

어 '풍대리'라고도 부

른다. 이 바람이 명태 사진 1	덕장에서	추운	겨울을	나는	명태.	봄이	되면	노릇한	황
태가	된다.)		



91

감자옹심이｜정무교

를 잘 말려주어 최고의 황태가 만들어 진단다. 덕장에서 눈과 바람을 맞으

며 겨울을 난 명태를 봄이 시작되기 전에 걷으면 속풀이에 그만인 최고 품

질의 황태가 되는 것이다.  

황태는 원래 북한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용

대리에 살며 70년대부터 시작했던 황태가 지금은 마을에 더할 수 없는 효

자다. 하지만 초기에는 황태일을 하기가 무척이나 고되어 이 일을 하는 사

람들 가운데는 황태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추운 겨울에 황태일을 하니 그 고생이 오죽할까. 그 과정을 듣고만 

있어도 오싹 추위가 느껴진다.  

겨울 초입이 되면 용대리 사람들은 동해안의 가진에 가서 잡은 명태를 

구입해 진부령을 넘어온다. 동네의 개울을 막고 그 물에 명태를 넣고 하루

를 재우며 명태를 얼린다. 땡땡 언 명태를 물에서 꺼내 배를 따고 명란젓

과 창란젓을 만들 알과 내장을 꺼낸다. 이 작업을 '할복'이라고 한다는데 

이름이 꽤 끔찍하다. 그 다음에 덕장을 만들어 명태를 걸면 된다. 이 모든 

일을 내장까지 얼리는 추위에서 송곳 같은 바람을 맞으며 해야 했다. 그 

시절에 이 일을 한 분들의 손은 나무껍질처럼 갈라지고 마디는 나무뿌리

처럼 굵단다. 아비들이 울며 씨를 뿌렸기에 자녀들이 웃으며 단을 걷게 되

었으니, 아비들의 수고가 다행히도 헛일이 아니었다.  

장 사장이 녹말과 무거리를 섞어 축구공처럼 둥글게 미리 만들어 놓은 반죽을 내왔다. 

우리는 반죽을 적당히 떼어 바둑알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었다. 한 입에 쏙 들어갈 정

도로 만들어진 요놈이 옹심이다. 

장 사장은 제철에 난 감자를 갈아 반죽하면 향이 난다고 했다. 더불어 

음식은 무엇보다도 향이 나야 하고, 제 고장에서 난 재료로 요리를 하면 

향이 난다고 말했다. 맞다. 음식은 제 고장에서 난 재료를 써서 제철에 먹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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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서는 육수를 만들어야 한다. 장 사장은 부스터를 식탁에 올려놓고 육수를 만

들기 시작했다. 육수를 만드는 것도 간단했다. 물에 무, 대파,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가 

소금으로 간을 하면 된다. 

탐험가라니!

육수가 만들어지는 틈에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말을 붙였다. 

장재연 할머니가 말을 받았는데 장 할머니는 서울에서 살다가 70년대에 

용대리로 내려왔다고 했다. 그런데 남편이 탐험가란다. 탐험가라니! 아문

센 같은 사람이란 말인가? 호기심이 일어 자세히 물었다.  

"남편이 탐험을 한다고 집을 자주 비워서 내가 한 고생은 말도 못해. 내가 죽

으면 묘비명에 '바보 같이 살다가 죽은 여자 여기에 묻히다'로 써 달라고 했어. 

남편이 먼저 죽으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남정네'라고 할 거야."

장 할머니는 꽤 심한 고생을 한 듯 했다. 뒤에 알아보니 장 할머니를 '바

보 같이 살도록' 만든 남편 박철암(88) 경희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히말라야에 원정을 다녀온 분이었다. 이분의 인생에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줄줄이 붙는다. 

사진 3	입에	넣기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야	
먹기가	좋다

사진 2	둥글게	만들어놓은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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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남도 영원이 고향인 박 교수는 서울에 내려와 경희대 중문과에 입

학했다. 학생신분으로 1949년에 국내 최초의 대학산악부인 경희대산악부

를 창립했다. 1962년에는 경희대산악부를 이끌고 우리나라 최초로 히말

라야 원정을 다녀왔다. 당시는 히말라야 원정이 무엇을 뜻하는 행위인지 

모를, 한 마디로 '해괴한 짓거리'로 여길 때였다. 여권을 받기도 힘들었고, 

외화 사용도 통제하던 시절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원정대가 아닌 '정찰대'

라는 이름으로 대원 네 명과 광복절이던 8월 15일에 히말라야로 떠나 12

월 5일에 귀국했다. 그때의 정찰기를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 탐험기>

라는 제목으로 책에 담았다. 그 뒤 박 교수는 일본 북알프스, 대만 옥산 등

을 원정하다가 1971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인한 산악인으로 정찰대가 

아닌 원정대를 꾸려 히말라야 로체샤르(8400미터)에 도전한다. 박 교수는 

그때를 이렇게 말했다. 

"8060미터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정상 공격조로부터 로프가 모자란다는 

무전이 왔어요. 무리하지 말고 철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우리 등반은 끝

났어요."

등반은 실패로 끝났지만 실패만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등반은 후배 등반

가들에게 히말라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히말라야에 대한 도전의욕

을 불어넣었다. 고상돈 씨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따지고 

보면 박 교수가 열어놓은 길을 통해 성공한 것이다. 히말라야를 갈 정도로 

산에 미친 박 교수가 산과 인연이 시작된 것은 어릴 때였다.       

"열일곱 살 땐가, 고향마을 사람들이 하는 이상한 말을 들었어요. 동백산

(2096미터) 정상에 배 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동백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배 조각은 없고 대신에 들꽃이 지천인 거예요. 탄성이 

절로 나더군요."

이때의 경험이 박 교수를 평생 산으로 이끌었다. 그리고 이 산에서 꽃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은 나중에 박 교수를 탐험가로 만들었다. 박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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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 좋아해서 세계를 다니며 꽃을 사진에 담았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

이라는 뜻으로 나중에 자신이 이름을 붙인 티베트 '무인구'를 탐험한 것도 

중국에 꽃을 찍으러 갔다가 들어서 시작된 일이다.  무인구를 탐험한 뒤부

터 사람들은 그를 탐험가로 불렀다.   

박 교수는 1990년에 처음으로 티베트에 갔다. 박 교수의 눈에 티베트는 

신세계였다. 나무의 성장 한계를 넘어선 탓에 텅 비어 끝없는 고원에 감청

색의 하늘, 둘러싼 하얀 만년설과 바위틈에 핀 희귀한 꽃들에 그는 감동했

다. 그 뒤에 박 교수는 티베트를 스물다섯 번이나 다니며 꽃을 연구했다. 

수백 종의 꽃을 채집하고 사진 오만여 장을 찍었다. 탐험으로 주파한 거리

만 십오만 킬로미터, 서울과 부산을 삼백삼십삼 번 왕복한 거리다. 무인구

도 네 번이나 갔다.  

티베트를 다니던 박 교수에게 무인구를 말해 준 사람은 라싸대학의 총

장이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앞으로도 살지 않을 곳"이라는 말이 박 교수

의 귀에 박혔다. 남한만한 크기인 티베트 창탕고원은 풀조차도 생존이 어

렵고, 지도에도 빈 공간으로 남은 땅이었다. 그곳의 학자들은 남북극과 이

곳을 합쳐 '삼극'이라고 부를 정도로 생명이 살기가 힘든 극지방이었다. 박 

교수는 이곳에 대해 듣는 순간부터 마음이 그곳에 가 있었다. 

2007년 11월, 드디어 박 교수는 중국인 학자 열네 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삼십칠일 동안 이곳을 탐험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견

디며 탐험한 그곳은 지구의 끝자락이었다. 나중에 박 교수는 무인구를 탐

험하며 찍은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을 나에게 한 권 선물했다. 이 사진집을 

보면, 광활한 대지에 식물이라고는 풀 뿐이고, 이 풀을 먹고 사는 야생동

물들이 간간히 뛰어다녔다. 사람을 처음 보는 동물들은 사진을 찍어도 도

망가지 않았다고 한다.            

육수가 끓었다. 끓는 육수에 만들어 둔 옹심이를 넣었다. 

"무인구에 갔다 온 남편이 말하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움 꽃을 무인구에서 보았

대. 그 꽃을 보자 눈물만 났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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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음식취재를 마친 뒤에 장 할머니 집에 갔다.  두메솜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장 할머니네는 민박을 했다. 집안은 넓고 거실의 천정이 호텔

의 로비처럼 높았다. 박 교수는 서울에 가고 없었다. 장 할머니는 커다란 

사진집을 내왔다. 박 교수가 티베트에서 찍어 온 꽃들이 사진집에 있었다. 

그 책에 박 교수를 울린 그 꽃이 있었다. 큰 잎의 순하고 맑은 푸른색이 신

비롭게 보였다. 과연 아름다웠다. 

삶은 탐험을 닮았다 

이상스레 내설악에는 예전부터 걸출한 인물들이 모여들었다. 설악산의 

정기가 인물들을 부르는지 몰라도 멀게는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내설악

에 머물렀고, 가깝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백담사에 있었다. 그이는 백담

사에서 <님의 침묵>을 썼다. 서예가인 김창현 선생도 말년을 이곳에서 살

다가 돌아가셨다(인제군이 추진해 용대리 만해마을 뒤에 그이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있다). 나는 박 교수도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도 될 인물이라

고 생각한다. 탐험에 바친 박 교수의 일생을 평가하려면 탐험의 가치를 생

각해 보아야 한다.  

탐험은 도전하는 정신이다. 내가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해쳐가는 

행위다. 당연히 가보지 않은 곳을 가자면 두려움이 따른다. 두렵기에 사람

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  가보지 않은 길보다는 가본 길로 가

기가 쉽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신제품보다는 익숙한 것을 선택하기가 쉽

다. 길을 가거나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야 자기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

될 리 없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굳어지면 나와 다른 생각이나 다른 감수

성을 지닌 사람을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삶이라는 건, 자신의 영혼을 죽을 날까지 매일 가꾸는 행위라고 나는 믿

는다. 그래서 탐험을 하는 도전정신과 자신을 새롭게 하려는 정신은 같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를 넘어선 내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하루를 살고도 

생각과 인격이 어제보다 자라지 않았다면 또는 자라려는 노력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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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는 내일이 되어도 그 자리에서 굳어져 가는 '고체덩어리'다. 고체가 

된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 '고체정신'을 전염시킨다. 우리 

모두가 극지를 탐험하는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내 영혼의 새로움을 향

해 도전하는 정신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한다.      

또한 탐험은 발견하는 정신이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 탐험가를 할 수 

있다.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은 세계가 끄는 유혹에 탐험가는 기꺼이 자신

의 몸을 던지는 사람이다. 상상력으로 미지의 세계를 먼저 보고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탐험가다. 자신이 발

견한 것을 가지려고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첫 발견자라는 자부심으로 만

족하는 사람이 탐험가다.  

문명은 발견하는 정신이 만든 산물이다. 불을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인

류는 땅으로 떨어지는 사과에서 중력을 발견한 것처럼 우연히 또는 실험

으로 우주에 작동하는 법칙을 발견해 왔고, 지금도 발견해 가고 있다. 지

구상에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땅이 없는 이때에 발견하는 정신도 쓸

모가 없어진 듯 보이기도 하지만 이제 인류는 우주로 나아가 달이나 별을 

탐험하는 한편으로 땅에 서식하는 식물이나 균류에서 인류의 미래를 찾아

야 한다. 발견하는 정신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큰 대접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탐험은 개척하는 정신이다. 모래가 날리는 사막에 길을 내고, 메

마른 광야에 꽃을 피우고, 눈으로만 보던 달에 깃발을 꽂는 불굴의 정신이

다. 새로운 분야나 장르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모두 개척자다. 미국인을 두

고 개척정신이 강하다고 하지만 한국인이야말로 어느 민족 못지않게 개척

정신이 강하다. 그 옛날에 중앙아시아를 지나고 동북아시아를 거쳐 한반

도에 도착해 이곳을 개척한 민족이 우리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밑에 

살다보니 개척정신이 발현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싸돌아다니며 성취

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다.      

내가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는 한국인의 개척유전자를 제대

로 보여준다. 고려인들은 스탈린에 의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기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했다. 한겨울에 시베리아 바로 아래에 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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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들은 땅을 파고 들어가 혹독한 겨울을 났다. 이 겨울에 많은 사람들

이 죽었다고 한다. 봄이 되자 고려인들은 고향에서 가져온 씨를 뿌려 농사

를 시작했다. 이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은 유목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몰랐

다. 고려인들이 농사에 성공하자 원주민들이 관심을 보였고, 고려인들은 

이들에게 농사법을 가르쳐주었다. 나중이 이 고려인들로 구성된 집단농장

이 그 많은 소련연방의 농장 가운데 최고상을 받았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의 헌법을 고려인이 만들 정도로 고려인들은 현재 중앙아시아에서 우수한 

민족으로 대접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건설회사가 중동국가에서 거대한 건설을 하는 힘은 우리의 

혈관에 흐르는 개척정신이 발현된 예다.   

박 교수의 탐험정신은 요즘 젊은이들에게 도전되어야 한다. 안정된 생활

을 하려고 교사나 공무원이나 의사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다. 

아무도 가지 않은 광야에 길을 내보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해볼 생각도 못

하고 직장과 집을 오가다가 인생을 접는다. 사실 인생은 탐험과 같다. 죽음

이라는 목적지는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동안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른 채 한 걸음씩 떼어야 한다. 알면 재미없다. 모르기에 흥미롭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주물주가 우주를 떡하니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는 "자, 이곳은 너희들의 놀이터다 마음껏 뛰어 놀아라"고 말했을지

도 모른다고. 내가 이해한 삶은 '놀이동산'이기 때문이다. 이 동산에는 평

생을 뛰어다녀도 타 보지 못하고 구경도 못할 진귀한 꺼리가 가득하다. 이 

동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보고, 딴 나라에서도 살아보고, 이웃을 위해서

도 살아볼 수는 없는 것일까. 판에 박힌 삶을 강요하는 사회 분위기도 문

제지만 판을 박차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젊은이도 희박하다.   

작년(2010)에 서화면에 있는 <평화생명동산>에서 내가 교육담당으로 

근무할 때 박 교수를 강사로 초청했다. 교육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은 춘

천중학교 학생들에게 박 교수의 탐험정신을 심어주고 싶었다. 박 교수는 

아직도 열정이 식지 않은 목소리로 평생을 탐험에 바친 자신의 삶을 들려

주었다. 아흔을 바라보는 박 교수는 앞으로도 탐험을 계속하겠다고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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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맺었다. 나는 학생들이 남긴 설문지를 나중에 보며 박 교수의 강의에서 

감동을 받은 학생들이 많음을 확인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박 교수를 만

난 학생들 중에서 좁고 갑갑한 삶을 강요하는 사회의 틀을 벗어나 활개 치

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러기를 바란다. 

육수가 끌면 옹심이를 넣고 끓이다가 호박과 감자를 채 썰어 넣는다. 감자옹심이를 

영동 사람들도 해 먹는다는데 그들은 해산물을 옹심이에 넣어 먹는다고 한다. 해물을 

넣으면 어떤 맛이 될까.

피를 짜 먹이는 심정으로 

감자옹심이에 해물을 넣어 새로운 감자옹심이를 창의한 것처럼, 강원도 

사람들은 순해서 아름답지만 이제는 그 순함에 뭔가를 추가해야 하지 않

을까? 

앞의 글에서 인제에서 만난 어느 스님이 "강원도 사람들은 깨닫는 힘이 

약하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내가 순화해서 적은 것이고 사실 그 

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강원도 사람들은 무명이에요. 알려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강원도에 절이 

적은 것도 사람들이 무명이기 때문이에요."

'무명'은 불교용어다. '무지하다'는 말이다.       

강원도는 깊고 큰 산에 막혀 예로부터 마을과 마을이 멀리 떨어져 있었고, 

마을에 사는 사람도 적었다. 높고 구불구불한 길을 걸어 외지에 다녀오는 일

도 쉽지 않았고, 산간오지를 찾는 사람을 보기는 더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세

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알려주는 통로라야 가끔 찾아오는 장돌뱅이들뿐이었

다. 자연히 세상물정이나 동정에 어둡게 되고, 가끔 듣는 정보를 해석하는 능

력도 떨어지게 된다. 산과 산에 파묻혀 해가 뜨면 화전을 일구고 해가 지면 

어둠에 쌓여 짐승소리만 들린다. 어쩌다 찾아온 사람과도 관계를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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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되는지 몰라 소 닭 보듯 하게 된다. 오늘날에 식당주인들이 손님을 무뚝뚝

하게 대하는 것도 소 닭 보듯 했던 유전자의 힘일 것이다. 

깨닫는 힘이 약하다면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면 된다. 즉, 강원인은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 오랜 세월 동안 묵혀두었던 두뇌를 교육으로 두드

려 깨워야 한다. 강원도에는 길도 충분히 닦였고, 먹고 살만큼의 저변도 있다. 

그렇다면 주저할 게 뭐 있나. 내 피를 짜 먹이는 심정으로 교육에 매달리면 '사

람'이 나온다. 사람도 올바르고 참된 사람을 키워야 한다. 지금의 교육공장에

서 찍어내는 그런 사람 말고, 손수 만든 음식 같은 사람을 키워야 한다. 순한맛

은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짜고 맵고, 달고, 떨고, 쓰기도 한, 오미자 같이 다양

한 맛을 내며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강원인은 순한

맛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람보다 재료가 좋다. 

감자옹심이가 다 됐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옹심이 한 그릇이 내 앞에 놓였다. 통깨

와 김 부스러기를 뿌려 보기에도 좋고, 구수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순하고 훈훈한 행복

옹심이 하나를 입에 넣고 씹었다. 쫀득한 느낌이 기분 좋게 입안에 퍼지

며 감자의 순한맛이 달았다. 속이 편하고 따뜻해지며 느긋한 기분이 들어 

만족한 웃음이 절로 나

왔다. 별미로 제격이

고, 밥을 조금 말아 먹

으면 장정도 한 끼 식

사로 충분하고,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속

풀이용으로 먹어도 그

만일 듯싶었다. 순하

고 따뜻한 이런 음식은 사진 4	덕보기만	해도	훈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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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사람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해준다. 이런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식구

와 둘러않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어릴 때 엄마는 일을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고 일찍 돌아온 날이면 우리 다섯 식구는 엄마가 차린 저녁상에 오글오

글 둘러앉아 밥을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처럼 아주 맛나게 밥을 먹었다. 

반찬이라야 별 것도 없는 그 밥이 내가 지금까지 먹어 본 밥 가운데 가장 

맛있었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에게 있어 '행복'이란, 퇴근하고 돌아온 내가 토

끼 같은 아이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아내가 만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된

장찌개에 밥을 먹는 모습을 상상한다.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며 입에 밥을 넣고 오물거리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느

끼는 맛을 아내와 아이들도 같이 느끼는 일체감과 동질감이라니! 그것은 

내가 상상하는 최상급의 행복이다. 그때 먹을 음식으로는 오로지 된장찌

개가 상상되지만 이제부터는 감자옹심이를 추가해야겠다. 감자옹심이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으니 내가 직접 요리하는 모습도 집어넣고.      

옹심이를 씹으면 이 

음식의 이름이 왜 '옹

심이'인지 알게 된다. 

그리고 참으로 적절한 

이름이라는 생각에 고

개가 끄덕여지며 옛 사

람들의 작명능력에 무

릎을 치게 된다. 우리 

선조들은 오감이 건진 

느낌을 말로 만드는데 선수다. 감자옹심이도 그런 이름이다. 직접 드셔보

시라. ★

2010년 4월 9일에 취재했고, 2011년 10월에 글을 마무리했다.   

사진 5	김치	한	보시기와	고추절임이	옹심이와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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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장영범(48) 북면 용대2리 5반

정연배(47) 북면 용대2리 3반

강재연(78) 북면 용대2리 6반

정금옥(83) 북면 용대2리 5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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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거절한 음식

혼자 사는 나는 5일 간격으로 찾아오는 인제장날을 기억했다가 찬거리

와 과일 등속을 사온다. 장이라고 해봐야 차 한 잔 마실 시간 정도면 다 

보고 올만큼 작고 소박하다. 십자형 길 좌우에 늘어선 장꾼 사이로 다니

며 구입할 물건을 찾다보면 그래도 장이라고 재미가 있다. 장꾼들은 생

선, 과일, 야채, 건어물과 견과류를 주로 판다. 할머니 장사꾼들은 땅바

닥에 철퍼덕 앉아서 함지에 나물, 채소, 콩, 파 등을 늘어놓고 판다. 허연 

연기를 날리며 튀밥을 튀기는 장면과 농가에서 쓰는 철제도구들이 바닥

에 널려있는 모습도 보기에 좋다. 장터 한쪽에는 음식을 파는 할머니들

메밀총떡
버리면 또 다른 세상

정 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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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그 가운데 녹두빈대떡과 약식 등을 파는 할머니가 있다. 빈대떡

을 붙이는 철판에 먼지가 들어오지 않도록 둥그렇게 비닐로 막고 장사를 

하는 할머니의 메뉴에는 눈에 띄는 음식이 있다. 이 할머니에게 사 먹어

보지는 않았지만 전에 기자를 하면서 이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다. 

농촌에서는 '새농어촌건설'같은 마을발전사업을 웬만한 마을이면 한

다. 이런 사업 관계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하면 마을에서는 음식을 준비

해 대접한다. 취재를 마치고 나도 참석한 분들과 음식을 같이 먹곤 했다. 

상에 올라온 음식은 맛깔스럽지 보이진 않아도 먹어보면 소박한 맛에 정

감이 느껴진다. 상에 올라온 음식을 이것저것 맛보다가 거무튀튀한 색

깔의 빈대떡에 무언가를 올려놓고는 몇 번을 말아놓은 음식이 눈에 띄었

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색깔이나 생김새에서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음식이라 내 젓가락은 이 음식을 건너뛰었

다. 그런데 마을을 다녀보면 대부분이 이 음식을 내놓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음식을 먹어보았다. 언제 어디에서 먹었는지는 

기억에 없고, 다만 맛과 음식에 대한 인상만은 지금도 뇌리에 남았다. 내

가 먹어본 인제의 전통음식 가운데 가장 '시골스러웠다'. 요즘 사람들의 

입맛으로는 가까이 하지 않을 맛이었다. 그래서 장마당에서 이 음식을 

볼 때마다 '과연 저 음식을 사 먹는 사람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고

는 했다. 아마도 나는 이 음식을 맛보기도 전에 거무튀튀한 색깔이 먼저 

싫었던 듯하다. 더구나 돌돌 말려 있는 빈대떡을 도시 본 적이 없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빈대떡은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서 노릇노릇 익은 

색이었고, 입에 넣으면 어떤 맛이 날지가 분명한데 이 음식은 어쩐지 불

쾌해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아마도 이 음식이 이 책에 

실리지 않았다면 나는 이 음식에 대한 선입견을 바꿀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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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도 좋아한다니!

이런 사연이고 보니 

이 음식을 책에 싣게 

된 것은 내 선택이 아

니었다. 내 부탁을 들

은 마을 사람들이 음식

시현을 하겠다는 말을 

듣고 고마워서 넙죽 받

고 보니 이 음식이었

다. 어쨌든 날짜는 다

가왔고 나는 마을을 찾았다.

장소는 북면 냇강마을이다. 냇강마을은 2011년 여름에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에서 피서지로 소개를 해주어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오던 이곳이 

관광지처럼 되었다. 이 대통령은 냇강마을을 소개하면서 '강에서 뗏목도 

타고'라고 했는데 실제로 물이 많은 여름에는 뗏목을 탈 수도 있다. 

요리를 할 곳은 냇강마을의 농촌체험장이다. 이곳에서 이원희(45) 이장

과 부인인 박성숙(43) 씨 그리고 심선옥(53), 서연숙(43) 씨가 조리를 시현

해주기로 했다. 이원희 이장 부부는 냇강마을에서 '하늘마당'이라는 식당

을 운영한다. 막국수, 

감자부침, 닭도리탕 등

을 요리하는 부인의 솜

씨가 좋다. 

농촌체험장은 마을

을 찾아오는 도시 사람

들을 위하여 마련된 일

종의 놀이터다. 넓은 

마당에서 활쏘기도 하

사진 1	마을을	흐르는	강에서	뗏목을	타는	체험객들(이승근	
제공)		

사진 2	단오축제에서	냇강마을을	찾은	체험객들이	널뛰기를	
한다(이승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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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네도 뛰고, 투호놀이도 하게 마련했고, 한쪽에는 지게, 절구통, 함지 

등 전통농기구를 전시해 놓았다. 

그리고 오늘 음식시현을 하게 될 부엌도 있다. 부엌은 공간도 넓고 천정

도 높아서 우리 다섯이 모여 있어도 헐렁했다. 우리는 인사를 나눈 뒤에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오늘 음식에 대한 첫인상이 좋지 않은 나는 이때

까지도 이 음식을 어떻게 취재를 해야 한 편의 글을 완성할지, 고민이 되

었다.  

"메밀총떡을 하려면 먼저 메밀가루를 적당한 분량만큼 물에 풀러야 했다. 

이 음식을 '떡'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부침개라고 해야 옳지요. 부침개를 하듯 

묽게 반죽을 해야 해요. 다음에 소금으로 간을 합니다. 소금을 먼저 치면 메

밀이 삭아(녹아) 물이 되거든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해요. 다음에는, 부침 

안에 넣을 솔을 만들어야 해요. 솔을 만들려면, 무채를 내어 소금에 살짝 절

인 다음에 파, 마늘, 들기름, 깨소금으로 양념을 해 버무려요." 

솔은 무채무침을 만

든다고 생각하면 틀림

이 없었다. 순간, 무채

무침을 넣고 돌돌 말은 

빈대떡을 한 입 문다는 

상상이 되면서 비위가 

상했다. 지금까지 내

가 먹어온 음식 중에서 

무채를 안에 넣고 말아

서 먹는 음식은 없었

다. 무채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더구나 기름에 버무려져 양념된 무채와 빈

대떡을 한꺼번에 먹다니, 이런 조합은 내가 먹어온 음식에는 없었다.   

어쨌든 아주머니들은 무채에 양념과 들기름을 넣은 뒤에 주물럭주물럭 

버무렸다. 한 입 문 상상이 아직도 머리에서 가시지를 않는데 들기름 냄새

사진 3	김장배추의	속처럼	생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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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 들어왔다. 들치근한 들기름 냄새는 오늘따라 비릿하게 느껴졌다. 

어릴 때부터 나는 비위가 약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에도 돼지고기를 먹

다가 비계를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해 뱉어내기 일쑤였다. 우리 아버지는 

물론이고 엄마까지 고기라면 어떤 부위든지 꿀처럼 달게 먹는, 하늘이 내

린 식성인데 나는 지금도 닭발 같이 징그러운 음식은 먹지를 못한다. 깡마

른 닭발은 꼭 노파의 발 같다. 불에 덴 것처럼 바짝 오그린 발가락하며, 발 

안쪽에 오돌돌한 돌기가 있는 모습이라니, 보기만 해도 몸이 떨리며 오소

소 소름이 돋는다. 그렇다고 내가 편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다. 패스트푸드

를 되도록 먹지 않으려 하고, 합성조미료를 싫어하며, 맛에 민감하긴 해도 

뭐든지 잘 먹는다. 다만 닭발 같이 혐오감을 주는 음식은 사절이다. 메밀

총떡을 닭발에 견주기에는 미안한 일이지만 거무튀튀한 색깔과 무채무침

이 주는 느낌은 닭발만큼이나 피하고 싶게 했다. 

그런데 음식을 만들던 박성숙 씨가 이렇게 말했다. 

"메밀총떡은 귀한 음식이에요. 메밀을 갈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

이에요. 메밀을 처음 갈면 껍질만 나와요. 두 번째 갈면 무거리와 가루가 나

와요. 이때 메밀은 검정색이고, 한 번 더 갈면 흰색이 돼요. 한 번 간 게 영

양이 더 많아요. 무거리는 파와 백김치를 넣어 부침을 해먹고, 가루로 총떡

을 해요. 이렇게 귀한 음식이라 명절이나 잔치에 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귀한 음식이라 동네행사를 할 때마다 상에 나왔던 거로다. 자

신들도 해먹기 어려운 음식을 손님들에게 대접했던 시골 아낙들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그러면서 메밀총떡이 다시 보였다. 사람들이 메밀총떡

을 싫어했다면 만들기 번거로운 이 음식은 벌써 상에서 사라졌을 테니 말

이다. 다만 요즘 아이들이 이 음식을 좋아할 리는 없어 보였다.        

"요즘 아이들은 메일총떡을 싫어할 것 같은데?"         

심선옥 씨가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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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우리 애들도 만들어 주면 잘 먹어요."

아이들까지 좋아하다니, 의외였다. 성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절대로 

이 음식을 좋아할 것 같지 않았는데. 요즘 아이들의 입맛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맛인데. 아이들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음식인데…… 선입견! 이런 생

각이 바로 선입견이었다.   

선입견과 폐쇄주의

국어사전을 펴 보았더니 선입견을,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이나 관점'이라고 말한다.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려면' 선입견을 갖게 만든 어떤 경험이 과거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내게 '아이들은 절대로 이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는 선입견이 있는 

것은 그럴만한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남자화장실 소변기 위에 붙어 있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 많이 아닙니다'라는 글귀는 남자라면 모름지기 울어

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선입견을 가진 글이다. 이 글을 창작한 사람이 어

떤 연유로 이런 관념을 갖게 됐는지는 몰라도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

은 '여자는 울면 안 된다'나 '아기는 울면 안 된다'와 같은 거짓명제다. 슬프

거나 크게 기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운다. 우는 행위는 감정을 가진 사

람본연의 행위다. 남자도 사람인데 남자는 울면 안 된다면 그 말을 한 사

람에게 남자는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우는 행위를 사람본연의 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 글을 창작한 사람에게는 남자는 울면 안 될 

만한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에서 이 사람은 어떤 지식보다도 강력한 고정

관념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은 자신의 경험을 불변의 진리로 믿어버리는 데에서 기인

한다. 신영복 선생이 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다음의 글이 있다. 살

아온 경험이 다른 수형자들이 한 방에서 살면 그들의 대화는 흔히 우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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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고 한다. '귀신이 있네 없네'부터 '소방차가 사람을 치어도 죄

가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우기고, '서울역 대합실 천정의 부조浮彫가 무

궁화다 사꾸라꽃이다'를 가지고 과열된 목소리로 우긴다고 한다.  

수형자들의 우김질은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산속에 

사는 사람에게 해는 산에서 나와 산으로 지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에게는 

바다에서 나와서 바다로 지고, 도시의 사람에게는 빌딩에서 나와서 빌딩

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다면 해의 일몰과 일

출은 제각각이 된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각자가 경험한 사실이기에 나름의 진실이 있겠지만 자신의 경험을 섣불

리 보편의 진리로  믿게 되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에

서 벗어나기란 우물 안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오기만큼이나 어렵다. 한 

사람이 가진 고정관념도 깨기가 어렵다면 한 집단이 가진 고정관념을 깨

기란 산을 옮기기보다 어려울지 모른다. 인제에서 살면서 이곳 사람들의 

집단의식을 경험하게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서 온 사람을 자기집단에 끼워주지 않는 뒤틀린 의식이 도처에 있음을 보

게 된다.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은 인제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다니

다가 6학년 때 외지 로 전학을 갔다고. 그 뒤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을 다니다가 일찍 인제로 돌아왔고, 나중에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나갔더

니 자기가 듣는데 한 친구가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단다. 

"얘는 졸업을 못했으니까 우리 동창에서 빼야해."

이 예가 유별난 경우면 좋을 텐데 같은 경우를 당한 예를 다른 사람에게

도 들었다. 내가 느끼는 인제의 분위기도 이런 예를 뒤받침 한다. 신라시

대의 골품제를 연상시키는 이 '폐쇄주의'는 인제의 발전(내게 있어 발전은 

돈을 많이 벌어 지역에 고층건물이 세워지고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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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아가 그를 도와주

며 타인과 교감하면서 자연에 새겨진 참됨을 찾아가는 삶이다)을 막는 최

대의 장애다.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들만 있으면 되고,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 고수하면 된다는 폐쇄주의는 당자와 모임과 지역을 세상으로부터 

외딴 섬처럼 고립시킨다. 문제는, 고립된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

기는 '소아병'이다.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자기들 

중심으로 지역이 돌아가야 한다는 중병에 걸리고 만다. 더 깊게 들어가면 

끼리끼리 이권을 해 먹는 결탁이 있다. 그래서 어둡고 부패한다. 부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막는

다. 이러한 종균이 사사로운 삶에서 퍼져나가 지역민을 참다움에 무감각

해지는 암덩어리가 되게 한다. 

이런 공동체는 새로움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참신한 인품과 역량

을 갖춘 사람이 자라기 어렵다.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려는 사람이 

무리의 동패가 아니면 담당자를 설득하다가 스스로 지쳐버리게 된다. 내

가 아는 사람이어야, 권력을 쥔 사람과 친분이 있어야 일이 진행된다. 권

력과 줄이 있어야 뭐라도 하기 때문에 후보 아래 줄을 서서 선거에 일신을 

건다. 줄서기는 일부 공무원이 먼저 앞장을 선다. 충성맹세를 하고 뒤에서 

선거를 위해 뛰다가 실패하면 한직으로 밀려나고, 잘 되면 요직에 앉거나 

빠른 승진을 한다. 두 번 밀어서 한 번만 당선되어도 남는 장사라는 생각

에 도박에 승부를 걸듯이 다걸기를 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경직성과 파벌주

의는 폐쇄성에서 비롯된 열매다. 

우리는 왜 폐쇄된 정신을 고수하는 걸까? 위의 글에 나온 사람은 왜 코

흘리개 친구까지도 배척하려 했던 걸까? 

이 책의 다른 장에서, 손님이 들어와도 소 닭 보듯 하는 인제의 식당주

인의 무덤덤한 연유를 강원도의 지리에서 캐보았다. 산이 높고 골이 깊은 

곳에 들어 살던 강원도 사람에게 보이는 건 산뿐이라 지식에 약하다. 마을 

사람도 몇 안 되고, 외지 사람이라야 가끔씩 찾아오는 장사꾼이 전부라 외

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른다. 외지 소식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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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데라고는 장사꾼 밖에 없는데 워낙 지식을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보

를 들어도 해석을 하지 못한다. 외지 사람들이 떼로 마을에 들어오는 때는 

나라에 난리가 났을 때고, 난리통에 사람이 들어오면 마을에 변고가 생기

는 건 당연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선의로 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

겠는 태도, 지식과 정보에 대한 열등감, 낯선 사람에게 받은 피해'다. 이러

한 의식이 인제사람들의 유전자에 심겨져 오늘까지 대대로 내려온다. 이 

세 가지 의식의 발원지는 '두려움'이다.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뭔가를 받

아들이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성을 치게 만든

다. 그러나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성을 치면 오히려 망한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

하고, 기술력에서는 에르투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것이 로마인이라고 로마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들만이 마지막 승자로 남아 번영할 수 있었을까?'

작가는 그 원인을 '로마인의 유연성'이라고 말한다. 로마는 당시 국가들 

가운데 전쟁에 패한 적군 중에 능력이 있는 자라면 신분, 국적, 인종을 가리

지 않고 적절한 자리를 줘서 기용한 유일한 나라다. 실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니 각국의 인재가 기꺼이 로마에 무릎을 꿇어 제국을 넓히는 데 이점

이 되기도 했다. 오래 동안 로마에 치욕을 안겨주었던 삼니움족의 한 장군

은 나중에 로마 최고의 벼슬인 집정관에까지 올랐다. 로마인은 능력을 보고 

사람을 뽑을 뿐만 아니라 적군이라도 배울점이 있다면 빨리 받아들여 자신

의 것으로 만들었다. 산악민족인 삼니움족에게 패한 로마는 삼니움족이 사

용한 투창에 주목해 그 다음 전투부터 즉시 로마군의 무기로 개조해 사용했

다. 나만의 것을 고집하지 않고, 탁월한 것은 야만족에게서도 거침없이 배

우고 수용하는 유연성은 로마에 빠른 발전을 가져다주었다. 당시의 다른 나

라에서는 정적政敵이 죽으면 그가 쓴 책이나 업적을 모두 파괴했다. 로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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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적이 죽어도 그의 저술이나 업적이 탁월하면 계속 보존하고 개발했다. 

로마인이 얼마나 유연한 사고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씩 물어서 배우면 되고, 응용

을 하면 내가 그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갖출 수도 있다. 그에게 적절한 자리

를 주고 일을 시킬 수도 있다. 군청에서 대학교수들에게 각종 용역을 많이 

준다. 교수들에게 일을 시키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교수들보다 지식이 부

족해도 주눅이 들 게 없다. 정성헌 <평화생명동산> 이사장은 "교수(전문

가)는 적절한 일을 주고 시키라"고 했다.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일을 시켜

놓고 제대로 일을 하는지 확인만 하면 된다. 

나를 열면 무언가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지만 자신을 개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태되는 게 세상의 원리다. 이 점에

서 중국의 역사는 반면교사다. 

13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슬람, 바진틴, 비잔틴, 인도와 함께 유럽

을 능가한 문명이었다. 당시 유럽은 문명으로는 5위였다. 이때 벌써 중국

은 연간 10만 톤을 생산하는 철강산업을 보유했다. 당시 중국의 중앙집권

체제는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체제를 능가했고, 전국의 인재들을 시험으로 

뽑아서 정부조직에 배치했다. 종교, 과학, 군사 농경, 기술 등 각 분야의 연

구가 활발해서 각종 책이 쏟아져 출간됐고, 세계 최초의 백과사전을 만든 

나라도 중국이었다. 13세기 말에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가 원의 

탁월한 문화에 크게 놀라기도 했다.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구가했던 중국

이 2백년 전에 서양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 가장 크게 거론

되는 것은 유럽인의 도전정신과 실천정신이다. 마르코 폴로 같은 유럽인

은 중국에 갔지만 유럽인은 중국에 가지 않고 만리장성을 둘러치고는 안

주했다. 인쇄술을 발명한 건 중국인이지만 인쇄술을 이용해 책을 대량으

로 출판한 사람은 유럽인이다. 화약을 만든 것도 중국인이지만 이것을 이

용해 신식총과 대포를 만든 것도 유럽인이다. 12세기에 인도와 무역을 할 

만큼 중국은 항해술이 발달했는데도 유럽이 먼저 세계를 돌아다녔다. 중

국은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고 둘러친 만리장성 안에서 살며,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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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다 오랑캐'라고 여겼다. 유럽은 중국처럼 천하통일을 한 황제가 

없이 왕들과 귀족들이 끝없이 경쟁을 했다. 이런 혼란과 갈등은 유럽인에

게 '우리보다 더 나은 땅을 찾아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배워야 한다'

며 밖으로 나가게 하는 개척정신을 심어주었다. 나에게 없는 것을 그에게 

배우려는 정신이 유럽문명을 일으켰고, 이 정신의 결과로 중국은 유럽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외국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며 

쇄국정치를 펴던 조선은 결국 망하고 말았다. 새로움은 신선한 피다. 사람

이나 조직이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이나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선한 피가 공급되지 않은 몸처럼 된다. 뭐든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

둬야 한다. 흐르면 통하고 멈추면 막힌다.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길까봐 두

려워하다가는 손을 쥔 채로 화석이 된다. 

공자의 말대로만 하면

2011년 9월호 합강지 2-3면에 기획감사실에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글

을 내놓았다. 정부에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하는데, 통합을 시켜야 하는 

지자체의 기준을 인구 3만3천 명 이하의 지자체와 최근 3년 동안 인구가 

감소한 지자체로 제시했단다. 인제군의 인구는 현재 3만2천 명이다. 따라

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인제군도 통합후보로 분류가 된다. 그런데 당국이 

인구 3만3천 명이라는 통합기준을 나중에 빼버려 당분간 인제군은 통합

논의에서 빠졌단다. 그래도 언젠가 다시 통합기준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기에 인구를 늘리겠단다. 그러면서 기획감사실은 

인구증가정책의 근본이념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먼 곳에서 살

기 위해 찾아온다'는 공자의 말을 내놓았다. 사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고장

으로 인제를 만들겠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세운 목표는 2014년까지 3만5

천 명, 2020년까지 4만 명을 설정하고는 출산장려, 군장병의 군민화, 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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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문화복지향상이라는 4개 분야로 나누어 그에 따른 세세한 정책

을 제시해 놓았다. 인구 늘리기는 지자체 통합 건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

야 하는 일이다. 사는 사람이 즐거워야 한다는 공자의 말은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고, 이 말을 인구증가정책의 이념으로 삼은 것도 박수쳐 주고 싶다. 

더구나 세세한 인구증가정책도 생각을 많이 하고 세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책이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지역의 폐쇄주의를 먼저 극복

해야 한다. 폐쇄된 곳에서는 권력을 쥔 자들과 이들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

만 즐겁고 나머지는 그리 즐겁지 않다. 권력과 관계가 없이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도 폐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은 주변 사람들

에게 부담을 준다. 속은 썩어가는 데 겉에 화장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속이 건강하면 화장을 하지 않아도 피부에 윤이 난다. 폐쇄주의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써서 2011년 9월 6일자 <인제인터넷신문>에 실은 칼럼은 폐쇄주

의를 극복하자는 칼럼은 아니지만 칼럼에서 내가 제시한 세 가지를 실행

하면 폐쇄주의도 극복이 된다. 아래는 그 전문이다.  

바람이 분다, 바람을 타고 가자

인제군민이 속옷까지 벗겨진 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다. 지

난 군수 선거의 패자와 승자가 벌인 상대 옷 벗기기게임에서 서로의 속옷

까지 훌렁 벗겨냈지만 실제로 옷이 벗겨진 건 군민이었다. 선거 뒤에 벌어

진 2회전은 군민에게 수치심만 안겨주고 막을 내렸다. 이 사태를 깊이 생

각해보고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군민이 있다면 그는 어떤 식으로든 

권력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일 테다. 

이제 3회전이 시작되려 한다. 선거를 다시 해야 하는 결정이 내려진 뒤

에, 어떤 사람들은 선거의 승리로 얻은 달콤한 열매를 다시 빼앗길지도 모

른다는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른다.  패배의 쓴잔을 마시던 어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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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달콤한 열매를 먹었던 추억을 떠올리며 전의를 불태울 수도 있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왔다고 여길지도 모르겠다. 자기 욕망이 눈까지 차 

있으면 사람도 뭣도 자기 욕망을 채워 줄 이용물로만 보이기 마련이다. 그

래서 지금 인제군에 부는 시대의 바람이 무엇인지, 침묵하는 다수의 군민

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공멸共滅로 끝난 2회전이 무슨 가르침을 주는지 

도통 알 길이 없게 된다.  

지금 인제군에 부는 시대의 바람은 '변화'다. 변화하라는, 이제는 바뀌라

는 요청이 턱 밑까지 왔다. 시대가 무대에서 다 끌어내고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 이 바람은 시대가 보내주는 바람이자 침묵하는 군민의 요청이다. 바

람을 타고 변화의 장으로 나서라는 요청이다. 이 바람을 거부하면 우리는 

2회전에서 느낀 수치와 절망을 또 먹게 된다. 2회전을 보고도, 이렇게 해

설을 해주어도 이 요청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다. 다만, 이번 

선거는 변화하라는 요청에 부응하는 후보가 군수가 될 것이라고 나는 확

신한다.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 가장 먼저 공무원사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줄을 잘 서서 승진도 

되고 요직도 차지하는 소수를 보고 다수의 공무원이 일할 맛이 날 리가 없다. 

제대로 된 평가를 가지고 승진과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일을 열심히 하는 조

직을 만들기 위해 제대로 된 평가에 따라 인사를 해야 한다. 공무원사회에 변

화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인제군에는 켜켜이 먼지만 쌓일 뿐이다. 이 공약을 

외치는 후보에게 줄을 서지 않은 채 공무원의 정도를 걷는 절대다수가 표를 

줄 것이다. 더불어 군수가 임명하는 단체의 자리도 능력과 인품을 공정하게 

평가해서 하겠다고 해야 한다. 줄을 서는 혹자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공동체라는 큰 틀을 생각하라고.        

둘째, 군민의식을 깨우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 2회전이 파국으로 끝난 

밑바닥에는 '군민의식'이라는 저변이 있다. 나를 포함한 군민의식의 합이 

평균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못난 정치인

은 백성이 깨우치는 것을 막고, 훌륭한 정치인은 백성이 깨우치도록 돕는

다.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는 교육 밖에 없다. 슈바이처 박사가 말했다.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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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은 첫째도 본보기고 둘째도 본보기고 셋째도 본보기다". 교육이 성공하

려면 지도자가 먼저 책을 잡고 배우기를 즐겨야 한다. 교육은 어느 지자체

나 하고 우리도 했지만 지도자가 목표를 세우고 본보기를 보이며 집중해

서 끈질기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미미한 것이다. 인제를 '지식문화

사회'로 만들라고 바람이 외치고 있다.  

셋째, 공멸에서 공생共生으로 변화해야 한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

는 상식이 그를 살리고, 그가 살면 나도 산다. 우리는 그가 죽어야 내가 산

다고 알았고, 내가 살겠다고 그를 죽였는데 결과는 나도 죽고 말았다. '뿌

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이뤄진 것이다. 서로 살자는 씨를 뿌렸으면 그

에 맞는 열매를 얻었을 텐데. 이런 공멸이 인제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하

기 전에 이번 선거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후보들은 상대를 비방하지 

않고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권자도 비방하는 사

람은 찍지 말도록 하자. 

바람이 분다. 바람을 타고 우리 함께 가자.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가 타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온다. 바람을 

탄다는 건 인제가 '지식문화사회'가 된다는 뜻이다. 사람의 수준이 높아져야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농업도 사람을 따라 수준이 올라간다. 사람의 수준을 

높이려면 '교육'과 '경험'이 가장 좋다(가장 좋은 교육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난은 인위로 할 수가 없다). '지식문화사회'란 간단히 말해 

마을마다에서 책을 같이 읽고 대화를 나누고, 영화나 공연을 본 뒤에 느낌

과 생각을 나누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농사꾼들이 참다운 농사법을 아는 가운데 올해 뭘 심을지를 각종 정보

를 제시하며 의논하고(당연히 유기농이고), 지역의 <아름다운 가게>에서 

싼값에 중고물품을 구입하고, 생활협동조합에서 몸에 좋은 먹을거리로 장

을 보고, 몸이 아프면 의료협동조합에서 진찰을 받고, 노인들이 존경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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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린이전용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책을 보고, 선거꾼도 자존을 지키게 

되어 충성맹세라는-사람의 존엄을 사취하는 일도 없고, 규칙이 지켜지기

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일도 없다. 

이런 사회는 되어야 주민이 즐겁게 되어 멀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다. 

이런 사회가 되지 못한 가운데 벌이는 인구유입정책은 포장이고 기만이

다. 참으로 인구유입을 하고 싶다면 내 걸은 공자의 말을 몇 번이고 곱씹

어보아야 한다. 사는 주민이 즐거우려면 인제를 근본부터 확 바꾸어야 하

고, 그 근본을 바꾼 결과의 모습은 위에서 열거한 대로다. 

솔을 만든 뒤에 아주머

니들은 프라이팬에 기름

을 바르고 메밀반죽을 

국자로 떠서 프라이팬에 

부었다. 촤지지~ 반죽

이 뜨거워 죽겠다는 소

리를 냈다. 이때에 국자

로 반죽을 잘 펴서 고르

게 퍼지도록 해야 한다. 

메밀반죽은 익을수록 시

커먼 색이 났다. 반죽의 

밑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익힌다. 잘 익었으면 전병에 준비한 솔을 얹고 돌돌 말아서 

이리저리 굴리며 익힌다. 냄새만으로도 잔칫집 분위기가 났다. 

나는 이 음식의 역사를 알아보려고 나중에 박효남(76·월학1리) 어르신

에게 이 음식에 대해 물었다. 박효남 씨는 메밀총떡을 누구나 좋아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메밀총떡을 전병이라고도 불러요. 내가 어릴 때에도 이 음식을 먹었으니 

아주 오래된 음식이에요. 가을에 메밀을 걷어서, 명절이나 잔치를 해야 하는 

날에 해 먹었어요."  

 

사진 4	전병에	솔을	얹었다.	이제	돌돌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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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밀총떡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분명했다. 

강원도는 음식문화가 다른 지방보다는 약한데 특히 떡이 발달된 곳이 

아니다. 떡을 하려면  쌀이 있어야 하지만 강원도의 산간지방은 쌀농사가 

적기 때문에 떡을 해먹을 기회도 적다. 대신 감자를 삭혀서 감자떡을 해 

먹거나, 많이 재배하는 잡곡을 재료로 떡을 해 먹었다. 그런데 떡을 하려

면 쪄야하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러므로 쪄야하는 작업

을 하지 않으면서도 먹을 수 있는 떡으로 메밀총떡이 사랑을 받았지 않았

을까 생각해 본다. 

심선옥 씨가 완성된 메밀전병을 접시에 담아 나에게 주었다. 

방금 만든 메밀전병

은 그런대로 먹음직해 

보였다. 나는 조금씩 

떼어먹어 보았다. 메

밀 부침개가 씹히는 맛

은 여느 부침개와 비슷

했다. 뒤따른 솔의 맛

에서 무채보다는 마늘

의 칼칼한 맛이 더 강

하게 났다. 하나를 다 먹긴 했어도 내 입에 맞는 음식은 아니었다. 맛을 보

려면 두세 개는 먹어야 했지만 나는 하나밖에 먹지 못했다. 확실히 이 음

식은 내 입에는 맞지 않았다. 음식을 만드느라 애를 써준 주민들에게 미

안했다. 그래도 건진 사실은, 내 입에는 맞지 않아도 메밀총떡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음식을 싫어하리라는 나

의 선입견이 깨졌다. 하나가 깨지면 다른 선입견도 깨지기가 쉽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제법 사람다워져 가겠지. ★         

2010년 4월 19일에 취재했고, 2011년 10월에 마무리했다. 

사진 5	순대처럼	속이	보이는	메밀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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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원희(44) 월학 1리 4반

박성숙(42) 월학 1리 4반

심선옥(52) 월학 1리 5반

서연숙(40) 월학 1리 3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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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오정진

광막한 무한 공간 조무래기 이 행성에

연약한 하루살이 태어난 목숨들이

한세상 살아내기가 이리도 버겁구나

짐승도 버러지도 너와나 우리 모두

목숨이 무엇이길래 놓지를 않으려고

진땀을 흘려가면서 아등바등 하는구나

미구에 사라져갈 가련한 존재들이

어째서 예서제서 총질하고 자폭하고

서로가 믿지 못하고 틀개질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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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避難 

오정진

서로가 믿지 못하고

곁눈질로 흘끔거리는 마을

숨 막히는 세상이 싫어

고향을 버렸다

논밭도 집도 이웃도

모두 버렸다

하늘을 울타리삼아

정처 없이 떠날 때의 

그 막막함

오가는 바람에 옷깃을 날리면서

정든 고향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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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보내며

오정진

팔순의 고개를 넘어서니

몇 안 남았던 친구들마저 하나 둘

떠난다

시름시름 앓아누워

일어나지 못하고 떠나들 간다

다시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친구야

하직인사도 없이

잘 있으라는 손짓도 없이

떠나는 친구야 어느 세상 어느 곳에서

우리 또 만나리

쓸쓸하기 짝이 없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

가는 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잘가라 친구야

부디 부디 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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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연가

金園	박돈녀

억눌렸던 언어들 탈출이다 

눅눅한 내안에 훈풍 불어오고

흉터처럼 남았던 오래된 절망들이

상현달처럼 차오르고 있다 

묻지도 않은 답이 쏟아져 나와

꾹꾹 눌러 논 감정덩어리들 

새털처럼 가볍게 날고 

우주 어디쯤에선가  

흩어졌던 그리움들 

제자리 찾아오는 시간

비워진 술병에 별이 쏟아진다.

나는 별 밭에 누워

히죽 이죽 꿈을 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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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金園	박돈녀

텃밭 서성이던 고무신

툇마루 밑 응달 속에  

거미집이 되었네

놓아버린 일상

죄인처럼 삭발한 어머니 

교도관처럼 나는

지키고 있네

어릴 적 젖 물고 

더듬던 따뜻한 가슴

지금은 텅 빈 바가지처럼

허전한데

바라지게 핀

도라지꽃

밭둑에서 기다리는

몽당호미

언제 문턱을 나서려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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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金園	박돈녀

명약도 없는 불치의 속병으로 

온밤을 지세다

신열로 깊어진 그림자 데리고

무서리 내린 들판에 서서

가슴을 헹군다  

우물 속 반달 눈감아도 맴돌아

이무기처럼 서럽게 울던 밤

집착으로 얻은 고통의 굴레

  

안으로만 삭히는 혼자만의 그리움

가슴을 진동하며 울려나는 그에 목소리

처연한 슬픔을 서리처럼 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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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 

金園	박돈녀

누가 그 어둠 속에 

그리움을 가두었는가

어지럽게 달아오르던 여름

신열로 앓아눕던 오랜 기다림

그 어둠의 심연

고개 숙인 다문 입술 열어 

선혈처럼 홍보석으로 터져 나올 

그리움 알알이 쏟아 놓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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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무늬

허계홍

 

하얀 목련 숨소리되어

바람으로 다가 오면 안되겠니 

이름없는 들꽃 되어

구름으로 다가오면 안되겠니 

햇빛 머금은 강물에서

흐르는 사랑으로 다가오면 안되겠니 

입춘이 지나면 어김없이 

보일 듯 속삭이는 봄의 무늬여 

진달래꽃술의 이슬방울 되어

진통같은 그리움으로 다가 오면 안되겠니 

쏟아지는 빗줄기 되어

저린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면 안되겠니 

언 가슴 녹여주려고

활짝 웃으며 다가오면 안되겠니 

땅위에 새싹 고개 내밀듯

희망을 싹틔우는 봄의 무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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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양의 고독

허계홍

 

호홉을 

같이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구 

땅끝보다 훨씬 더 

멀게 느껴진다 

굶주린 고양이 토해내는 

울음소리가

하얗게 눈 덮인 지붕 위을 앙칼지게 지나가고

넓은 마당 한켠에 놓인

장독대의 반들반들한 숨소리가

속 깊은 겨울 속으로 꿈틀꿈틀 기어간다 

떼쟁이 아이처럼 

한 겨울의 매서운 칼바람이

길가에 웅크리고 서있는 전선줄을 마구 흔든다

푸르기만 했던 담쟁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담벽에

숨어있던 석양빛이 허허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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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허계홍

 

알콤달콤 닮았다

아버지를 빼닮았다 

남편의 이목구비가 아들얼굴에 확장된다

아들과 남편이 노오란 해바라기처럼 겹친다

식탁에 앉아 밥 먹는 옆모습이 

아버지를 입고 왕성하게 순환한다

소탈한 성격 걸음걸음마다 감춰지지 않는 

남편의 얼굴 

꼭 닮은 정자 

어련하겠나 아들을 사랑한 

또 하나의 닮은 아버지의 유일한 유전자인 것을...

생각에서 생활까지 지워도 지워도 겹쳐지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편과 저편의 어쩔 수 없는 닮은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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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책에서

한명숙	

추억을 먹었다

이해가 가지 않던 시절에 읽었던

그리운 책을 다시 집었다

오랜 온기가 남아있는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비릿한 낡은 냄새

질펀히 흐르는 안개 속 작은 능선

얼음이 피워 올린 추운 안개는

차마 오르지 못한 하늘 길 아쉬워

아픔을 되새김질 하듯

그 값싸고 헐한 그리움들을 물들인다

문득 멈추어버린 시간

홀연히 지나가는 바람, 곁에서

살아가는 이유조차 아직 찾지 못한

오랜 인연

책 속의 첫 사랑은 그 기억을 붙잡고

오래도록 숨을 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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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주

한명숙	

세상시름 다 놓고

실컷 자다 실컷 놀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숨 쉬는 일까지도 놓고 싶다 

상념의 끝을 놓아주지 않던

말 많았던 지난 시간들

단물이 다 빠져나간

오랜 질겅거림으로 남아있는 삶  

맥주잔에 소주 한 잔 부어

맥주로 채운 소맥 한 잔 

심장으로 들어가 모세혈관 지나 

오가는 정 덤으로 얹어지면 

앉아있는 게 구름위요

말하는 게 설법이라

삼라만상이 세상 속으로 들어와

세상이 다 내 것이라 

오호! 요상한 그 것

몸속으로 들어와 자리를 트니

욕심낼 것도 없고 

시시비비도 별것 아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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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한명숙	

한 열흘, 스무날 소금물에 푹

절였다 나오면 정신이 맑아지려나

별다르게 욕심낸 적 없고 

모질게 산적도 없건만 정신이 몽롱하고 흐리다

어찌 세상 인심사 이리도 험란하고 야속할까

그런 날도 있었을테지

미워한다 원망해도 궁금해지고

무심타 돌아서면 다시 보고 싶은

열어 보이는 가슴마다 한숨만 나와

산골마다 흘러드는 녹음 붙잡고

산도 되어 보려하고

한련화, 분홍찔레, 나리꽃

활짝 웃으며 반기어도

아직도 돌아서면 정신이 몽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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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의 마음

이근구

밭가는 쟁기 끝에 황토향기 묻어나듯 

진득하고 폭삭폭삭한 호미 끝 촉각 같은 

굳지도 헤실 하지도 않은 그런 삶 살고 싶다.

뿌리 뻗기 수월하고 올곧게 서기 편한 

그런 땅 되도록 손질하는 나의 하루

영욕의 힘겨루기도 뜬구름 아니던가

흙처럼 낮은 자리에서 말없이 웃으며

흙과 동행하며 살붙이 머슴되면 

모성의 흙의 마음을 나도 따라 배워질까

유순한 흙을 닮아 온갖 생명 솟게 하고

어둠속 빛나는 말로 들꽃 같은 시를 써

텃밭에 시 모종하는 순리의 길 가고 싶다.

이근구

* 월간 모던포엠, 강원시조시인협회 고문

사)시조사랑시인협회 부이사장, 사)시조문학진흥회 자문위원, 

강원문인협회,  시조문학문우회 이사.

* 시조집「들꽃 동행」외 다수.

* 수상 [한국시조문학상]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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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을 닦으며

이근구

거미줄 흙먼지 털고 농막의 벽을 닦는다

닦으면 닦을수록 처음처럼 새하얀 벽

옛날이 그리워진다 용소머리 고향집

비바람 연기에 그으른 시커먼 벽

황토 횟물 짚솔로 쓰윽 쓰윽 바르면 

어느새 아버지의 손은  새집을 만드셨다

수채에 깡지처럼 얼룩진 마음의 벽

말갛고 하얗게 샘물에 헹구듯이  

농막의 벽을 닦는다 회한까지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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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암에서

이근구

세월은 산을 쪼개 애애(皚皚)한 섬 띄우고

허튼 층 쌓은 금산 사리로 앉은 가람

발끝에 섬들을 뿌려 산창 한결 청려하다.

앙그러진 산정에선 이국도 저만친데

단애 끝 고란 잎새 없는 듯 귀를 열고

부처손 오체투지에 독경소리 옷에 배네.

전설은 늙어가도 젊어지는 저 산 빛

청산이 도량이요 낡음 또한 해탈인데

청고한 삶의 도리를 산 울리는 보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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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원

전영숙

소복이 쌓여가는 둥근 선들의 화합으로

그 누가 감히 근접 할 수 없는 사선이

하늘에 닿으려 한다

기적 같은 아침풍경

고고한 자태의 엄마품속 같은 포근함 

너무도 쉽게 마음을 내어주니 

황홀함을 애써 감추지 못하고

끝내는

새로운 설원과 악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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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처

전영숙

눕고 싶은 바다

푸른 빛 바위의 숨소리는

자장가가 되어 잠들게 하고

투박한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빈 속을 채워 

풍요로운 삶을 보태준다

은빛물결 넘실대는 파도는

힘겨움의 땀방울을 식혀주어

의미 있는 모래언덕이 되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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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차

전영숙

봄이 가까이 있는데

쉽게 물러나지 않는 겨울동자의 시샘은 끝이 없네

작년 가을볕에 곱게 말린 국화차 한잔에

아쉬운 마음을 실어봅니다

앞 개울가

물총새의 따사로운 입질은 쉴 줄을 모르고

물속 빛깔보다 더 푸른 날개 짓은

생명 연장의 끈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

노을빛이 잠들어 가면

살포시 내려않은 웃음이 더해지고 

눈이 가는 곳 곳에는 

출렁이는 아름다움이 묻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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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와 삶, 그리고 봉사

한용운

요즈음 주민들 의식의 “불꽃”으로 불리는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참

여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21세기 문턱에서 그 많은 재해, 재난, 사고, 사

건들이며, 다양한 인간 욕구들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 정부나 지

방정부 내지 지방 자치단체의 능력으로는 미처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다

반사로 발생하는 이 사회를 건전하게 지탱 유지 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이 

자원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며 봉사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사람은 적어도 자

기 이웃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삶의 기준을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자기 자신이 있다는 의식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로 인해서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끝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과연 나는 이 사회에 절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있

으나 마나 하는 존재는 아닌지?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닌

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나의 존재는 과연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그릇인가? 하나님 마음에 합 한자 인가(?) 하는 의식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회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남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항상 가족들을 위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며, 또한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각종 세금과 기부

금 같은 것을 내고, 그리고는 귀찮은 반상회 같은 곳에도 나간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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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과 이상에 번민하는 인간적인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가짐은 오늘

의 문제를 바르게 알고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와 같은 고민이 있어야 하

는 것입니다.

현실은 현실, 꿈은 꿈, 이상은 이상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현실은 오늘의 

문제인 것이요, 꿈과 이상은 내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에 한 일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야만 내일의 문제를 맞을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서 자신과 자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옛

말에도 “인무기물인, 물무기인물(人無棄人物, 物無棄人物)”이라고 했습니

다. 즉, 이 세상에는 버릴 사람도 없고, 또한 버릴 물건도 없다 는 뜻으로서 

모든 이웃들이 항상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좋으면 당신이 

좋고, 내가 옳으면 당신이 옳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마음가짐이 있어

야 합니다.

인간의 참된 복은 자기 자신이 얻는 것이 아니라, 다만 힘써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 보은하려는 마음, 선한 일을 도모하고자 노

력하는 마음, 남의 마음을 얻으려고 연습하는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

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

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자기

만의 개성이 뚜렷한 얼굴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얼굴 같이 신비스러운 것도 없다고 봅니다. 사람의 관상이

라고 하는 것은 그의 골상에서 나오고, 골상은 그 사람의 심상에서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은 마치 고양이 같

은 얼굴, 독사 같은 얼굴, 원숭이 같은 얼굴, 시어머니 같은 얼굴 등등, 각양

각색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 같은 얼굴, 친정어머니 같은 얼굴, 천사 같은 얼굴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인격체로 자신의 마음의 세계를 열어가도록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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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 인간의 얼굴 근육은 80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의학적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좋은 얼굴 표정 근육은 17개, 나쁜 표정은 43개, 그리고 

나머지 20개의 근육들은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좋은 

얼굴 표정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마음의 표정은 행복의 저금통이요, 남에게 호감을 주는 

표정은 성공의 계약서 역할을 한다고 하지요. 또한 아름다운 얼굴의 표정

은 추천장이며 신용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다른 사람들

을 위해서 베풀고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신과 봉사인 것입니다. 따라

서 자원봉사의 진정한 의미는 오직 나눔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의 봉사는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지요.

오늘처럼 다변화된 사회의 저변 소득층 서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일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자원봉사자

들이 찾아서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가는 데는 그 운

영과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운영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체계적인 전문성이 양성되어야 합니다.

공동체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생명존중의 의식,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화, 행복추구권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합니다.

또 자원봉사의 본질적 가치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일방적

으로 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치유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하며, 

그리고 사회정화와 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공공사회의 복지가 구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인 공통분모의 책임감이 폭넓게 조성되어 참여 봉사자와 참여 공동체의 연

대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의 

평가도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욕구 및 문제해결 방안이 여러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치성 창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자선

적, 선별적, 단편적인 봉사 서비스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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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한 것이며,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의 협의 

조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봉사 프로그램 연구와 평가가 있어야 하고, 복지문화 풍토조성 및 

홍보도 전개되어야 합니다. 실용적, 체계적, 기획적인 관계분야를 연계한 

상호 교류기회가 부여되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상의 사회와 21 세기 주민복지 공동체 구성으로 인간성의 재조명을 통

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인간의 존재와 가치성 및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모든 주민들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잘사는 그러한 밝은 복지국

가와 지역사회로 바꾸려면 봉사자들의 귀중한 자기 자신의 시간에서 모름

지기 10% 이상을 봉사하겠다는 기꺼운 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재와 삶, 그리고 봉사의 아름다운 불꽃을 밝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여 선진 복지로 한 걸음씩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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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	● 수필가/원통	부강철물	운영

원통이야기32

둥짓말

생각해보면 참으로 오래 전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일이었으니까. 

서울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재직하시다 이곳 원통중고등학교로 부임해 

오신 서 선생님은 학교 바로 뒷마을 둥짓말에 자리를 잡고 사셨다. 내가 그 

집을 자주 가게 된 것은 아이들이 같은 학년이라 자연히 자주 만날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 집 사모님은 시골에 마땅한 친구도 없고 적적하던 

터에 나를 만나 우리는 서로 마음이 통해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다.    둥짓

말을 자주 오르내리다 보니 나는 다른 이웃들과도 친한 사이가 되었다. 지

금도 가슴 한쪽에 아련한 그리움으로 남아 있는 지숙이엄마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싹싹하고 알뜰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

이 연한 배맛이다. 거기다 농사도 알토란 같이 잘 지었다. 적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그이는 가을추수가 끝나면 조금씩조금씩 여러 가지를 담아 

맛보라고 갖다 준다. 그것이 고마워 우리 철물점에서 파는 호미와 낫을 비

롯해 농기구 몇 가지를 챙겨주었다. 시장에 오면 언제나 들려서 온갖 이야

기꽃을 피우며 정을 나누던 그이가 어느 날 갑자기 자궁암 판정을 받고 투

병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한 번씩 문명을 갈 때마다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았고 특별히 아픈 데

도 없었는데 자기가 왜 암에 걸려야 하느냐고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나도 갈 따마다 수척해 가는 그이 모습이 안타까워 위로의 말보다 같이 눈

물을 흘리고 오곤 했다. 그는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들의 결

혼식도 보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 일로 내게는 오래도록 그립고 

보고 싶은 마음의 상처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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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둥짓말은 내게 사연이 많은 곳이다. 

어느덧 서 선생님네도 시골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바로 집 옆에 붙어있는 

삼천 평 규모의 네모반듯한 큰 밭을 사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농사꾼이 되

어 학교와 집을 오가며 낮에는 힘들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저녁엔 농사일을 

했다. 힘들고 고달픈 생활이었지만 선생님은 천성이 부지런하고 일한 만

큼 거두는 진리에 빠져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하셨다. 바로 이웃

에 사는 아주머니의 말을 빌리면 “나 원 세상에! 평생 농사짓고 살아온 나

도 밤에 촛불 켜고 일해 본 경험은 없는데 옆집 선생님은 밤에 촛불 켜고 

일을 한다”고 흉인지 칭찬인지 혀를 내두르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하기야 

곡식은 때를 맞춰 심어야 거둘 것이 아닌가? 일할 시간이 밤이나 새벽 밖에 

없으니 아마 이른 새벽 깜깜한 밤에 일찍 일어나 곡식알이 잘 보이지 않아

서 촛불을 켜고 일하셨나 보다.  

학교에서도 농사꾼 선생님이라고 아이들이 수군댔다. 드디어 교장선생님

은 서 선생님에게 농사를 짓던지 학생들을 가르치던지 한 가지만 하라는 핀

잔을 하셨단다. 그러자니 자연히 승진 기회도 놓쳐 만년 교감으로 퇴직하셨

다. 이제는 마음 놓고 농사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사람 사는 만사가 뜻

대로 되지 않아서 엉뚱하게도 집을 팔고 그 좋아하던 농사도 일단 버려두고 

춘천으로 이사를 가셨다. 선생님은 강원대 후문에서 원룸사업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잡아갔다. 그래도 선생님은 일구월심 이곳 원통밭에 마음을 두고 매

일 출근을 하시더니 결국 밭 귀퉁이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혼사 와서 

농사를 지었다. 사모님의 말에 따르면 농사에 미친 사람 같다고 했다. 춘천

에 대궐 같은 집 두고 좁아빠진 컨테이너 박스에 발 디딜 틈도 없이 해놓고는 

그래도 그곳에 누우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 같고 잠도 잘 온다며 자기 걱정

은 조금도 하지 말라고 했단다. 심심하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하기 싫으면 마

음껏 쉬는 그곳이 선생님의 가장 좋은 안식처라고 했단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다. 춘천에서 잘 되는 원룸

사업으로 모은 돈을 선생님이 혼자 꽉 쥐고 변변한 소득도 내지 못하는 농

사에 사정없이 쏟아 붓는 것이다. 비료 사서 풀 키우고 그 풀 베다 보면 곡

식은 때 지나고 시기 지나서 소득도 없이 백만 원 들인 곳에 십만 원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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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니, 참 듣고 봐도 딱한 노릇이긴 했다. 그래도 선생님이 좋다는 데야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렇게 싸움하며 세월을 보내다 과로에 지친 선생님이 그만 쓰러지고 말

았다. 서울 큰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자의 도움으로 급한 수술을 받고 겨

우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다는 소리가 “더덕씨 어떻게 되었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 사모님 말이 “무슨 더덕씨?” 그랬더니 더덕씨 두 말을 팔

십 만원에 사서 컨테이너 박스에 두었다고 처리하라고 했단다. 얼마나 기

가 막히는지 그 작은 알갱이 한 말만 해도 온 밭에 뿌리고 남겠는데 두 말 

씩이나 사다니. 돈도 그렇지만 죽을 사람 살려 놓으니 눈 뜨자마자 부인도 

자식도 아닌 더덕씨부터 챙기는 것이 어찌나 괘심한지 눈물이 다 나더라는 

사모님의 하소연에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았다. 

이런저런 핑계로 병문안 한 번 가지 못한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가게에 불쑥 나타났다. 너무나 놀

라 안절부절 못하는데 사모님이 뒤따라 들어섰고 운전을 해 온 딸이 ‘잠시 

춘천집에 들렸다 가려고 임시퇴원을 했는데 극구 원통 밭으로 먼저 가자고 

떼를 쓰셔서 할 수 없이 이곳으로 먼저 왔노라’고 했다. 도대체 밭에 무엇

이 있기에… 대단한 정신력이었다.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는 생각에 나도 

얼른 따라 나섰다. 

오랜만에 둥짓말 길을 가다 보니 언제 길을 넓히고 포장을 했는지 이 길

이 옛날에 그 둥짓말 길인가 싶었다. 옛날에는 택시도 잘 오지 않으려고 했

다는 동네가 이제는 집이며 길이 훤해졌다. 완전 딴 동네 같다. 

선생님은 밭에 내리자마자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중요한 것들을 컨테이

너 박스에 옮기라고 지시했다. 

딸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가 이곳에 오시더니 걷지도 못하던 사람이 발걸음을 옮기시네.” 
그렇구나! 오직 한 곳을 향한 사람의 집념은 무서운 것 같다.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내게 음식을 마음대로 잡숫지 못한다는 아쉬운 말을 남기

고 춘천으로 떠나는 선생님 일가족을 배웅하며 내게 ‘앞으로 선생님이 조

금만 더 오래 사시면 그 밭이 선생님에게 효자노릇을 할 것 같다’는 희망예

감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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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이야기33

대청봉

세월이 빠르다. 내가 이곳 설악산 가까운 원통에 자리 잡고 산 지도 어언 

50년, 강산이 다섯 번 변했다. 꽃다운 나이에 이곳에 와서 이제 내 나이 칠

십, 반백이 훌쩍 넘었다. 좋은 시절 다 지나간 것 같은 아쉬움이 내 마음을 

서글프게 한다. 그토록 바쁘고 힘들어서 앞뒤 돌아볼 틈도 없었던 시절도 

지나고 한평생 사랑했던 사람도 내 곁을 떠났다. 이제사 나는 허리도 펴고 

하늘을 쳐다보며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고 생각한다. 

어느 날 문득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이 섬광처럼 확 지나간다. 아직 아픈데도 없다. ‘그러면 됐지! 찾아보자 무

엇부터 할 것인가.’ 
어느 날 교회에서 대청봉 등산을 간다는 광고를 붙여 놓았다. 이곳에 살

면서 그 유명한 설악산 대청봉을 나는 여태 한 번도 가볼 생각도 못해본 것

이 부끄럽다. 

‘이번엔 나도 꼭 한 번 가 봐야지.’ 
혼자 마음의 결심을 세웠다. 

신청지에 이름을 적고 보니 가기 힘들 거라며 극구 말리는 사람과 갈수 

있다고 격려하는 사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다 또 결심하고

를 몇 번이나 거듭했다.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의 갈등은 심해졌다. 

드디어 D-1일. 나는 약국에 가서 무릎보호대를 샀다. 그리고 간단하게 

짐을 꾸려 배낭을 메고 이른 새벽에 등산 대원들을 따라 버스에 탔다. 오색

에서 곧바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일일코스라고 했다. 사실 나는 하루쯤 자

고 왔으면 했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총 

15명의 일행이 등산의 첫 발을 내디뎠다. 그곳에서 최고령자는 역시 나였

다. 나는 속으로 잠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오늘 정상까지 잘 올라갔다 무사히 다녀오도록 내 손 꼭 잡아주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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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발걸음은 가벼웠다. 하지만 얼마 올라가지 않아서 난코스가 나타나

기 시작했다. 그래도 그쯤이야 각오 한 바도 있어 문제없이 고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오르는데 등줄기에서 땀이 흐르고 이마에도 비 오듯 쏟아진다. 할 

수 없이 잠바를 벗어 허리에 둘렀다. 전날 독감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마음

에 걸리더니 자꾸만 콧물이 나온다. 

‘이러면 안 되지!’ 
마음을 다잡으며 오르고 또 오르는데 중간 정도도 못가서 아직 멀었나, 

얼마를 더 가야 하나, 힘이 들어 숨이 턱에 닿는 것 같다. 길은 얼마나 가파

르고 험한지 잠시 옆을 돌아 볼 수도 없다. 느긋하게 구경할 시간도 없고 

오직 앞만 보며 고고행진을 했다. 

여러 번 등정을 하신 목사님께서 폭포가 나와야 반 온 거라고 말씀하신

다. 아무리 올라가도 폭포는 나오지 않는다. 후회 같은 것이 약간 머리를 

스친다. 세차게 머리를 흔들며 부지런히 앞사람만 보고 오르고 또 올랐다. 

산중턱은 온 것 같다는 생각에 사방을 둘러보니 긴 다리가 보이고 우거

진 숲 사이로 물소리가 들린다. 

“아 폭포다!” 
반가운 목소리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자대원 두 명이 기권했다. 그래도 젊은 여자 세 사

람이 있다는 생각에 용기가 났다. 나는 여기까지 그들과 잘 맞추어 잘 올라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갈 수 있으리라 결심이 섰다. 

물가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했다. 배낭을 좀 더 가볍게 비우기 위해 김밥

도 꺼내먹고 과일도 먹었다. 서로 준비해 온 것을 나누기도 했다. 등산에 

좋다는 것은 다 나왔다. 모두들 세심하게 준비를 해온 것 같다. 나는 준비

해 간 파프리카를 건네주고 초콜릿을 얻어먹었다. 다소 짐이 가벼워지고 

좀 쉬고 나니 다시 새 힘이 생겼다. 

우리는 출발 소리와 함께 또 가파르고 벼랑 같은 길을 올랐다. 그런데 그

곳에서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일가족 네 명인 가족등산객을 만났다. 

어린 남매 아이들을 데리고 부부가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조금만 더. 옳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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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도대체 저 어린것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가? 또 정산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너무 궁금해서 앞질러 가며 뒤를 몇 번이나 돌아보았

다. 아이들을 격려하며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그들에게 나는 경이로움을 느

꼈다. 비록 그들이 정산에 오르지 못한다 해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포부

와 인내를 심어줄 것인가 하는 생각에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어느 덧 나도 지쳐서 자꾸만 정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러워

지기 시작했다. 도대체 정상은 어디란 말인가?

갑자기 태산이 생각났다. 오르고 또 올라야 갈 수 있는 곳이라 했거늘 오

르지 않고 산만 높다고 하면 오르지 못한다는 깨달음이었다. 이곳까지 와

서 주저앉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힘을 내어 또 걸었다. 가끔 집채 만한 큰 

바위가 앞을 턱 가로막기도 하고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지친 내 마음을 위

로하기도 했다. 

어느 덧 능선이 나오는가 싶더니 위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이제 다 와 갑

니다. 벗은 옷들을 입으세요. 자칫 잘못하면 날아갑니다” 하면서 즐거운 

표정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정말 이제사 끝인가?’ 싶은 것이 잠시 

힘이 솟는 것 같았다. 

진짜 그렇게도 땀이 나고 덥더니 갑자기 어디선가 찬바람이 씽하고 불어

왔다. 능선에서 제일 높은 곳이 정산이란다. 그곳은 완전 딴 세상이었다. 

바람이 겉 잡을 수 없이 불었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바위 옆에 쭈그리고 

앉아 대청봉 정상을 바라보니 그곳에는 오직 큰 돌 하나에 ‘대청봉정상’이
라고 쓰인 글씨만 덩그러니 서 있고 주위에 아무것도 볼 것 없는 삭막하기 

그지없는 곳이었다. 그래도 그날은 날씨가 좋아서 속초와 양양 그보다 더 

먼 곳까지 볼 수 있어서 행운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어 왜 그러는가 했더니 대청봉정상 그 돌을 앉

고 기념사진을 찍기 위함이라고 했다. 그 세찬 바람을 맞으며 우리는 정

상에 올랐다는 것만을 만족하고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래도 조금은 아쉬

워서 제가끔 폼을 잡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잠시 바람을 피해 옹기종기 

모여앉아 감사기도를 드리고 배낭에 남은 음식을 다 비우고 곧바로 하산

을 했다. 



149

제3장 향토문예 기고문｜원통이야기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훨씬 수월했다. 올라오는 사람들을 향해 

“힘내세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하고 용기도 주었다. 내가 올라갈 때 

너무 힘들어서 내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나도 정상에 올

랐다 내려간다는 자부심과 해냈다는 기쁨이 마음에 꽉 차서 날아가는 것 

같았다. 

워낙 가파른 길이라 내려오는 것도 결코 만만치는 않았다. 자칫 잘못하

면 발을 삘 수도 있다. 앞서가던 어떤 분이 약간 흔들리는 돌을 밟고 비틀

거렸는데 많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정의의 사자 같은 우리 일행 중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얼른 그 돌을 번쩍 들어 치웠다. 뒤에 내려오는 수많은 분

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든 시점에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등반

의 큰 힘이었다고 나는 혼자 생각했다. 

내려올수록 점점 발목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일행들이 하나둘 무릎

보호대를 착용했다. 그때사 생각하니 기껏 준비해서 사둔 무릎보호대를 

잊어버리고 그냥 왔다는 생각이 났다. 바보 같다고 자책하는 내가 안쓰러

웠는지 다른 집사님 한 분이 보호대가 한쪽 밖에 없다면서 내게 내밀었다.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너무 다급해서 일단 왼쪽 무릎에 착용했다. 훨씬 수

월했다.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또 기도를 드렸다. 

“이곳까지 와서 다리 아프다, 걸음도 못 걷겠다 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저 도와 주세요.” 
기도의 힘으로 한 발 한 발 내려왔다. 맨 마지막 난코스 돌밭에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엉금엉금 기어서 애기처럼 내려왔다. 최선을 다한 최고의 날

이었다. 하지만 너무 정상에 올라야겠다는 집착에 주위에 펼쳐진 정결과 

아름다운 단풍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

도 나는 이제 인제군민 중에 대청봉을 오른 한 사람이 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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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산다’

이주형(원통고	졸,	한성대학교	신입생)

‘산다’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이다. 예컨테, ‘밤’처럼 말이다. 먹는 밤이

냐 어두운 밤이냐에 따라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 ‘산다’라는 단

어 역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 ‘인제에서 산다’
와 같이 살아간다는 뜻의 산다와 ‘집을 산다’와 같이 특정 상품을 구매한다

는 뜻의 산다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단어의 이중성은 때때로, 대한민국의 수

도 서울에서만큼은 구분될 필요가 없는 듯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당연히 서울에 오면 쌀 정도는 돈을 주고 

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마는, 실은 처음 감자를 마트에서 집어 계산대에서 

계산했을 때의 당혹감이란 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감자란 인제에서

는 그저 언제든지 창고에 가면 쌓여있는, 말하자면 먹을 수 있는 돌멩이 수

준의 가치를 지닌 작물이었으며 따라서 당연히 산다는 발상 자체를 해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감자로만 끝났으면 다행이고, 마을 뒷산에 가서 대충 

주워오던 밤이라거나, 봄철에 뜯어오면 충분한 나물들도 모두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이었다. 유감스럽게도 서울은 뒷산 대신 앞마트가 있었고, 뒷

산의 작물들은 소유주가 없었지만 마트의 작물들은 모두 엄연한 소유주가 

있는 것이다. 딱히 인제와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인제의 논

에는 벼이삭이 주렁주렁 열려있지만, 서울의 마트에는 이삭 대신 지갑들이 

주렁주렁 열려있을 뿐이다. 농부가 벼를 키우듯이 그들은 돈을 키운다.

이런 서울에서 지갑은 필수품이다.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지갑 

없이는 집 외에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은 없다고 보면 된다. 설사 어디서 놀

러간다고 하더라도 적당한 강가에서 고기를 구워먹거나 산에서 열매를 따

먹는 등의 행위는 꿈에나 그릴 법한 일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행

위 자체가 서울사람들의 뇌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래방, PC방, 배팅

장, 아니라면 커피숍에서 떠들기 정도가 그들이 생각하는 ‘논다‘라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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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여기에서 다른 놀거리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결국 ‘논다‘라는 행위가 

돈의 소모로 직결된다는 점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심지어 어디를 

가더라도 필히 천 원 정도의 돈은 있어야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서울에서의 

삶이다. 따라서 이들에겐 ’산다(Live)'와 ‘산다(Buy)'가 혼동되는 것도, 아니 

동일시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다. 살아간다는 것은 무

언가를 산다는 것이 되니까.

언제 한번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한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었

다. 그때 내가 “서울은 어떠냐?”고 한 물음에, 그 친구는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은 곳 같은데……”라며 여운을 남긴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때의 

대답은 내 마음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는데. 그때야 돈 없는 가난한 학생 신

분을 탓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옳다, 하며 친구의 통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잿빛 하늘이나 칙칙한 빌딩숲이야 3일이면 눈에 익어 

별다른 감흥도 없어지지만, 이런 본질적인 생활양식의 차이에 있어서는 메

울 수 없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다. 물론 상당한 ‘돈’의 소모로 메울 수 있을

지도 모르지만, 굳이 메우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서, 돈으로는 거의 뭐든지 살 수 있다는 소리

기도 했다. 맛있는 음식은 물론이요, 친절한 미소와 안락한 시간. 오랜 시

간 친절을 모토로 발전해온 단단한 서비스업이란 토지 위에 손님이란 이름

의 왕으로 군림하는 것 역시 아주 손쉬운 일이었다. 황금만능주의가 대체 

왜 생겼는가, 한다면 대개 황금만능주의자들은 서울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황금만능론이 반쯤은 농담일 수 있어도 반쯤

은 진실일 수밖에 없다.

적어도 이런 서울에서 살아가는 이상, 내 지갑 사정도 여의치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정말 인제에 있을 때와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돈들이, 

정말 별볼일 없는 이유로 빠져나간다. 한때 ‘왜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했

던 - 흔히 ‘서비스’란 명목으로 다소 과하게 책정된 금액이지만 - 것들도 이

제는 완전히 익숙해져서 당연히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 서울은 비싸다. 그

런 서울에서 사는 것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다는 생각. 밥 한 끼 내지는 

돼지고기 300g 값의 커피 한 잔을 입에 쑤셔 넣으며 시간을 때우면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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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인제 촌놈이라도 서울시민화(化)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새 

30%가 인상되어 1,250원의 지하철값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내기 시작하면 

나도 내심 서울시민이노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비싸다’라
는 단어의 허들은 높다. 그들이 사는 방식은 무언가를 사는 방식과도 일맥

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꾸준한 지출 중에서도 유달리 높은 지출만이 그 영

예로운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린 나를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자면, 문득 

외로워지는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받는 친절, 돈으로 맺어지는 휘

발성 관계. 모든 것이 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내가 사

는(Live) 것인지 사는(Buy) 것인지. 이젠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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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내린어르신백일장

최우수상

발품 좀 팔아서 실한 알곡을 골라내야 쥬

이 봉 재

선거 때만 되면 콩 튀듯 날고뛰는 저 알량한 인사들 

어떤 것이 알곡인지 뉘인지 쉽사리 가릴 수 없는 

세 치 혀의 현란한 궤변들,

번지르하게 차려 입은 양복 속에 감춰진

저 검은 위선들,

이리저리 헷갈리고 귀찮아서 눈 감고 귀 막고 포기해 버린 선별권,

내가 골라내지 못한 뉘들이 공리공론(公理空論)으로 분탕질하는

텔레비전의 뉴스를 언제까지 보구 살려우 

선거 날 하루 내 몰라라 외면하고 삼사 년을 혀나 끌끌 차며 사시려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하늘내린 어르신 백일장

주최  인제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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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내 발품 내가 팔아 내 손으로 뉘를 골라 치우고 

내가 선택한 실한 알곡들이 

내 속내에서 우러나오는 알찬 견해를 당당하게 대변해주는 꼴을 봐야쥬

콩 타작을 하기 전에는 알곡과 벌레 먹은 뉘를 골라낼 수 없잖소

서릿발 성성한 늦가을 날,

마당에 콩섶을 쫘악 펴 깔고

도리깨질로 잘근잘근 두들겨서 

후즐그레 해진 콩 섶을 시퍼렇게 날선 낫으로 걷어내고

선선히 불어오는 샛바람에 키질을 하면

콩깍지와 벌레 먹은 뉘는 날카로운 비질로 여물통으로 치워지고

누렇고 실한 알곡은 바로 코앞에 산처럼 쌓여지잖소.

이렇듯,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안목으로 선량들을 지켜보면

표를 쥐고 있는 이네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거짓뿌렁은 엄두도 못낼 거

외다.

그렇게 잘 선별된 알곡들이 나랏일을 해야쥬

세상사 다양한 견해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거늘,

내가 발품 팔아 골라낸 알곡들이 바른 일 하는 것을 지켜보며

저물어 가는 삶의 가을날, 석양을 평화롭게 즐겨 보시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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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내린어르신백일장 입상작

우수상

선 거 철

최 영 선

선거철이 되면 공연히 짜증이 난다

알 수 없는 사람들,

생전 보지 못한 얼굴들이

서로 찍어 달라며

악수를 청해온다

왜 그들은

높은 곳에서 선거철이 돼서야만

내려오는 걸까,

미리 낮은 곳에서

그늘진 주변을 찾아주며

친근한 얼굴로 익혔더라면

믿음과 진실한 표가 많아질 텐데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을 보면 

다 똑같아서

투표 안하고 싶다

그러나

내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포기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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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랑하는 내 나라 국민이니까

내 한 표가 더 발전된 정치로  바꿀 수 있고

그늘진 곳에 한가닥 빛으로 추운 곳에 따뜻함을 소망하며

그래도 희망을 안고

내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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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자명단

상	급 부	문 성	명 제	목		

대상 전체 송연숙 빗소리

장원
운문 권순덕 유년의 뜰

산문 전영선 봄날 

차상
운문 김정미 건봉사 소나무

산문 김인기 봄날 

차하

운문
강신월 봄날 

정애련 봄날 

산문
김미숙 꼬막사러 가는 날

서미숙 빗소리 

장려

운문
이순미 유년의 뜰 

함경선 봄날 

산문
박효신 유년의 뜰

정승엽 유년의 뜰 

자연과 사람은 하나이며 희망입니다

제14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주최  내린천예술인회·강원일보사

후원  인제군·인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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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환경백일장

대상 

빗소리
- 강가 카페테라스

송연숙

미루나무 돛을 단 작은 섬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다.

강 건너 마을 끝에서부터

하나씩 풍경을 지우며 저녁은 건너온다

국화꽃 울타리 사이로 

붉은 볏을 쑥 내민 맨드라미 한 마리

잠을 청할 홰를 찾는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다.

소매 끝에 달라붙은 지친 얼룩을 데리고 와

느긋하게 앉아 있는 쉼표들

주름진 시간의 스카프를 풀어 놓은 채

하염없이 강과 마주 앉아 있다

때 절은 기억 속에서 잔 물결치는 사람

미루나무 돛단배를 제 몸 안에 가두고

흘러간 강물은 돌아오지 않는다.

어둠의 틈을 메우는 음악 위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떨어지는 것들을 불러내는 빗소리

국화 향기 속으로 조용하게 스며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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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원 

유년의 뜰
- 눈 오는 밤

권 순 덕

 산까치 한마리

쓸쓸히 이마를 짚고 돌아서 가면

저녁 어스름

오지 뚝배기에 

담북장을 끓이고 싶은 저녁이면 

눈이 나린다.

 희끗 희끗 

성근 눈발에 

 묻어나는 그리움

 

눈 오는 밤엔 

고향에 가고 싶다.

 

저녁연기  피어오르는 

낮은 토담 너머

 아이들 찾는 어머니 소리

지금 쯤

내 유년의 뜨락에도 눈이 내리는가  

 

시린 나목(裸木)의 가지 끝

달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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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의 몸을 풀며  흐르는

은빛의 강(江)

두고 온 내 꿈의 씨앗에 

젖을 물리는가

 

기실 

인생은

고향집 구들목에 

옹기종기 둘러앉은

유년의 두레밥상 

그것으로  족한 것을 

 

새삼스레

잠든 가족을  바라보며

젖어 오는 눈시울 

웬지 

사는 것이 눈물겨워 진다

눈 오는 밤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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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원 

봄날

전영선

물오른 자작나무의 파릇파릇한 새싹의 손짓을 찍기 위해 인제 자작나무

숲을 찾아 길을 나섰다. 설레는 마음은 나이 숫자와는 상관이 없다. 바람

소리에 이끌려 굽이굽이 얼마쯤 왔을까, 그 어디에선가 “자작자작” 불타는 

소리가 들리는 듯 저 멀리 길쭉하게 죽죽 뻗은 하얀 자작나무 무리가 보인

다. 

새잎은 빛을 받아 반짝반짝 어서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 같다. 나

는 차창을 내려 고개를 쑥 내밀었다. 마음은 자작나무 숲으로 들어서고 있

다. 꼬부랑길 운전하면 엔도르핀이 생긴다나, 어쩐다나, 그런 남편의 한마

디 “추워! 창문 올려” 
멋없이 하는 말이라고는..... 하기야 봄 햇살이 따뜻하긴 해도 얼굴을 스

치는 바람은 차다. 사진 활동을 하는 아내를 위해 기꺼이 운전봉사를 자청

하고 나선 남편을 위해서는 어떤 말이라도 순종해야 할 상황이다. 

자작나무는 10장에서 12장 정도의 얇게 겹겹 층으로 구운 파이 같이 한 

장씩 벗겨내어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고 한다. 자작나무 껍질

에는 부패를 막는 성분이 들어 있어 곰팡이가 피지 않으며, 수 백 수 천 년 

땅속에 묻혀 썩을지라도 껍질은 생생하게 남아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자작나무 껍질은 물에 젖어도 불이 잘 붙는다. 약재로도 중요하게 쓰이

며 맛이 쓰고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린다. 기침을 멈추고 담을 삭이는 작용

이 있다고 한다. 해독작용도 탁월해서 염증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는 자작

나무 수액은 ‘약수’라 불리기도 한다. 이정도면 나무의 백작이라고 불리어

도 손색이 없을 듯싶다.

애교와는 거리가 먼 한 남자의 아내는 자작나무숲을 보더니 오그라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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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짓으로 부끄러움을 잊은 채 오십대가 아닌 철부지 애교 있는 아내로 변

신한다. 자작나무 덕분에 뽀뽀 세례도 받고 기분 나쁘지 않는데 하는 남편

의 살짝 질투 섞인 투정을 엿보며 코웃음을 흘린다. “흥” 
그러나 나의 관심은 저 멀리서 나를 반겨주는 자작나무숲, 그 모습에 반

해 넋 놓고 있는 중이다. 처음 보는 광경도 아니 것만 보면 볼수록 나를 사

로잡고도 남는 자작나무의 매력은 눈으로 보고 있는 광경이 렌즈 속으로 

담겨지지 않는 경이로움이다. 이럴 때는 유명한 작가들의 눈과 감성이 질

투가 날 만큼 부러워지는 순간이다. 

‘어느 날 내 파인더로 담아 올 날 있겠지’ 주절주절 어느새 흰 속살을 감

추듯 파릇파릇한 새순으로 수줍게 몸담고 있는 자작나무숲에 도착했다. 

나름의 감성으로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찰칵! 찰칵!”
순간 숨을 멈추게 하는 한 장면이 파인더 속으로 들어온다. 벗겨진 새하

얀 껍질이 빛을 받아 “팔랑팔랑”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

니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인다. 카메라를 잡은 손가락은 신들린 것처럼 

필사적으로 셔터를 눌렀다. 나는 화답을 한다. “사랑해줘서 고마워! 존재

해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나도 너를 사랑해!”
몰래 사랑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끈거리는 얼굴을 매만지며 남편을 향해 

뒤돌아본다. 쑥스러운 마음에 윙크를 하며 크게 하트를 보냈다. 뜬금없는 

나의 행동에 남편은 “미쳤냐! 뭐 잘 못 먹었어? 당신은 카메라만 잡으면 딴 

사람 같아” 
그래서 싫다는 것이다. 같이 나와도 혼자 된 느낌이 든다나, 그렇다. 카

메라를 잡기만 하면 그 집중력과 힘이 어디서 생기는 것인지 나도 가끔 깜

짝 깜짝 놀라기 때문이다. 자기가 좋아 하는 일을 해서 자연의 에너지를 

받아 넘치는 이 에너지. 모처럼 같이 동행해 주었는데 심심하게 하면 안 

되지. 삐치기 전에 한마디 슝 날렸다. “여보! 자작나무가 나 보고 사랑한다

고 하네, 질투나지?” 
  남편은 비아냥거리듯 말을 흘린다. “염병 질투할게 없어서.”
  “치! 질투 나면서 그렇지만 나는 당신만 사랑해!”
  이렇게 자작나무숲에서는 쉰이 넘은 부부도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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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표현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껍질을 벗겨서 사랑의 편지를 써서 보

내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아름다운 속설을 가지고 있는 자작나무. 그래

서 자작나무를 사랑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하나보다. 자작나무의 하얗고 

길쭉하게 죽죽 뻗은 모습에 그 누가 빠지지 않겠는가, 어느 누가 사랑을 

않겠는가. 순백의 고고한 자태는 빛을 받아 더욱 빛난다. 

  “여보! 고마워요 미우나 고우나 당신과 함께 이제야 제대로 자작나무

에 흠뻑 취할 수 있게 되었네.”
  “나도 고마워요! 이런 멋진 풍경을 가슴에 담게 해 줘서.” 
  사랑은 젊은 연인들에게만 싹트는 것이 아니었다. 오십 대의 중년부부

에게도 자작나무 숲에 들어서니 사방에서 사랑의 불꽃이 튀기는 사랑의 

말을 주거니 받거니 “사랑해!” 
  “나도 사랑해!” 
  “함께해서 정말 행복해!” 
  멋진 공간이다. 박하향 같은 자연치유를 하고나니 행복은 먼 곳에 있

는 것이 아니었다. 사뿐사뿐 한걸음 한걸음이 곧 행복이었다. 어느덧 곱게 

물든 가을의 자작나무 손짓이 보이는 듯 가슴은 풍선이 되어 아직 오지 않

은 가을하늘로 둥둥 불타는 사랑의 소리를 들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흰색이라서 마음의 안정을 주는 자작나무, 힐링 할 수 있는 나무, 사랑

을 나눌 수 있는 나무, 모처럼 부부의 정을 나누었다. 소중한 시간이 되었

다. 속삭이는 부부로 살아야겠다. 

  “자작자작.”
  속삭이는 자작나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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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 

건봉사 소나무

김정미 

까무룩 간 밤, 지나간

가을비 곱게 접어 

빗소리를 부쳐왔다

不二門 지나 능파교로 달리는

단풍 입(口)들 부려 놓은

속(俗)의 것 갈무리하다

달궁달궁 하지만

용처 껏 쓰라한다

가을 빗소리.

귀퉁이 마다 매달린

맑음으로 귀를 씻어

가을볕에 내어 놓고

구름 한 장 걷어다 

오래 오래 닦으란다

절을 받지 않아도

살뜰히 곁을 주는 

가을날의 푸르름

下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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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 

봄날
- 싱가포르에서 만난 강릉 남자

김인기

맏딸이 살고 있는 싱가포르를 향해 오후 네 시, 인천발 밤 비행기를 탔다. 

사위가 퇴근해서 마중 나올 시간에 맞추면 밤 열시에 도착 한다. 이윽고 

그리운 자식을 만난다. 

  황새처럼 훨훨 비행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륙을 시도한다. 봄 날 석

양의 노을은 잘 다녀오라며 서산으로 붉은 물감 뿌려 놓은 듯 하루를 마치

고 넘어간다. 

  설레는 마음으로 멍하니 서쪽 하늘을 바라보니 어느덧 어둠은 대지를 덮

고 밤하늘엔 크고 작은 별들이 서로 자기 모습을 자랑하느라 쉴 틈 없이 

얼굴을 내민다. 마치 낮에 본 들판의 노란 민들레처럼 잘 어울린다. 비행

기가 높이 뜰 때면 밤하늘에 쫙 핀 별들이 한 치마 따올 듯 싶다. 한 개의 

별도 못 딴 채 벌써 비행기는 착륙을 시도한다. 밤 열시에 마중 나온 딸을 

얼싸 안는 엄마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행복해 보일 것이다.

  며칠 지난 뒤, 우리는 싱가포르 구경을 다니고 가까운 이웃나라 인도와 

말레이시아도 갔다. 아침 일찍 가이드가 몰고 온 택시를 타고 한참 가다 

보니 다리가 아파서 “아이구 다리야. 고뱅이가 아프니 다리 좀 펴야겠다. 

허리 잔댕이도 아프구…” 하며 몸을 움직이는 순간 아저씨는 힐끔 돌아다

보며 묻는다.

  “할머니 혹시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한국하고도 강릉에서 왔습니다.”
  가이드는 갑자기 차를 멈추더니 악수를 청한다. 

  “저도 강릉 구정면 사람인데요.  강릉 떠난 지 이십 년 만에 사투리 소리

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저 구정면 제비리 박병균이라 합니다. 우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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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고 정겨웠던 사투리 한 번 실컷 쓰면서 다닙시다. 오늘 점심은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최고로 대접하겠습니다” 하며 너무 좋아한다. 무슨 식사 

대접이냐며 내가 만류하였지만, “아니에요! 저 한국 떠난 지 이십 년 만에 

이렇게 순수한 사투리 쓰시는 분 처음 만난걸요. 마치 우리 엄마 말소리 

같아 너무 좋아요.”
  이 사투리 한마디가 이렇게 향수를 달랠 줄이야. 우린 신나게 말레이시

아 풍경을 즐겼다. 향내 짙은 사찰들과 거리에 피어오르는 향내음은 우리

의 향수를 더욱 북돋아주었다. 

  어느덧 도착한 근사한 식당에서 드디어 점심식사가 온 식당 환하게 날라 

온다. 오리 훈제에다 큰 생선요리, 왕새우 구이, 전복탕수육, 말레이시아

식 나물 등등 음식이 근사하다. 

  “이렇게 맛있는 게 많아도 그 옛날 어머님이 해주시던 묵김치와 된장맛

에는 비교가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맛을 한 번 볼 수 있을까, 무려 이십 

년 동안이나 그리워해요.”
  “어머나 그러세요? 제가 그거 가지고 왔거든요. 꼭 드릴게요.”
  “정말이요?”
  “아니 제가 이 자리에서 장난하겠어요?” 
  즉시 전화를 걸어 여섯 시에 집에 도착 하니 묵김치 3키로, 된장 3키로 팩

에 넣어 집 앞에 나와 있으라 하니, 손뼉을 탁 치며  “웬 살다가 이런 날이 

다 있어요” 하며 코를 실룩실룩한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김치, 된장이 이렇게도 유명한가 다시 실감한다. 가만히 

보니 구경이든 뭐든 빨리 여섯 시만 기다리는 눈치다. 일정을 숨가쁘게 서두

른다. 어김없이 달려가는 시계는 드디어 여섯 시가 되어 집 앞으로 향한 우리

는 아줌마가 한 보따리 들고 나온 가방을 건네주며, “박 기사님 이거 잡수시

고 건강하게 지내다 다음엔 강릉에서 만나요. 그땐 더 많이 드릴게요.”
  봄날 석양에 비낀 노을이 우리들 행복을 기꺼이 축하해 주듯 빙그레 미

소를 띠우며 훌쩍 넘어간다. 그 아저씨도 우리도 오늘은 한가족처럼 보내

고 기꺼이 웃음 지으며 헤어지는 모습이 싱가포르 저녁 하늘만큼 따뜻하

고 포근하기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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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 

봄날

강 신 월

석가탄신일이다

보리수나무 아래서 도를 깨우쳤다는 

그 석가와 같은 날 태어난 그이

국화꽃 한다발 품에 안고 선산에 가는 길

엉겅퀴꽃, 애기똥풀꽃, 찔레꽃, 망초대꽃 등

야생화 물결 넘실거리는 들녘을 지나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오르는 산등성이

발목까지 푹푹 파지는 낙엽, 쭈르륵 미끄러지기도 하고

나무뿌리에 걸려 휘청거리기도 하면서 오르는 길 

아버님, 어머님 계신 오른 쪽으로

두 개의 묏자리를 비워 두고

성글게 짜 놓은 털모자 같은 봉분 오롯이 앉아 있다. 

봉분 앞에 꽃다발 살포시 놓고,

엎드린 작은 등 쓸어 주는 봄날의 햇살 

“아빠 우리 왔어요. 그동안 잘 있었지요?”

숭숭 구멍 뚫린 잔디 사이로 

바람이 들락거릴 때마다

붉은 황토가 바사삭, 작은 먼지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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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위로 팔랑팔랑 뛰어 다니는 어린 딸들

은방울꽃 같은 웃음소리 묘지에 가득하다

산을 내려오는데 

잘 가라는 그이의 인사인가

아카시아 가지가 손을 흔들 때마다

마른 아카시아 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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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하 

봄날

정애련

복권 가게 보도블록 위로 그림자 길다

2등을 키워 낸 현수막이 제 덕인 양 들썩거린다

봄날 햇살에 취한 꽃가루들 오로라처럼 빛을 흩는다

그 환상에 기대 꼬리 하나 덧대본다

블록 위 꿈틀거리는 긴 그림자

잠자는 사람의 늘어진 서른 세 개의 뼈 같다

꿈꾸는 이의 척추를 닮았다

며칠째 울리지 않는 전화기, 

오래 된 고목처럼 섬뜩하다. 

주머니가 봉긋해야 살가워지는 손길 

가난 든 살이에 서늘해진 등골

헛헛한 오후, 호랑이 장가가는 햇살에 기대본 

찰나의 봄 꿈, 

미지근해진 등골 오싹하게 식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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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하 

 

꼬막 사러 가는 날

김미숙

  볕이 좋아 해바라기하기 제격인 상큼한 날, 설레발치며 까치까지 마실 

나오는 천도리 장날이다. 칼 갈아요! 칼! 칼 갈아요! 칼! 쌈 채소 모종을 사

러 가는 길에서 뒷머리를 싸하게 스치는 확성기 소리에 왠지 모를 울렁거

림을 안고 자석에 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칼, 그 

칼을 간다고요?

  치악산 가는 길목 골짜기가 배 내밀며 서 있고 개울가의 널브러진 돌들

을 주워 다가 사방치기 신나게 한창 일 때 들려왔던 낯선 소리 그 소리. 칼 

갈아요! 칼! 뽀얀 흙먼지와 함께 해성처럼 나타난 트럭을 향해 뛰어간다. 

산골마을 조무래기들의 환대를 받으며 칼날은 무심함을 머금고 도도한 자

태를 뽐내며 숫돌 위를 넘나들었다. 보아도 보아도 신기한 쟁기들도 많아 

누런 코를 주먹으로 밀어내며 동그란 눈동자들은 칼을 따라 떼굴떼굴 굴

러갔다. 엿장수 아저씨가 오시면 엿 바꿔 먹는다고 모아뒀던 동네의 칼들

이 한 자루 두 자루씩 앞 다투며 달려 나온다. 웃음소리는 구름처럼 몰려

들더니 멍석에 스며들었고 신 바람난  아이들은 땅거미 지는 줄 몰랐다...

  확성기 소리는 왕왕 대고 옛적의 모습은 없지만 진귀한 쟁기들과 부속들

이 실려 있는 트럭이 보인다. 지금은 기계로 칼을 간다고 하던데, 관심을 

두는 이는 나밖에 없었고 칼 장수 아저씨는 담배를 꺼내 들고는 총총히 천

막 뒤로 사라지신다. 잠시 추억에 잠겼던 기억을 잊어버리고 기웃기웃 장

구경을 시작한다.

  옛날 옛적에 하늘에서 큰 복숭아 하나가 떨어졌다. 이것을 본 한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여겨 복숭아가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살았다 하여 

천도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아름다운 마을. 천직인 직장을 얻어 천도리와 

인연을 맺은 지 벌써 4년째이다. 계절이 전해주는 아름다운 풍광과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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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처럼 예쁜 미소로 정다운 이웃들이 많은 마을에 1일과 6일로 오일장이 

펼쳐진다. 3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라스베가스라 불릴 정도로 화려한 위

엄을 자랑했었고 소박하지만 희망이 넘쳐나는 미래의 땅, 멋진 마을로 자

리 잡았다. 

  맛난 음식으로 미식가들의 발길을 잡는 대장금 식당 앞엔 도자기, 여러 

모양의 접시 또 아기자기한 종지, 투박한 뚝배기랑 옹기그릇들이 멍군 장

군 한창이고 그 옆엔 뻥튀기 강정들이 산처럼 쌓였는데 그중에 최고 고령

자인 튀밥 영감님은 훈수를 두시는 중이다.

  서너 걸음 걸으면 잠옷이랑 고쟁이 일복 등이 트럭을 암벽삼아 등반중

이고 월남치마는 만국기처럼 휘날린다. 오늘은 누가 1등을 하려나 기대가 

된다. 많이 팔려 나가는 것이 1등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발가락 양

말 한쪽이 잘난 체하며 고개를 내밀다가 흙바닥에 쓰러진다. 장렬히 전사

하며 흙 분칠을 훈장으로 받았다.  

  양말들의 좌판을 지나면 수십 종류의 채소랑 곡식들이 까만 사각 포토위

에서 새 각시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는 새집으로 이사 갈 봇짐을 싸고 있

었다. 쌈채소를 도서관 뒤뜰 모퉁이에 심고 꽃처럼 볼 요량으로 여섯 종류

나 샀다. 덤으로 더 주신다는 인심에 손사래를 치며 더 파시라고 했다. 귀

염둥이 다육이랑 허브 그리고 예쁜 꽃 화분들이 삼삼오오 둘러앉아 있었

고 앙증맞은 모습이 젖먹이 아가의 손가락처럼 예쁜 다육이도 다섯 종류

나 감싸 들었다.

  멍! 멍멍! 어미 품을 잃은 슬픔도 잊은 채 세상구경이 한창인 누렁이 한마

리가 반갑다고 웃어 댄다 그 옆에는 누렁이와 얼룩바둑이 두 마리가 더 있

었는데 목엔 빨간 빨랫줄이 메어져 있었다. 방울달린 예쁜 목줄한번 못 매

본 처지인데도 아랑곳 않고 너무 씩씩하고 초연하기까지 하다. 강아지 처

지를 말해주듯 빨간 줄은 비좁은 왁구 상자를 쓰다듬듯 쓸어내린다. 좋은 

주인 만나서 잘 자라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봄처녀인 달래와 냉이도 지천이었다. 긴 겨울과 씨름하고 천하장사가 된 

대견한 녀석들이다. 싱그러운 채소 야채 과일들이 줄과 열 맞추어 소쿠리 

방석 위에 앉아서 꽃놀이 가자고 여기저기서 수다가 한창이다. 잡쪼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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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린내를 풍기며 몸값 자랑하는 갈치와 자반고등어도 나른한지 지그시 눈

을 감고 오수를 즐기고 있다 이런 모습은 장날에만 볼 수 있는 풍경이고 

아주 특별한 장관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바로 옆엔 아동복을 파는데 좌판에는 귀엽고 예쁜 옷들이 즐비하다. 겨

울왕국의 안나 공주가 나들이 나온 듯 드레스가 나비처럼 나풀거린다. 여

자 아이라면 다들 입고 있는 드레스인데 순간 나도 모르게 드레스를 바라

보았다“뭐하시게요? 진이도 다 컸는데” 동료의 말에 화들짝 놀랐다. 눈길

을 멈추는 순간 꿈을 꿨다 ‘전생에 난 틀림없이 공주였을 거야’ 너무 예쁜 

옷이라 본능에 충실하며 생각을 하니 저절로 실소가 번져 졌다 실은 속내

를 들킬까봐 두려워 얼굴까지 벌겋게 달아올랐다. 

  왁자지껄 소리에 돌아서니 튀김 포장마차가 나를 끌어 당겼다. 종이컵

을 치켜들고 축배의 잔들은 기울어진다. 이웃들은 묵은 인사 나누고 안부

도 전하고 또 주전부리로 분주하기 짝이 없다. 주인아주머니는 튀김 만드

시랴 포장하시랴 손이 열 개도 모자란다. 기다려 주는 것이 예의이지만 도

저히 참을 수가 없다. 손가락이 먼저 알아차리고 김말이를 낚아채며 휘어 

감는다. 달콤한 김말이 튀김은 좁은 가슴에 위안을 주고 향기를 보탠 따끈

한 어묵 국물 한 모금이 나의 배꼽시계를 달래주었다. 쉬고 있어야할 나의 

동공은 오징어, 고구마, 고추튀김을 흡입하고 만두를 지나 순대에 멈춰 섰

다. 

  하얀 연기를 뿜어내며 뜨겁다고 아우성을 치며 고함까지 지르는 순대, 

똬리를 틀고 있던 순대는 날다람쥐처럼 재빠르게 도마 위로 뛰어내린다. 

탁! 탁! 도마의 발자국을 찍어내며 개선장군처럼 온몸을 불태우는 숭고한 

순대, 칼이다 칼! 주인장의 칼을 보고 새삼스럽게 놀랐다. 어디서 본 듯한 

그 칼, 내 어릴 적 숫돌 위에서 날뛰던 그 칼과 흡사하다.

  시아버님께서도 항상 무딘 칼날을 숫돌에 갈아 주셨다. 그날도 김장철 

딱 이맘때이다. 무를 썰다가 새끼손가락의 손톱과 손톱 밑이 조금 배어져

서 고생을 했다. 당신 때문에 다친 양 안쓰러워하시며 미안해하셨고 그 일

로 인해 해마다 김장할 때면 왼손잡이인 며느리를 예뻐해 주시면서 채칼

로 무채를 다 썰어 주시는 아버님. 고집스레 왼손잡이의 특권을 키워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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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지해 주시는 시아버님의 자상함이 황송하게 느껴지며 송구하기까지 

했다. 내겐 사치스러운 큰 호사이며 특권이다 새삼스럽게도 무서운 칼에

게 고마움을 느낀다. 

  장사가 안 되시는지 작년 봄에 딱 한번만 오신 칼갈이 아저씨 요즘에도 

오시는지 안부가 궁금해진다. 그 서릿발 같은 효과음으로 옛 추억에 잠겨 

또 한 번 신나게 동네어귀를 얼쩡거려 보고 싶다.

  내일은 천도리 장날이다. 꼬막이 제철이라고 하던데, 유난히 양념꼬막을 

좋아하시는 시아버님을 위해 열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야겠다. 한 자루 사

서 옆구리도 꾹꾹 찔러보고 양념간장으로 꼬막의 볼기짝을 한대씩 때려 

주리라 벼르고 있는 나의 모진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한 꼬막은 새

근새근 벽시계와 한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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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환경백일장

차하

빗소리

 서미숙

  내가 살던 고향은 서울 도시 한복판이다. 옛날은 모두가 그랬듯이 우리 

집 또한 서울이라 별다를 게 없이 슬라브 지붕에 마당 한 켠에 펌프가 있

고 그 옆에는 자그마한 변소,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었다. 

  그 집은 아버지가 손수 지으신 집인데 화장실은 커다란 도루무통을 땅속

에 묻어 만들었다. 난 항상 그 화장실을 들어갈 때마다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볼일을 볼 때마다 삐거덕거려 빠지지 않을까 불안했기에 지금도 가

끔 꿈을 꾼다. 

  그 옆에는 조그마한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 돌출된 하수구가 있었고 그리

고 그 앞으로 방이 세 칸, 다 부엌이 달린 지붕이 낮은 방들이었다. 그중 주

인집인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방과 부엌은 상당히 넓었다. 커다란 방에 

어울리지 않게 창문은 참 작았다. 창문 밑으로는 전축이 놓여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나는 그 전축 위에 올라가 창밖 처마 밑에 떨어지는 그 빗소

리가 좋아 그 소리를 들으며 종이 인형놀이를 했다. 비 오는 날은 전축 위

가 유일한 내 놀이터였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커서도 그 빗소리를 즐겨듣

는 빗소리 마니아가 되었다. 

  시집을 가서 집을 얻었는데 길가에 창문이 있는 집을 얻게 되었다. 역시

나 신랑이 늦게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이면 창밖으로 빗소리를 벗 삼아 

사람구경, 비구경을 하고는 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의 갑작스런 발령에 속초로 이사 왔는데 급하게 집을 구

하느라 아쉽게도 속초의 집은 작은 창이 없었다. 오히려 거실에 앉아 거

실의 커다란 창으로 들어야 하는 빗소리는 낭만이 아닌 소음으로 들렸다. 

그나마 마당은 온통 흙으로 되어 있어 비가 오는 날이면 아이 둘과 우산

을 받치고 앉아 마당에서 빗물놀이를 하였다. 서울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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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그러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개구리 한 마리가 폴짝 뛰어 나타나면 

우리 셋은 기겁을 하고 도망하고 다시 빗물을 튕기면서 놀곤 하였다. 속초

에 이사 오니 낯선 이들과의 만남이 쉽지가 않아 마당에서의 놀이가 전부

였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마당이 온통 흙바닥이라 생소했지만 나는 늘 흙

을 밟고 사는 친환경적 느낌이라 좋았다.

  그러다 두 번째로 이사 온 아파트는 다행히 길가로 베란다 창이 있는 곳

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역시 나의 버릇은 시작되었다. 비가 오면 베란

다 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으며 어김없이 베란다로 향해가 섰다. 이

사 온 집이 어릴 적 향수를 달래주듯이 아름다운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라 즐거워하며 살았다. 더구나 이사 올 당시는 베란다 밖이 다 논이었

고 밤이 되면 베란다 밖에서는 개구리울음이 아름다운 합창소리로 들렸

다. 풀숲에 숨겨진 땅들도 연주를 하고 커다란 산등 장단을 맞추며 개굴개

굴, 빗소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개구리의 소리로 그들의 합창이 시작되면 

여름도 같이 왔다. 베란다 창문에 빗줄기로 그림이 그려졌고 그 줄무늬 그 

사이로 들려오는 개구리들의 소리는 어쩔 때는 아름다운 자장가로 어쩔 

때는 구슬픈 엄마를 찾는 소리로 내게 다가왔다. 또 유일한 혼자만의 놀이

터가 된 것이다. 

 여기 저기 집을 구하러 왔을 때 베란다 밖의 풍경이 너무도 아름다워 이

곳을 택했다. 아침이면 산동네 그 너머로 보이는 설악산 봉우리들과 그 정

기들, 그 베란다는 비 구경을 하기에 아주 적절한 나만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음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아파트 뒤로 도로가 생기

고 그 옆으로 세워진 건물 때문에 그 산 위로 덮은 무성한 여름도 눈 덮인 

산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여름이면 숲 속의 풀잎들의 합창을 하던 개구

리 울음 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이제는 그 소리조차 아예 들을 수없이 건

물들이 줄지어 서 버렸다. 더구나 지겹도록 해마다 여름이면 찾아와 아침

잠을 설치게 울어대던 매미가 올 여름은 오지 않았다. 꼭 자고 있는 내 머

리맡 베란다 창에 매달려 울어댔는데. 어쩔 땐 물을 뿌려 쫒아 보내기도 

하고 창을 흔들어 보기도 했지만 몇 분 후 다시 찾아왔다. 포기하고 내가 

자리를 비켜주었다. 해마다 그렇게 찾아와 성가시도록 나의 귀를 어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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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던 그 매미들, 올해는 소식이 없었다. 올여름은 이상하리만큼 그리 더운 

여름도 아니었다.

  가끔 주차장 마당에 보이는 말라비틀어진 지렁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은가보다. 그래

도 지렁이가 보이니 말이다, 하며. 그러나 내심 나도 이 급격히 변화되는 

기후에 덜컥 겁이 난다. 어릴 적 마당 한 가운데 펌프질을 하면 그냥 그 맛

난 물을 벌컥거리며 먹으며 살 때는 절대적으로 물을 사서 먹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다, 그건 상상조차도 하지 않았던 일이다. 그러나 지

금은 어디서든 생수라는 이름으로 물을 팔기 시작한다. 곧 있으면 산소통

을 짊어지고 일회용 산소를 파는 슈퍼가 생겨날지도 모른다. 우리 미래 아

이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된다. 과연 그 아이들이 쓸 물은 있을까 아니

면 그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산소는? 의문이 더해지면 환경운동에라도 

앞장서 나가야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번뜩 번뜩 든다. 

과연 나처럼 어린 시절 빗줄기 소리를 낭만이라 이야기 하는 아이가 있을

까. 아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선다. 

  어느 날 수업을 하던 중 비가 내린 적이 있었다, 더러워진 수건을 빨아 말

리느라 나무에 걸어놓았다. 짧은 거리라 우산을 쓸 생각도 없이 뛰어 나갔

더니 아이들이 소리쳤다. 

  “선생님 비 맞으면 안돼요, 안돼요. 머리 대머리 되요.” 
  언젠가부터 산성비라 맞으면 대머리된다는 어른들의 가르침 아닌 가르

침으로 비는 절대적으로 맞아서 안 되는 무서운 환경호르몬이 되었다. 우

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산성비를 설명하며 아이들에게는 낭만의 비가 

아닌 무서운 독성의 물줄기로 변해 버렸으니 말이다. 

  오래 전 태풍 루사로 인한 비는 노아 방주를 일컬을 만 하듯 온 세상을 뒤

집어 놓았다. 속초도 어김없이 그 루사의 피해는 심각했었다, 그날도 빗줄

기가 내려 장마가 시작되었나 했다. 여름이 다가고 가을이 접어들 무렵 때 

아닌 폭우가 쏟아졌다, 오전에  작아지던 빗줄기가 점점 세어지더니 돌풍

과 같이 폭우로 변해버렸다. 순식간에 동네가 물로 잠기고 그 다음날은 학

교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거리는 물천지가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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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늘 빗소리를 즐겨 삼아 구경을 하던 나의 베란다 밖은 청대산 자락

에서 내려온 흙더미로 진흙탕이 되어갔고 주행하는 차들이 하나둘 씩 빠

지기 시작하더니 잠기고 거리는 숨어버리고 말았다. 수없이 짓고 부수고 

하던  건물더미로 인한 청대산 자락의 산들이 무너져 내려 아파트 뒷동네

는 산사태가 일 듯 자꾸만 흙더미가 내려왔다. 많은 사람들이 잠긴 차들을 

보고 안타까워했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하고 말았다. 창문이 덜

커덩 흔들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곧이라도 아파트가 무너질 듯한 소음

으로 그 낭만의 빗소리는 세상을 삼킬 둣 무섭기까지 했었다.

  속초가 이렇게 비가 오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 비가 잦아지기 시작했

다. 요상한 기후이상이 온 것이다. 온난화 현상에서 오는 대기층의 변화에

서 생기는 기후변화다. 이제는 속초 아니 우리나라도 사계절의 나라가 아

니라 겨울과 여름만 있는 이 계절의 나라로 변할 것이다. 아니 변하고 있

다. 

  <‘남획과 지구온난화로 사라져 버린 명태, 명태는 국민 생선답게 우리 생

활에서 민속소품으로, 음식으로 다양하게 쓰이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럴수록 명태잡기도 활기를 더했습니다. 그런데 기선 저인망이라는 난폭한 

어업 기술이 도입되면서 사태는 급변하고 말았습니다. 저인망은 일제 강

점기 말기에 일본에서 도입되었는데요. 아주 큰 배에 그물을 질질 끌고 다

니는 저인망은 큰 물고기만 잡던 우리의 전통적인 낚시나 자망그물과는 

달리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할 것 없이 모조리 잡아들여 그야말로 생선

의 씨를 말리는 어업이었습니다. ‘우리의 명태는 어디로 살아져 버린 걸까

요? 해마다 러시안산으로 명태축제를 하면서 명태를 기다리는데 과연 우

리의 명태는 돌아올까요?’> 우연히 아이들과 그림책 수업을 하다 접한 <

명태를 찾습니다> 라는 책에서 발견한 내용이다.

  그 명태를 생각하면 또 아버지가 생각난다. 

  생태국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좋아 하셨던 국이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항상 생태라고 하는 그 생선을 넣고 무와 두부를 넣고 

끓인 그 국을 즐겨 드셨다. 나 또한 커가면서 즐겨먹고 시집와서는 술 해

장국으로 시원한 생태국을 즐겨 끓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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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릴 적 기억으로 서울에서는 흔했던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했

고 명태의 여러 가지 이름이 이렇게 각각 다른 것도 난 속초에 와서 알았

다. 우리가 어릴 적 그렇게 자주 먹었던 생태도 명태와 다른 것으로 알았

고 가끔 생태대신 사다 먹었던 그 동태도 다른 생선인줄 알았다. 그리고 

한 생선으로 명태, 동태, 생태, 황태, 노가리, 북어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

다는 것도 알았다. 어릴 적 아버지와 마주앉아 먹던 그 밥상도 생각났고. 

아련히 젖어오는 추억이 떠올랐다. 

  서울에서 살아 이렇게 많은 명태의 다른 이름이 있는지 조차도 잘 몰랐

다. 아마 비단 서울 사람들뿐이 아니고 다른 고장 사람들도 그러할 것이

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 익히기도 전에 속초에서는 그 흔한 생태, 명태가 

어느 날부터 안보였다. 속초에 와서 살면서도 가끔 박스로 생태를 사와 친

구들에게 나눠주며 먹었던 기억이 십오여 년 전 쯤 난다. 우리는 친정이

고, 시댁이고, 제사를 나도 지내니 그 북어도 없어서 안 될 제사 음식인데 

이제는 그 흔한 명태가 금값이 되더니 언제부터는 아예 나지를 않는다 하

여 생태계에서는 비상이 걸렸었다. 흔하던 것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건 분

명 우리의 생태계에 초비상이 온 것이다. 이렇듯 환경적으로도 우리 어른

들이 더 많이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나만이 아닐 것이다. 

보전되어야 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지구는 초비상이 걸렸다. 과

연 앞으로 나는 그 낭만의 빗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 빗소리도조차 이

젠 거친 숨 가쁜 지구가 앓는 소리로 들려 더 이상의 낭만의 빗소리로 만

으로는 들을 수 없을 것 같다. 

아니 내 숨소리조차 더 가빠질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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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유년의 뜰

이순미 

빨간 꽃잎 사이

초록 이파리가 올라가는 고무신 

땀 흘린 아버지의 품앗이가

김매던 어머니의 아픈 허리가

가져다 준 선물이지만

하늘을 날 듯 가벼워진 발걸음이 

내 콧대를 높였다

장맛비 쏟아지는 여름 날

자갈밭을 지나

그깟 불어 난 냇물쯤이야 

꽃고무신 하나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망설임이 없었다

둥둥 저만치 흩어지던 꽃잎

잘라진 줄기처럼

가슴에 툭, 선이 그어졌다 

두 손을 벌려 

잡으려 쫓아가다 콧물을 훌쩍이며

주저앉던 그 날 

아버지의 한 숨 속에서

어머니의 밥상을 밀어내며

밤새 울었다

“꽃고무신 한 켤레 또 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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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려상

봄 날 

함 경 선

봄 햇살 아래 어린아이 살결처럼 

보얀 찻잔과 접시 

불속에서 달구어져 나온 두 몸 

같은 흙으로 빚었건만 

잔은 따뜻한 차茶를 품어 기울이며 

입 맞추고 행복해 하는데

접시는 시샘이라도 하련만 

정숙한 여인처럼 다소곳이 

잔을 받들며 비워지길 기다린다.

서로 바라보고 미소 지으며 

동행하는 

잔과 접시의 인연 

봄 햇살 아래

먼 여정, 함께하는 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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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유년의 뜰

박효신 

  참 오랜만에 그곳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어가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기억하고 찾아가듯이 나도 오늘 그곳으로 기억을 더듬어 떠난다. 

  내가 살던 고향은 산이 높아 산 그림자 속에 집을 짓고 살았다. 아침에 솟

는 해가 숨을 헐떡이며 산위에 오를 때쯤이면, 우리 집 지붕 위에 햇살이 

내려앉는다. 밤새 밤이슬에 젖어있던 초가지붕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아

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지난해 추수를 끝내고 겨울이 오기 전 정지 밖 양지바른 돌담 밑에서 볏

짚을 가지런히 모아 이엉을 엮던 아버지 모습이 어제인 듯 기억에 선하다. 

그렇게 만든 이엉을 지붕 위에 덧입혀서 새 단장을 하면 유난히 겨울이 길

고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 장마에 끄덕 없다. 참, 세상이 내 나이보다 더 빨

리 변했다. 요즘은 구경하기 힘든 그리운 풍경이다. 아마도 민속촌에서나 

초가지붕을 볼 수 있으리라...

  한 겨울에는 지붕 끝에 고드름이 거꾸로 자라고 이른 봄날 내기라도 하듯 

고드름이 녹아 내리면 처마자락에서 툭툭 힘없이 떨어지는 소리에 봄이 오

는 것을 느끼곤 했다. 떨어지는 물방울은 주춧돌 위에 파편으로 떨어져 툇마

루에 벗어 놓은 신발들을 적시면 신발들은 안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다.

  뻐꾸기 울어대는 봄날이면 산촌 마을에는 하루가 다르게 산과 들이 푸른 

단장을 했다. 지붕 위에서도 누가 씨를 뿌려놓았는지 이름 모를 들풀들이 

듬성듬성 자라고 있었다. 이렇듯 자연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

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며 살고 있었다.  

  여름 장마철이면 지붕 위에 빗방울이 쏟아지고 비를 흠뻑 맞은 초가지붕

은 무게를 견디기 힘들었는지 군데군데 움푹움푹 주저앉는다. 지붕 볏짚 

대궁을 타고 흐르는 빗물은 마루 끝 돌계단 위에 추적추적 일정한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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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고 있었다.

  방문을 열고 먼 산 봉오리를 지나는 구름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이제 그

만 내렸으면 좋으련만...” 하시던 아버지 말씀에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

리가 원망스러웠다.

  계곡에는 황토색 물이 사납게 흘러가고 덩달아서 물속의 돌들이 이사를 

떠나느라 계곡이 시끄러웠다. 빗줄기는 더 기세등등하게 요란한 천둥과 

번개를 등에 업고 난타공연을 하듯 온 대지를 두들긴다.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산촌 사람들은 하늘이 선물한 모처럼의 휴식을 

즐기고 있었다. 집안에 들어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구들장에 등을 붙

이고 농사일로 지친 몸을 호강시킨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째 장맛

비가 내리면 오히려 어깨가 저리고 허리가 아프다. 아마도 부지런한 농사

일이 습관처럼 몸에 밴 탓으로 노는 것도 부담이 되는가보다.

  여전히 내리는 비는 강약을 조절하며 휘몰이장단처럼 몰아치다가 진양조

의 늦은 템포의 발자국 소리로 들려온다. 어떤 때는 배고픈 아이가 숨이 넘

어가도록 보채는 급박함처럼 빗소리가 쏟아지고 또 어떤 때는 싸움질 하는 

여편네들 목소리처럼 째지게 비가 내린다. 어디 그 소리뿐이랴... 느릿느

릿 게으른 며느리 걸음 마냥 천천히 내리는 빗소리가 있는가 하면 부뚜막 

고양이 발걸음 소리같이 들릴 듯 말 듯한 가랑비처럼 내리기도 한다. 이렇

듯 듣는 사람에 따라 비오는 모양이 다르고 그 소리 또한 다르게 들린다.

  정지 밖 옆에 심어 놓은 옥수수 밭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후두둑 

후두둑 새의 날갯짓 소리가 요란하다. 아마도 맹수에게 쫓기는 산비둘기 

날갯짓 소리가 옥수수밭을 훑고 지나는가보다.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린 나

란한 옥수수 잎맥 위에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개꼬리는 왜 그리도 미친 

듯이 흔들흔들 웃고 있는지... 아마도 가뭄에 단비를 기다렸는가보다.

  비오는 날 풍경은 볼수록 재미있다. 비가 잠시 멈춘 틈을 이용해 얼룩소

를 마당 옆 공터 말뚝에 메어 놓고 아버지는 마구간 청소를 한다. 메어놓

은 어미 소 옆에 얼룩송아지는 모처럼 바깥 구경에 뒷발을 공중으로 쳐올

리며 한껏 기분이 좋은가보다. 자기 새끼를 바라보는 어미의 눈은 세상의 

어떤 눈망울보다도 선한 눈을 가지고 있다. 본디 내 눈도 저 소의 눈망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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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해맑았을 텐데...

  그 지루하던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는 중복이 될 무렵이었다. 

집 건너편 비탈진 밭에서는 감자꽃이 싸락눈 내리듯 하얗게 피어 있고 땅 

속 줄기에선 동굴동굴한 알맹이들이 영글어가고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감자밭 이랑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잡풀을 메시는 어머니 모습이 보

인다. 장마에 쓰러진 감자 순을 일으켜 세우며 흙을 북돋아 주신다. 구릿

빛으로 물든 엄마 얼굴에 땀방울이 떨어져 저렇게 하얀 소금 같은 감자꽃

을 피웠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온다. 

  산촌 마을 산비탈은 여기저기 싸락눈이 내린 듯 온통 하얗다. 감자 꽃도 

자세히 보면 참, 예쁘다. 별 모양의 꽃잎에 자줏빛 꽃술이 볼수록 정감이 

간다. 어쩜, 엄마의 얼굴이 별 모양을 닮은 감자꽃이 아닐까? 그래서인지 

가끔씩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 엄마가 생각난다. 그곳 비탈진 곳에 흐

드러지게 하얗게 핀 풍경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다.

  산촌 마을에도 가을이 오고 곱게 물든 단풍잎들이 자기를 뽐내고 있다. 

마을은 추수하느라 정신이 없다. 다랑구 논배미에서는 벼들이 누렇게 익

어가며 수줍게 고개를 숙이고 여기저기 벼를 베는 낫질을 하기 시작한다. 

쪼그리고 앉아 앞 사람을 쫓아 벼를 베는 과정은 온 몸을 아프게 들쑤시게 

한다. 논에 말린 벼들은 푸르른 날을 마감하고 논바닥 위에 누워 가을 햇

살에 몸을 말린다. 말린 벼들을 단을 묶어 낫가리를 만들고 기회를 봐서 

타작을 한다. 텅 빈 논바닥에는 벼이삭들이 떨어져 있고 어린 우리들은 메

뚜기처럼 뛰어 다니며 벼이삭을 줍곤 했었다. 

  그 논밭을 가득 메웠던 곡식들이 다 거두어지면 들판에는 빈 그루터기만 

남고 먼 산 위에서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밭둑을 따라 뚝방길에는 

아버지 모습 같은 억새꽃들이 하얗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다가 올 겨울을 

맞고 있다.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에는 기러기들이 먼 길 떠나고 나무들도 

잡고 있던 마지막 잎사귀를 슬며시 놓는 풍경이 고요하다. 

  먼 산에 날리기 시작한 눈발이 어느덧 앞마당에 소북이 쌓인다. 그 눈 속

에 내 그리움도 아버지 어머니처럼 파묻힌다. 내년 봄엔 그 눈 속에서 노

오란 복수꽃 같은 내 그리움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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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장려상

유년의 뜰

정승엽

  지금쯤 내 고향 마을 신작로에 아름드리 벚꽃나무가 분홍빛 꽃망울을 머

금었을 것이다. 이때쯤이면 어김없이 내 마음은 고향으로 달려가 어릴 적 

꼬맹이 친구들과 어울린다. 1킬로미터쯤 펼쳐진 벚꽃길을 따라 커다란 개

울도 따라 올라간다. 

  언제부터인가, 상춘객들의 고성과 시끄러운 음악소리, 한 무리의 사람들

이 왁자지껄 고함을 지르며 운동하는 사람들, 어디선가 익숙한 장구소리

도 들린다. 이런 시끌벅적한 소리에 이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서서 

그들을 구경한다. 갑자기 늘어난 상춘객들로 인해 마을 주민들은 몹시 혼

란스러워 했다. 나는 나중에야 우리 마을 위에 있는 금산사가 도립공원으

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한가롭게 노닐며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 뚱땅

거리며 노는 모습을 보면서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다. 술에 취해 

흥청거리는 거리의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던 동네 아저씨들이 그들의 심부

름을 하게 되고 아주머니들이 농산물을 내다 팔았다. 그리고 아저씨들이 

그들이 내미는 술을 즐기게 되면서 아저씨들은 점점 술꾼으로 변해갔다. 

  윗집 아랫집 네 것, 내 것, 네 일, 내 일이 없이 서로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던 사람들이 돈맛을 알게 되면서 차츰 나누어 쓰고 나누어 먹는 일이 예

전 같지 않고, 인심도 많이 변해갔던 것이다. 

  우리들은 이런 시기에 이 마을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다지 때가 묻지 않고 자랄 수 있었다. 몇몇 친구들이 서울로 올

라갔고, 몇몇 오빠들도 서울로 올라갔지만, 엄한 부모님들 덕분에 그들의 

자태를 흉내 낼 수는 없었다.

  학교를 마치고 나면 우리들도 괜히 사람들의 대열에 끼고 싶고 그들이 

궁금해져서 가보고 싶어진다. 수많은 군중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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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은 살짝 흥분해서 그들의 노는 모습이나 행동들을 관찰했다.  

  우리는 또래 몇몇 친구들과 개울을 따라 올라간다. 신발을 벗어 돌 위에 

얌전히 얹어 두고, 물장난을 치기도 하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돌 위에 앉

아 무슨 얘기를 그리도 길게 했는지, 뭐가 그리도 재미있어 깔깔대며 웃었

는지, 그 순간만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와서 웃고 떠들든 말든 우리는 상

관하지 않았다. 

  돌을 들어 올리고 가재를 잡아 강아지풀을 잘라 가재 등을 꿰고, 커다란 

왕새우등도 줄에 꿴다. 다슬기도 한 웅큼 잡아 앞섶에 담아 쥐고 양양하게 

집으로 향한다. 

  신작로에 올라서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우리를 반긴다. 상춘객들은 이미 

꽃이 옆에 피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오직 자기 흥에 취해 있을 뿐. 

  우리들 팔로 열 아름은 되는 벚나무들이 길 양옆으로 죽 늘어서 있고 커다

란 가지들이 건너편 나뭇가지와 맞닿아 커다란 벚꽃터널이 생겨 꽂이 피면 

하늘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아름답게 핀 꽃을 좋아하고 사랑한다.  

  해마다 보는 꽂이지만 이 꽃은 해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봄바람을 타고 하늘에서 함박눈꽃이 쏟아진다. 갑자기 사람들

이 하늘을 쳐다보며 일제히 환호성을 지른다. 두 손을 맞잡았던 총각처녀

가 손을 놓고, 두 손을 모아 꽃눈을 담는다. 꼬마들이 널뛰듯 뛰며 소리 지

른다. 사람들은 “아아” 탄성을 토한다. 꽃눈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도 처녀

총각들의 머리 위에도, 꼬마들의 머리 위에도 다소곳이 내려앉아 까만 머

리 위에 꽃잎을 뿌려 수를 놓은 예쁜 꽃모자를 선사했다. 

  우리는 순식간에 군중 속으로 빨려 들어가 한참동안 서로의 이름을 부르

며 헤매다가 겨우 서로를 발견하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한쪽으로 밀려나와 

걷기 시작한다. 

  수다를 떨며 길을 따라 내려오는데, 문득 눈에 익은 모습 하나 눈에 띤다. 

내 어머니를 꼭 닮은 박꽃 같이 하얀 내 언니가 밭고랑에 숨어있다. 

  콱 숨이 막힌다. 울컥 눈물이 난다. 가슴이 아려온다. 손을 뻗어 등을 쓸

어본다. 그리운 내 사랑이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뒤, 논밭으로 쫓아다니느라 우리를 돌보지 못해 

열다섯 살 난 언니에게 살림을 맡기고 나와 식구들을 맡겼다.

  내 언니가 시집가던 날, 하루 종일 이상한 분위기에 잔뜩 긴장했던 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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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에 족두리를 쓴 언니가 가마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다

섯 살짜리 아기는 그 작은 걸음으로 종종거리며 언니의 시댁이 있는 이웃 

동네까지 가마 뒤를 쫓아간 뒤 언니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부터 나

는 언니의 혹이 되어 언니의 치마끈을 붙잡고 논이든 밭이든 따라다녔고, 

방아를 찧을 때도 그 절구 옆에, 밥을 지을 때도 불 때는 아궁이 옆에 찰싹 

붙어 있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언니는 나 때문에 식구들과 상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고 부엌 부뚜막에서 나와 함께 먹었다.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에 잠이 깨어보면 나는 늘 형부 등에 찰싹 달라붙

어 자고 있었고, 언니는 등불을 들고 형부와 나란히 걷고 있었다. 눈을 떠

서 형부의 등인 것을 확인하고는 내 아버지의 등인양 안심하고 이냥 잠이 

든다. 나이 어린 내가 어머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으므로 어머니

처럼 정이 들어 떨어지지 못하는 어린 처제를 밤마다 업어서 처가에 데려

다 누인다. 그러나 나는 눈만 뜨면 또 언니 집으로 쏜살같이 달아났다. 

  몇 년을 그렇게 살았을까! 어른이 되어서도 나는 내 조카들을 내 동생으

로 알고 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시누이 다섯을 둔 언니는 시누이

들과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도 불구하고 칠 남매를 낳아 잘 가르쳐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나이 들어 잘 삼아둔 모시바구니속의 모시처럼 하

얀 은발이 되었다. 나도 그 시집살이 중 하나의 큰 원인이었을 텐데도 내 

언니는 지금도 그때 너 때문에 힘들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내 어머니처럼 

사랑을 준다. 그 말이 없고 인자한 모습 속에 한도 많고 설움도 많았으련

만, 얼마나 힘들었냐고 물어도 말없이 웃기만 한다. 

  언니를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 언니의 모습에 어머니의 모습이 덧입

혀 있다. 박꽃같이 하얗고 순수한 내 언니, 아련히 두 어머니가 그립다. 부

모, 형제, 친구들, 그리운 이들이 영원히 살고 있을 고향, 내 마음도 그 따

뜻한 곳에 언제까지나 함께 살고 있다. 

  지금은 그 벚나무들은 고목이 되어 스러지고 새롭게 심은 나무들이 옛날

처럼 자라났다. 그때 그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옛날의 면모를 드

러내며 조금은 얌전해진 관광객들을 맞고 있다. 

  또 다시 아름드리 고목이 다된 벚나무들, 부디 지치지 말고 언제까지나  

비바람이 불어와 힘들더라도 그 자리에 굳건히 견디고 서 있어서 모든 나

의 첫사랑들과 나의 유년시절의 추억들의 증거 되어 함께 살아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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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자 명단｜초등부

수상내역 부	별 이름 소	속

장원
운문 김도윤 인제남초등학교 2학년

산문 최윤서 인제남초등학교 6학년

차상

운문
라은수 인제초등학교 1학년

김예림 인제남초등학교 1학년

산문
김지우 기린초등학교 5학년

송봉화 인제초등학교 6학년

차하

운문
양해수 인제남초등학교 2학년

이진영 인제초등학교 2학년

산문
강예원 기린초등학교 5학년 

박지유 인제남초등학교 6학년

장려

운문

김소현 인제초등학교 1학년

박고은 기린초등학교 6학년 

박소현 기린초등학교 6학년

김서하 인제남초등학교 4학년

산문

오진택 기린초등학교 6학년 

윤예원 인제초등학교 4학년

김희주 인제초등학교 4학년

이다예 인제남초등학교 3학년

자연과 사람은 하나이며 희망입니다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작품

일 시  2015. 10. 30 (금) 

장 소  인제 산촌민속박물관

주최  내린천예술인회

후원  강원도, 인제군, 강원일보사, 인제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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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자 명단｜중고등부

수상내역 부	별 이름 소	속

대상 운문 박세아 인제중학교 3학년 

장원
운문 박지우 원통중학교  3학년

산문 장유나 인제고등학교 1학년

차상

운문
이인규 인제고등학교 1학년

김예지 인제중학교  3학년

산문
김하경 원통중학교  3학년

김서영 인제중학교  3학년

차하

운문
이유빈 인제고등학교 1학년

김예진 인제고등학교 1학년

산문
송주하 인제중학교  2학년

심다빈 인제중학교  2학년

장려

운문

최하은 인제고등학교 1학년

김예진 인제중학교  2학년 

박유진 인제고등학교 1학년

최수아 원통중학교  3학년

산문 

이정민 인제고등학교 2학년

유정민 인제중학교  3학년

박순영 원통중학교  3학년

이정윤 인제중학교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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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대상(운문)

가을 새벽

박세아 인제중 3학년 

뜨거운 태양 볕 쏘아대던 여름 지나

갑작스레 불어온 늦가을 칼바람이

내 마음 파고들어와 새벽잠을 깨웠다.

새벽녘 물오르듯 피어난 보름달빛

머리맡 창문 틈에 슬그머니 자리 잡아

어둑한 방구석마다 가을을 수놓는다.

좁은 방 그득그득 가을이 채워지고

어스름 새벽하늘 은빛으로 물들 즈음

폭신한 가을내음이 자장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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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원(운문)

지구는 보물창고

김도윤 인제남초 2학년 

고마워... 빛의 태양아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주어서

고마워... 하늘의 빛 방울들아

우리에게 목마름을 가시게 해 주어서

고마워... 땅들아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어서

고마워... 숲의 나무들아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어서

고마워... 우리도 너희에게

듣고 싶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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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원(산문)

독도는 우리 땅

최윤서 인제남초 6학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와의 대립으로 인해 화재가 되었던 일본 하시마 섬 

유네스코 등재 문제. 우리나라도 반대를 하였지만 일본의 제안으로 찬성

을 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때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노동자를 강제 징

용한 내용의 역사를 빼버렸다. 그로 인해 다른 나라 관광객들은 하시마 섬을 

그냥 관광지로 다녀간다고 한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징용 했던 곳은 

폐쇄해 버렸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 전에도 바닷가 쪽 마을에 와서 물건 등을 뺏어가는 것이 많았

고 대표적인 일제강점기와 월드컵 한일전, 그리고 독도 문제까지 여러 가

지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나는 독도문제가 가장 화가 난다. 

대동여지도와 여러 역사에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 어째서 독도를 ‘다케시

마’ 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 독도는 위치적으로도 좋고, 또 독도 밑에는 

수많은 지하자원들이 있다고 한다. 아마 그래서 일본이 그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거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광복절 특집으로 무한도전에서 우토로 마을에 다녀온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한마음으로 그들을 공감했었다. 어쩌면 독

도가 남과 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마음으로 

힘쓴다면 독도도 되찾고 우리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일제강점기 때 모든 소원이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독립이라고 하셨다. 나라면 지금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내 첫 번째 소원

은 독도를 되찾는 것이요. 두 번째 소원은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요. 

마지막 소원은 독도를 되찾아 남과 북이 웃으며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
고 말이다. ‘통일’ 과 ‘독도’ 는 아직 조금 어색하고 먼 미래일지 모르지만 

꼭 언젠가는 내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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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상(운문)

환경이의 감기약

라은수 인제초 1학년 

우리가 산에 쓰레기를 버려서

산이 에취에취 재채기를 해요!

우리가 강을 더럽혀서

강이 열이 펄펄 나요!

쌩쌩 달리는 자동차 연기에

공기가 콜록콜록 기침을 해요!

환경이의 감기약은

우리의 관심과 정성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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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상(운문)

단풍나무

김예림 인제남초 1학년 

단풍은 알록달록하다.

은행잎은 예쁜 노랑색이라

너무 예쁘다.

단풍잎은 예쁜 빨강색이라 

가을이 왔다는 걸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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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상(산문)

약속

김지우 기린초 5학년 

언제부터 우리 사회는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가정집에서 학

교에서도 마트에서도 자연과의 약속은 언제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

래서 쓰레기도 많아지고 있고 더불어 분리수거까지도 또 숲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까지 자연과의 약속은 사라지고 있다. 

  사람들은 모른다.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연은 언제

부터 힘들어한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폭력에 의해 자연은 힘들고 외로운 

곳에 갇혀있다. 자연은 원래 힘들고 외로운 곳에 있지 않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은 끝도 없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약

기술도 발달하면서 공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와 뿌연 연기가 자연을 많이 

괴롭히고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더욱 힘들어 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변해

야 된다. 힘들고 외로운 곳에 갇혀있는 자연을 내버려 둘 순 없다. 

  그리고 자연이 없으면 우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린 자연을 구해야 한

다. 자연을 구하는 방법은 쉽다. 첫 번째로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한다. 두 번째로는 물건을 아껴 쓰고 숲이나 거리 또는 

공원에서도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세 번째로는 식물을 많이 심자! 나

무 또는 잔디 채소 꽃등을 심어야지 공기가 다시 맑아진다. 이 세 가지의 

방법을 잘 실천하면 자연과의 약속을 다시 잘 지킬 수 있다. 

  우리사회의 태도의 변화도 있어야 한다. 우리의 과학기술로 친환경적인 

발전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의학기술도 변해야 한다. 친환경적인 약과 계

속 쓸 수 있는 약통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자연의 약속을 다시 

할 수 있다. 우리는 지켜야 한다. 

  자연의 약속을 우리는 평생 동안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후손들도 알아야 하고 우리의 후손들도 지켜야 한다. 자연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자연을 다시는 힘들고 외로운 곳에 보내면 안 된다. 자연이 힘들다

면 우리 사회도 안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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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상(산문)

자연과의 약속, 그리고 공생

송봉화 인제초 6학년 

  인간과 자연과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지켜져야 한다. 자연과

의 약속은 무엇일까? 나는 자연과 인간이 서로 이익을 얻지만 너무 무자비

하게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

는다. 서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영향을 끼친다. 

  요즈음에는 무자비한 개발로 자연이 많이 손상되었다. 이대로라면 언젠

가는 인간과 자연 둘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인

간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연을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다. 우리 주변의 조그만 것 하나만 고쳐도 

계속 파괴되는 자연을 막을 수 있다. 가까운 거리는 차를 타고, 또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를 챙기며, 화장실 변기 뒤 펌프에 벽돌이나 물을 꽉 채운 

페트병을 넣는 등 셀 수 없다. 

  이외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백과사전의 쪽수만큼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다.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조그만 노력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얼음이 녹아, 시냇물 흐르고 새싹이 파릇파릇 피어오르는 봄, 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나뭇잎을 떨궈내는 가을 어쩌면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인간이 고장 낸 자연, 스스로 치유할 수 없게 된 자연은 인간이 직접 고쳐

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고칠 수 있을까? 인간과 자연을 놓고 보면 인간은 

자연을 훼손하지만, 자연은 그 능력을 스스로 치료하여 인간에게 이롭게 

한다. 차후, 미래에는 인간이 고장 낸 자연으로, 지키지 못한 자연과의 약

속으로 인간이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의 약속을 지켜야 살 수 있는 공생관계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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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차하(운문)

다 알고  있어요.

양해수 인제남초 2학년 

한번쯤은 괜찮을 거야

아무데나 버린 쓰레기

아무도 못 보았을 테니까

쌩쌩~ 혼내주고 가지요.

한번쯤은 괜찮을 거야

여기저기 버리니 쓰레기

못 보았을 테니까

하늘높이 해님이 알고

쨍쨍~ 혼내주고 가지요.



198

제4장 백일장 입상작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하(운문)

자연의 모습

이진영 인제초 2학년 

파르르 파르르 단풍들이 떨어지네

휘이익 휘이익 바람들이 춤을 추네

바사삭 바사삭 은행잎을 밟고 있네

쉬이잉 위이잉 사람들이 물을 주네

똑똑똑 똑똑똑 비가 주르륵 주르륵

쨍쨍쨍 쨍쨍쨍 해가 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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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차하(산문)

자연과의 약속

강예원 기린초 5학년 

  나는 지금 기린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 어느 날, 곰배령을 가게 되었다. 

우리학교는 1년에 한 번 씩은 꼭 가는 산이라서 괜찮았다. 하지만, 우리가 

산에 갈 때마다 쓰레기들이 있었다. 그걸 보고 나는 ‘우리 자연환경이 망

가지고 있구나. 언제부터 우리 자연에 있는 작은 생명들이 하나하나씩 사

라지고 있지? 나는 이런 생각에 가방에 있는 봉지를 꺼내어 내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봉지에 담았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도 주워서 우리자연을 망가지지 않게, 우리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봉지에 담아 가방에 넣었다. 솔직히 말하

면 쓰레기 줍는 것은 좀 귀찮다. 그런데 만약, 내가 쓰레기를 줍지 않고 버

리기만 했다면.... 아마 우리자연은 10년, 20년 후에는 쓰레기로만 가득할 

것이다. 

  자연을 위하여! 곰배령에서 내려와 학원을 갔다가 집에 가자마자 씻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였다. 꿈에서 자연이라는 아이가 우리반에 전학을 

왔다. 그 아이는 분리수거면 분리수거대로 잘하고 청소면 청소, 쓰레기 재

활용해서 재활용품 만드는 것 까지 자연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앞장서

서 하는 아이다. 자연이는 3달 뒤에 이사 가게 되었다. 자연이가 가기 전에 

나에게 약속하나 하자고 하였다. “우리 서로 자연 지켜주기!” 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래, 알겠어~” 나와 자연이는 서로 인사하고 헤어졌다. 나

는 그 뒤로 자연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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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차하(산문)

자연과의 약속

박지유 인제남초 6학년 

  ‘약속’ 이란 단어의 가치가 언제부터인가 흐려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예를 들자면 ‘자연’과의 약속이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나라가 변해가고, 

변하는 만큼 혹은 그 몇 배 까지 자연 환경은 파괴되어 갔다. 

  세계는 발전하며 많은 발견과 혹독하고 난감한 고통에도 부딪혀 왔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세계대전인데, 독일의 나치와 연합군의 전쟁은 한마디

로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한다. 1․2차 대전이 학살과 총기로, 3차 대전이 핵 

무리로 싸운다면 4차 대전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던지면서 싸울 것이라

는 말이 있다. 결국은 자연이라고 불리 우는 환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

다. 제 아무리 과학이 발전한다고 하여도 실험실에서 자연에서 추출한 원

재료 없이 새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씨앗이 없이 나무의 성장이 가능할

까? 

  자연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것은 물고기가 스스로 물 위로 뛰쳐나오는 것

과 같다. 요즈음엔 자연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잠시 쳐다보고선 제 갈길 가는 것이 대다수이고 관심을 갖는다

고 해도 금세 잊어버리기 마련인 꼴이다. 자연의 소중함, 그리고 자연과의 

가장 중요한 약속인 ‘배려’, ‘존중’을 잊은 사람들 계속 이대로 가다간 자연 

파괴와 삶의 터전 파괴가 같이 온다는 것을 깨닫고는 있는지 걱정인 사회

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이다. 사회의 가장 큰 공동체인 사람들이 이 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깨닫고 또 다른 악순환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상황이다.



201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작품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운문)

자연과 나

김소현 인제초 1학년 

자연은 향기가 솔솔 나고

꽃과 벌레도 많이 있네

풀도 나무도 잘 자라고 있고

자연은 신기한 것들이 많아

내가 지켜줘야 할 것도 많아

자연과 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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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운문)

자연과의 약속

박고은 기린초 6학년 

점점 오염돼 가는 자연

점점 파괴돼 가는 자연

강에는 폐수로 인해

물고기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지구상에 동물들은 지구 온난화로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네.

우리가 숨 쉬는 이 공기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도

점점 오염돼 가네.

무심코 버린 종이 한 장

무심코 낭비한 물 한 방울

아껴 쓰는 실천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되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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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운문)

자연과의 약속

박소현 기린초 6학년 

나는 오늘 약속했다.

자연과

지켜줄게 황토 빛 흙

아껴 쓸게 푸른 빛 물

베지 않을게 나무들

꺾지 않을게 아름다운 꽃들

아프지 않게, 

보호해줄게 동물들

절약할게 에너지

치료해 줄게 너의 상처들

평생 지킬게 이 약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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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운문)

단풍 나무

김서하 인제남초 4학년 

단풍 단풍 단풍나무

알록달록 단풍나무

뾰족뾰족 단풍나무

한잎 두잎 떨어지면

단풍나무가 겨울을

준비하지

가을되면 예쁘게

다시 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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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산문)

하늘, 물, 꽃, 나무, 그리고 인제

오진택 기린초 6학년 

  “인제.... 인제가 어디지?” 나는 천천히 지도를 살핀다. 그러다 우연히 인

제를 발견했다. “찾았다! 우리가 이사 갈 곳이 여기구나.”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나는 인제에 가는 것을 많이 기대를 하였다. 왜냐

하면 시골에서 사는 것이 로망이었기 때문이다. 원주에서 태어났지만 대

전에서 4년을 살아 텔레비전에서 보는 전형적인 시골을 생각했었다. 

  4시간 동안 기대와 함께 달려 아홉사리로에 들어왔다. 가도 가도 산밖에 

없고 길은 꼬부랑해서 멀미가 났다. “길이 라면사리처럼 구불구불하니 라

면 사리로 라고 불러야겠다.” 그렇게 달려와 현리에 도착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시골이 아니었다. 텔레비전에서 보는 시골이 아니

었다. 주변엔 물과 갈색 옷을 입은 산 뿐이었다. 바깥에 나오니 굉장히 추

웠다. 산도 그래서 갈색 옷을 입었나보다. 시간이 흐르고 바닥엔 온통 눈

이고 입엔 입김이 나왔다. 새하얀 눈을 보니 옛날엔 눈을 먹었다는 말이 

떠올랐다. 도시에서 보지 못한 하얀 눈을 보니 나도 눈을 먹을 수 있을 것

처럼 보였다. 도시에선 초록 옷을 입은 4월이 왔다. 여긴 아직도 산이 흰 

옷을 입었다. 아직도 산이 하얀 옷을 입은 것도 신기한데 더 신기한 일이 

있어났다. “우와! 4월에 눈이 내리네.” 흰옷을 입은 산도 모자라 눈이 내리

다니 나에겐 정말 충격적이고 신기했다. 

  그런 신기한 일이 지나고 산들이 초록색 옷을 입었다. 벌레가 많고 더운 

여름이 온 것이다. 그렇지만 여긴 물이 있지만 모기가 거의 없고 많이 덥

지가 않다. 만약 더우면 내린천에 가서 놀면 된다. 물이 맑아서 아래 물고

기가 있고 개구리도 있으며 심지어 가재도 있다고 한다. 

  시간이 또 흘러 산이 울긋불긋 해지고 길거리가 온통 예술로 변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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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쥐도 있고, 산은 엄청 멋있었다. 그런 가을도 지나고 울긋불긋한 산만큼 

멋진 흰옷을 입은 산이 생겼다. 산이 온통 새하얘 엄청 멋지다. 게다가 내

린천이 만든 썰매장이 있었다. 거기서 내가 탄 썰매가 가속력 때문에 벽을 

부순 적이 있었다. 

  이런 추억과 자연을 경험 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 다시 내가 여기를 보

면 내린천과 산이 얼마나 바뀔까? 이곳이 얼마나 유지될까? 다른 친구들

도 이곳을 경험 할 수 있게 이런 자연이 유지되면 좋겠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이 난다. “인재가 많아서 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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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산문)

자연과의 사랑

윤예원 인제초 4학년 

  우리는 자연과 사랑을 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어 줍니다. 

자연은 우리와 가족 같은 존재 이죠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자연은 우리

와 친구 같아요. 늘 옆에 있으니깐 저는 늘 자연과 인사를 해요. 좋은 아침

이야. 잘 자 안녕. 다양한 인사를 하죠. 

  이렇게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생각해 주세

요. 호호 하하 웃으며 자연 사랑을 합시다. 자연 자연이야 말로 우리와 가

족 친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 우

리 가족을 지킵시다. 환경오염은 우리에 사랑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

러니 환경오염을 환경정화로 바꿔요. 당신의 쓰레기가 사랑을 없앱니다. 

자.연.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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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초등부 장려(산문)

자연과의 인사

김희주 인제초 4학년 

  나는 자연과 인사를 한다. 자연은 나의 친구이자 나와 같은 사람이다. 자

연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자연으로 천연재료와 안심할 수 있는 것들

을 만들고 다 만들면 만들어진 자연과 인사를 한다. 

  자연은 만들고 있는 자연과도 인사를 할 수 있다. 왜냐 자연은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깐. 재료를 만들기 전과 만드는 중, 만든 후의 자연과 

만나보고 싶다. 자연은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연을 꺾어도 자연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사람은 자연을 

싫어하면 자연도 사람처럼 우리한테 상처를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상처

를 받으면 자연을 우리에게 인사를 안 하고 자연은 우릴 도와주지 않을 거

다.

그러니 자연에 인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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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 장려(산문)

소중한 자연

이다예 인제남초 3학년 

  우리나라 소중한 자연 사람들은 자연을 아끼지 못한다. 자연아! 내가 널 

지켜줄게 이제 널 만지지 않을게... 왜냐하면 넌 소중한 자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을 아끼지 않아! 넌 피해가 가지 않니? 꽃을 꺾고... 난 이해

가 안가. 나는 자연을 소중히 여겨. 그래서 자연을 너무너무 좋아하지. 어

른들도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 자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그

래서 나는 조금 답답할 때도 있어. 그리고 너도 답답할 때 있지? 그래서 안 

꺾었으면 좋겠어. 나보다 어린 애들은 충고 한번 씩 하는데 나보다 큰 사

람은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것 때문에 답답한 것도 있고 너한테 대신 사

과할게 미안해... 나는 자연을 소중히 여겨! 그리고 사람들이 쓰레기도 막 

버리더라. 만약 너가 사람이고 사람들이 자연이라면 기분이 나쁘겠지? 내

가 너의 마음을 잘 알아줄게. 그런데 어른들이 담배랑 그런 것 등등을 버

리더라.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 내가 널 정말 지켜줄게. 너한테 피해가는 

사람들 나일수도 있지만 혼내 주고 싶고 그래. 어쩔 땐 너무 너무 짜증 날 

때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샤워하면서 화 풀 때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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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원(운문)

내린천 사랑

박지우 원통중 3학년 

굽이굽이 깊숙한 산길을 따라서

푸르른 산내음에 흠뻑 취하고

오색 빛 가을 정취에 두 눈이 즐겁다

반짝이는 은빛 자갈밭에 멈춰 서서

내 마음 내비칠 듯 투명한 물속에

살포시 나도 모르게 두 발을 담가본다

뼛속까지 차오르는 시원함 맛보며

꼬르륵 배 달래며 낚시도 즐기고

답답함 내려놓으며 행복을 맛본다

청정한 냇물 소리 내 맘을 적시우고

하늘이 내려준 기적 같은 숲속 보물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내린천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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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원(산문)

학교 뒤뜰의 은행나무

장유나 인제고 1학년 

  교실 안에서의 내 조그만 자리는 문이 있는 벽 쪽의 창가 자리다. 허리를 

곧게 펴고 창밖을 내다보면 복도를 건너 또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복도를 

사이에 두고도 충분히 밖을 내다볼 수 있었다. 10월 초부터 굳게 지켜온 

자리에 더 이상 별 다른 감흥이 없어질 무렵, 어느 날은 문득 곁눈질로 보

이는 하늘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왜인 고 밖을 내다보니, 학교 뒤뜰에 

일렬로 늘어선 은행나무들에 노르스름한 은행잎이 만개해 있었다. 

  시리도록 푸른 가을 창공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가득 창을 메운 노란 

빛들은 바람이라도 불라치면 가실거리며 잔뜩 흐드러져 눈을 내렸다. 바

닥에 소복이 쌓인 노란 이불을 사박사박 걷고 있노라면, 코언저리에 맴도

는 지독한 은행 악취도 괜찮게 느껴질 정도로 포근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낙엽 더미는 두께를 더해가고, 나무그루는 앙상한 몸을 드러내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라고 했건만, 벌거벗은 채 더 이상 여름의 싱그러

움은 찾아 볼 수도 없이 삭막한 나무가 어쩐지 외로워 보인다는 모순된 생

각이 들었다. 봄에 돋아났던 새순이 노란 잎이 되기까지 함께 하다가 겨울

을 버티기 위해 떨궈 버리고, 잎사귀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선뜻 내

려앉아 나무의 노란 옷이 되어 주었다, 그 때부터 낙엽이 지는 이유가 꼭 

이파리들이 나무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적어도 내 눈에는, 메

마른 겨울의 그악스러운 추위에 버티기 위해 힘든 이별을 감행하는 나무

와 기껍게 희생하는 잎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무에게서 내 나름대로 희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생각이 깊이를 더해가고, 더해가다가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미 원

치 않는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도달했다. 나무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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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그것이 속한 자연 자체가... 

  자연은 늘 사람의 곁에 상주해왔다. 아니, 사람이 자연의 곁에 상주해왔

다고 하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인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자연은 그 너

른 품으로 인간을 다독이고, 품어주고, 사랑해 주었다. 탐스러운 과실을 

주었고 깨끗한 땅을 주었다, 맑은 물도 제공했고 신선한 공기까지 주었던 

자연. 자연은 그 자체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땅과 물이 오염되고 대기는 나빠졌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 산

을 밀어 버리고, 나무를 무차별적으로 베어버리기도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무뎌진 우리들이다. 자연의 희생에 무뎌질 대로 무뎌져 더 이상 깊

게 느낄 수 없어진 우리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에 세모난 모양의 양심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 양심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할 때면 나타나 모서리로 찔러 아프게 하지만, 고통

을 외면한 채로 계속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닳고 닳아 둥그렇게 된다

고 한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특히 나는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지닌 인제에 살고 있어서 더 빨리 닳아 버린 것 같다. 우리 고장은 

이렇게 아름다우니 괜찮을 것이라고 지레 판단한 채, 이 아름다운 환경을 

지켜가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미처 미치지 못하고 말이다. 

  나는 이제 닳은 동그라미를 다시금 세모난 모양으로 갈아 다듬고 노력할 

것이다. 자연과 약속하고 힘쓸 것이다. 자연이 가슴 아픈 희생을 하는 것

은 겨울은 위한 대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집에서 사소하게 실천할 

수 있는 일, 가령 물을 아껴쓴다거나 안 쓰는 콘센트는 뽑아두고 불을 끄

고 다닌다거나 하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행하여, 자연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차곡차곡 쌓아 갈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내게 있어 

가장 큰 분수령은 학교 뒤뜰에 심어진 은행나무들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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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상(운문)

고로쇠 나무

이인규 인제고 1학년 

얼마나 더 아파야 멈출까?

얼마나 더 생채기를 내야 멈출까?

얼마나 울어야 달려와 줄까?

목 놓아 밤새 뚝뚝 온몸으로 웁니다.

바라보는 나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내 마음에도 생채기를 남깁니다.

달려가 눈물 닦아주고

온몸으로 안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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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상(운문)

이른 봄

김예지 인제중 3학년 

힘찬 해오름달이 뜰 무렵

먼 산 잠들어있던

작은 새싹마저 깨어난다

그들마저도 한 해의 소망을

담고 있을까?

그저 누군가를 위한 눈요깃거리일까?

내 마음 우러러 그들에게

속삭인다

이른 봄, 소소리바람 찾아와 

그들에게 봄을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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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차상(산문)

사랑하는 자연에게 바치는 글

김하경 원통중 3학년 

  파란하늘과 흰 구름, 예쁜 꽃과 뛰어노는 동물들 그 모습은 아름다워서 

우리에게 큰 평온을 안겨준다. 시냇물이 흐르고 나무 사이사이 지나가는 

다람쥐와 너구리 나무에선 솔방울, 밤과 잣이 떨어지고 풀잎에는 이슬이, 

저 산 너머에 걸려있는 무지개는 넋을 잃을 만큼 환상적이다. 

  사진작가의 영혼과 화가의 손이 꿈틀거리고 등산객이 놀러오지 않는다

면 대역죄가 될 것만 같은 비주얼이다. 그만큼 자연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점령 할 수 있다. 우리 집 앞에는 큰 산들이 줄 서 있다. 봄에는 다시 살아

나는 기적을, 여름에는 파랗고 파란 나무들의 감동을, 가을에는 알록달록 

해진 나무들의 잎이 희열을, 겨울에는 하얀 눈에 뒤덮여 있지만 아이스크

림보다도 부드러워 보이는 산의 가식을 실시간으로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사계절에게 감사 할 수밖에 느끼기 싫어도 느끼게 만드는 신기

한 주문이다, 자연은.

  “가을에는 머니머니 해도 단풍구경” 하고 외치는 분들 꼭 계신다. 산에 

올라가면서 느끼는 기분이 상쾌하고 좋다고 하신다. 이게 또 자연의 힘이

다. 계곡물과 주위의 바위와 돌, 나무들과 풀 사이의 동물을. 모든 것이 조

화를 이뤄 우리의 마음이 되어준다. “이러니 찾아가지 않고서야 배기는지 

원” 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겨울은 쓸쓸하고 시렵지만 마냥 그렇지만도 

않은가보다. 횡설수설하게 내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처럼 내년의 새로운 봄

을 맞이하려고 잠시 변신의 기적을 일으킨다. 

  얼어붙은 폭포수 잠드는 꽃과 나무, 내년을 기대하는 동물 들을 요리해 

낼 수 있는 기적. 이 모든 것을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이

러한 자연이 우리에게서 사라진다면 어떨까? 우리들을 사랑해 줄 것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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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데 어떻게 살아갈지 아는가? 평생에 걸쳐 함께 있던 자연이 뒤돌아 

설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힘들었던가. 누구도 일어나게 하고 싶지 않고 괴

로워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우리는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닌가. 

  자연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고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며 사랑이 넘치는 자연에게 압도당하는 삶이 우린 좋은 것이다. 우

리 곁에서 늘 펼쳐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앞으로도 쭉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새소리가 어우러진 아침을 맞을 수 있도록. 선선한 바람이 불고 완벽히 

단풍이 들면 향기로운 단풍의 향기에 취해 볼 것이다. 이 약속을, 약속을 

담은 이 글을 사랑하는 자연에게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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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차상(산문)

우리 집 거북이

김서영 인제중 3학년 

  우리 집엔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이놈이 여간 골칫덩어리가 아

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물 갈아주고, 또 먹성은 얼마나 좋은지 아침저녁

으로 먹이까지 가져다 바쳐야 하니 이놈의 거북이 팔자가 내 팔자보다 더 

좋은 듯하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따, 고까짓거 그냥 풀어주자’ 하
는 결론을 내렸다. 이놈도 갑갑한 수조 안에서 나오니 좋고 나는 매주 물 

갈아주지 않으니 좋고. 

  그리하여 온 가족이 날을 잡아 가까운 강으로 나섰다. 강에 이놈을 놓아주며 

상심한 표정을 짓고 있으나 내심 좋아라했다. 그런데 우리 아부지께서 “그동

안 정이 들었응께 나는 이놈을 못 놓아주겠다.” 하시며 바지를 걷어 올리는 것

이 아닌가. 그러더니 물살을 헤치며 첨벙첨벙 들어가 이놈을 꺼내오셨다 

  집에 돌아와 나는 상자안의 거북이를 째려보았다. ‘거북이 팔자가 상팔

자지. 동생이 산 걸 내가 다 돌봐야 하노. 아부지 없을 때 내가 풀어줘야

지’ 하며. 그날 저녁 어무이가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알아봤

는데 그 거북이 옐로우벨리터들틀이라고 외래종이라 카더라. 그 거북이 

풀어 놓았으믄 죄 없는 물고기 여럿 죽일 뻔 했구마.”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며칠 전 텔레비전에서 족제비 같이 생긴 누트리안

가 뉴트리아가 새알과 물고기를 닥치는 대로 먹는다고 나왔었는데 우리 거

북이도 그렇게 될 뻔 했구마.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다. 죄책감이었다. ‘내가 

이 지역 생태계를 파괴할 뻔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지역 생태계를! 

  그날 밤 뒤척이면서 생각했다. ’거북이를 풀어주었다면 물고기를 잡아먹

었을 테지 또 알을 낳아 지를 똑 닮은 거북이를 맹글고, 그 거북이가 알을 

낳고 또 그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물고기들은 살 수 없겠구마. 끔찍하다 

오늘 일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을 테다. 다

시는, 다시는 다짐 하고 또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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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차하(운문)

언제부턴가...

이유빈 인제고 1학년 

지난날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가 

푸른 하늘을 덮쳐 구름이 되었고,

그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부턴가 공장의 연기가

구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거름을 줘야할 토지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먹고 있고, 

길 사이마다 보이는 나무들과

꽃들이 슬퍼하며 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까 그냥

외면 해버린다.

도로에는 매연과 함께 자동차들이

북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마시며 

살아간다.

흘러나오는 폐수를 마시며

익숙한 듯 살아간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 환경에

익숙한 듯 살아가고 있고,

적응하고 있다.



219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입상작품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하(운문)

설레임

김예진 인제고 1학년 

여름과 겨울사이 애매한 가을

나를 스치고 간 가을바람이 

차갑게만 느껴진다.

나를 향해 내리쬐는 가을햇살이

따갑게만 느껴진다.

모처럼 느껴보는 

진한 가을이다.



220

제4장 백일장 입상작

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차하(산문)

독도를 지켜라

송주하 인제중 2학년 

  ‘울릉도 동남쪽 뱃길 따라 이백 리.’ 한번 들으면 흥얼거리고, 한번쯤 들

어 보았을 것이다. 그만큼 익숙한 이 노래를 한 번도 안 불러 보았을 사람

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이 노래를 부르며 독도와의 거리가 조금 

좁혀진 듯 했다. 하지만 우리는 독도에 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일

본이 독도를 탐내고 있다는 것? 독도 밑에는 많은 천연자연이 있다는 것? 

아마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아는 사람은 극소수일 것이다. 일본이 다

케시마라는 교과서를 내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겠다고 했다. 그리고 다케

시마의 날을 만들어 널리 알리겠다고 발표한 게 벌써 몇 년 전이다. 우리

는 어떻게 독도가 일본 땅이냐고 화만 낼 뿐 더 이상 아무 발전이 없다. 다

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 이다. 자 여기서 문제 독도의 날은 몇 월 며칠일

까? 바로 10월 25일 이다.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독도에 대

해 많이 알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이유와 증거

들은 무엇일까? 한국의 많은 고지도들이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로 표기

해 놓았고 일본이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우기며 내세우는 개정일본여지

노정전도 초판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채색되지 않은 채로 경외도 선 밖에 

그려져 있어 독도를 일본 영역 밖의 섬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로만 “독도는 우리 

땅!” 외치지 말고 실천을 해가며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며 독도를 지킵

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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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차하(산문)

독도는 우리 땅

심다빈 인제중 2학년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다.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

는 섬이다. 독도는 독섬 이라고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독도 최초 

거주자는 최종덕 씨이다. 최종덕 씨는 1980년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

하였을 때 독도가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임을 알리고자 1981년 10월 주민

등록을 독도로 옮겼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근거는 1785년 일본 

하야시 시헤이가 편찬한 “삼국통람도설” 이라는 책에 독도가 한국의 땅이

라고 표기했다. 그리고 1877년 일본 정부가 독도는 한국 땅 임을 사실상 

선언하였다. 1946년에는 연합국 최고 사령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

외시켰다. 또한 1951년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샌프

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한국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울릉도, 거문

도를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권이와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다. 독도 시민 

단체로는 반크, 독도 수호대, 독도 의병대, 독도 수로 국제연대, 독도 유인

도화 국민 운동본부, 독도 역사 찾기 운동부, 푸른 울릉도 가꾸기 모임 등

이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나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서 독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두고 독도를 지키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

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독도 노래를 가슴에 새겨야겠다.

독도는 우리 땅(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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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장려(운문)

소중

최하은 인제고 1학년 

사람에게 몸이 소중하듯

자연에게도 동식물은 소중하다

사람이 자기 것을 지키려 하듯

자연도 자기 것을 지키려 한다

자연은 우리 것을 뺏지 않는데

사람은 왜 자연 것을 뺏으려 하는가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을 필요가 있다

자연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자연, 네가 내가 필요하듯이

나 역시 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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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장려(운문)

자연과의 약속

김예진 인제중 2학년 

사람들은 자연과 약속을 한다

잔디를 밟지 말자

나무를 소중히 하자

쓰레기를 막 버리지 말자

그러나 그 약속은 쉽게 깨진 다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소풍을 가서 잔디를 돗자리로 덮고

비행기를 날린다며 나무를 낭비하고 

나무로 만들어진 비행기는

잔디위에 버려진다.

사람들은 나무를 소중히 여기고

쓰레기를 막 버리지 말자고

자연과 약속 했지만

나무를 바닥에 버리면서

서로를 해치고 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으면서

왜 약속을 깨는 걸까?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라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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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장려(운문)

4개의 내린천

박유진 인제고 1학년 

추위가 이사 가고

봄바람이 왔을 때

그대는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듯

사르르 녹아내려

내 마음까지 흘러간다

꽃의 요정들이 숨어버리고

심술 난 비구름이 왔을 때

그대는 배가 불러 넘실거리며

블랙홀처럼 모든 걸 쓸어간다

빨래를 다한 구름은 날아가고

물감들이 찾아왔을 때

점잖은 나무들은 색옷을 입고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면

아름다운 색종이들을 싣고

묵묵히 흘러간다

생명 빛이 잠들고

차가운 얼음여왕이 왔을 때

그녀의 냉기가 무서워

떨면서 숨어버리는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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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그대의 숨결이 느껴져

나는 그대 위로 올라가보았지만

잠잠한 침묵에 

뛰는 가슴을 움켜쥐고

조용히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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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장려(운문)

우리 집

최수아 원통중 3학년 

내가 사는 우리 집은

저기 저 나무들이 부딪혀

온몸으로 노래를 불러주는 집

저 산속에서 울긋불긋한 얼굴로

이리오라 손짓을 한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며

손짓을 한다

내가 사는 우리 집은

찬바람 서로 부둥켜안아

온기를 내어주는 집

저기 저 마당에서 시퍼런 얼굴로

이리오라 손짓을 한다

온기를 나누어주고 싶다며

손짓을 한다

나무가 하는 노래

내가 하는 노래와 다르다

바람이 머금은 온기

내가 머금은 온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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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노래와 다르고

바람의 온기와 다르나

같이 어울려 우리 집으로 간다

그 많은 나무들과

그 많은 바람을 머금고

집,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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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장려(산문)

어린 씨의 하루

이정민 인제고 2학년 

  평소와 다를 것 없던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

는 어린 여자라이 한 명이 나와 내 친구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한 참을 

고민하던 아이는 무언가를 떠올리고는 얼굴에 자그마한 미소를 띄곤 나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뾰족한 무언가를 들고서는 흙에 구멍을 

뚫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구멍을 다 팠는지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덜컥 겁이 나 온힘을 다해 나를 들어 

올렸던 손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그 후 어린아이는 주위를 살피며 우왕좌

왕 하더니, 아이의 눈에서 물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이 무거워져서 결국에는 아이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소리쳤어요. 하지만 

어린 아이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나 봐요. 내 목소리를 들은 걸까 얼마 

후에 어른이 아이에게 다가와 아이를 달래곤 나를 아이에게 데려다 주었

어요 그러자 아이는 더 이상 물을 흘리지 않았고, 아까 파두었던 구멍 안

에 나를 내려놓았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막상 구멍에 들어가 보니 낯설

고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아늑하고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는 빨

리 자라라는 말과 함께 나를 흙으로 덮어주었어요. 사방이 흙으로 둘러싸

이자 아까보다 더욱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새싹이 되고 꽃이 되

어 다시 그 아이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하루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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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부 장려(산문)

붉은 단풍과의 약속

유정민 인제중 3학년 

  며칠 전 학교에서 선생님께 그리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막 단풍이 

절정일 때 선생님께서는 올해 빨간색 단풍은 잘 보지 못하지 않았냐며 우

리에게 물으셨다. 생각해보니 옛날과는 다르게 예쁜 빨간색 단풍을 올해

는 잘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가 가뭄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고 나는 그 기상이변이 우리가 일으킨 환경오염에서 일어난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있다. “나 하나 쯤 이야!”라는 생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고 물을 낭비하는 등 잘못

을 저지른다. 이 지구에 이산화탄소가 늘어나 점점 온도가 높아져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져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해결책인 나무를 심기기는

커녕 계속 잘라가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 그 일의 결과가 결국 우리들

이 더욱 힘들어져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 행동을 멈

추지 않는다. 우리는 앞으로 자연과 약속해야한다. 쓰레기를 길가에 함부

로 버리지 말고 설거지 할 때 물을 아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사소

한 환경보호운동을 홍보하고 실천하며 “나부터”라는 생각을 가슴에 세기

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는 그 아름다운 색색의 단풍

을 볼 수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 아름다운 단풍을 위해서 우리 우리가 정

한 자연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우리가 좋

아하는 붉은 단풍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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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산문)

함께 자라나는 우리

박순영 원통중 3학년 

  우리 집은 농사를 짓는다. 고추, 콩, 팥, 단호박, 고구마 등 밭이 아주 넓

거나 많은 건 아니지만 다양한 작물을 농사짓고 있어서 손이 많이 간다. 

그래서 난 내 힘을 조금이나마 보태고자 어릴 적부터 조금 씩 농사를 도왔

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5월 우리는 이맘 때 고구마를 심는다. 올해는 고

구마가 너무나 먹고 싶다는 생각에 콩밭 옆 뙤기밭에 직접 고구마를 심었

다. 호미로 비닐 위에 구멍을 폭! 뚫고 고구마 싹을 살포시 넣었다. 혹여 

싹이 뜨거워할까 정성스레 흙도 덮어주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났을

까? 나는 마침내 허리를 폈다. 쉴 새 없이 심다가 일어난 탓에 허리가 끊어

질 듯 아팠지만 가지런히 예쁘게 심어진 고구마 싹을 보고는 아픔이 싹 사

라지고 굉장히 뿌듯했다. 

  한 이틀이 지났을 쯤 봄 치곤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뿌리도 제대로 

내리지 못했을 싹이 혹시나 파헤쳐지진 않을까. 썩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멈추지 않는 비에 결국 조마조마하

며 밭으로 가보았다. 아니 이게 웬일인가! 푸르던 싹이 마구 파헤쳐져 생

기 없이 축 처져 있었다. 올해에 처음으로 직접 심어 본 고구마인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되어 시들해진 고구마의 모습을 보니 정말 속상했다. 내 마음

도 함께 시들해졌다.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는 마음으로 손톱에 흙이 끼도

록 간절히 보듬어 주었다. 

  며칠 뒤 다행히 비는 그쳤고 고구마 순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씩씩하

게 줄기를 뻗어갔다. 나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몇 주 뒤에는 콩을 심는

다. 콩을 심기 위해서는 밭을 간다. 그런데 아빠가 밭을 간 날 조금 다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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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로 부르시길래 얼른 가 보았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굳었다. 아빠

가 글쎄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그만 실수로 고구마 밭까지 갈아버린 것이

었다. 비닐이 찢겨지고 파헤쳐진 고구마는 상처투성이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젠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절

망감에 나는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온 정성으로 한번 살려낸 고구마

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그저 죽지만 않길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꼭꼭 묻어주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차마 썩은 고구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 며칠 동안 밭에 가보지 않

았다. 벌써 썩어버렸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오후 아빠가 밝은 목소리로 나를 부르시며 현관에 들어섰

다. “순영아~ 고구마 안 죽었다~!!” 나는 깜짝 놀라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 

잠옷 바람으로 뛰어 나갔다. 호미로 들춰진 흙 아래로 고구마는 언제 그랬

냐는 듯 말끔한 모습으로 내게 인사했다. 

  그날 저녁 가족과 함께 부강지(아궁이) 앞에 모여 앉아 고구마를 구워먹

었다. 타닥타닥 타들어가는 나무 사이로 익어가는 고구마를 보고 있으니 

가슴이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 심은 고구마였기에 기대도 많았고 기

대만큼 순순히 자라지 못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쨌거나 그 힘든 고

난을 겪고서 잘 자라준 고구마가 너무나 대견했다. 어찌보면 고구마라는 

게 우리 삶에서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봐 온 고구마의 일생

은 그 어떤 훌륭한 사람의 생애보다 더 멋졌다. 비바람과 역경을 뚫고 잘 

자라준 고구마처럼 나도 인생길에서 시련이 닥쳐와도 의연한 마음으로 꿋

꿋하게 인내하여 더욱 견고한 삶을 살고 싶다. 작은 고구마 하나도 위대한 

생명이며 똑같이 반복되는 삶에 지친 내 일상에 큰 깨달음을 준다. 모닥불 

사이로 모락모락 맛있게 익어가는 고구마를 보며 내 마음도 한 층 더 달게 

익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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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하늘내린 강원환경백일장

중고등부 장려(산문)

내린천 그를 보았다

이정윤 인제중 2학년 

  수업시간에 무심코 고개를 돌린 나는 쉼 없이 흘러가는 내린천을 보았

다. 저 내린천 속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그 속을 알 수만 

있다면... 봄, 파릇파릇 솟아나는 새순들과 새색시 볼처럼 붉게 물들어 가

는 꽃들을 보며 그는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여름에는 더욱 짙어진 녹색에 

노란 배들을 하나하나 띄워가며 흘러간다. 그러나 곧 큰 어둠이 몰려오고 

몸이 불어나는 일을 경험한다.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흙들은 더욱 그를 아

프게 한다. 그러나 그는 그마저도 큰 품으로 품어가며 흐른다. 얼마나 시

간이 지났을까 붉은색으로 물들어가는 단풍은 그 마저도 가을을 타게 한

다. 한 잎, 한 잎 떨어지는 낙엽은 그를 덮어주고, 높디높은 하늘은 그가 마

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구름 한 점 없는 도화지를 펼쳐준다. 그렇게 

쓸쓸했지만 감성에 깊게 물들었던 가을은 가고, 어느새 하이얀 세상이 왔

다. 소복소복 쌓여가는 눈이 낙엽대신 나무를 덮어주고, 그의 가장자리부

터 조금씩 그를 덮어오는 얼음은 그를 보호한다. 그렇게 그는 얼음 밑에

서 고요히 흐르며 기나긴 겨울을 보낸다. 다시 봄... 어디에선가 날아온 노

란나비가 그의 몸을 간질인다. 그렇게 그는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

다. 나는 어느 창가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그를 바라본다.



제           장

제19회	인제서회	임서전

2015년	5월	4일(월)~31일(일)

만해마을	여초서예박물관	2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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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규 고현숙 권옥자 김옥남 김인국 김진도

나아은 문근태 박민자 사하정 서정욱 심종기

안금숙 우성옥 원연화 이명재 이상오 이지수

임규현 장예진 전숙희 전영옥 정진숙 조덕증

조석준 최옥매 최원영 최은희 한길용 한순자

한주림 홍연숙 황변주 서성호 김    향

(이상 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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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苑  권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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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旻  김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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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河  김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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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淵  사하정 文岩  서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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淮堂  심종기 古潭  우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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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松  원영화 德溪  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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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軒  임규현 賢齋  전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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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谷  정진숙 昭月  최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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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珉  한길용 平林  한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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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서전 작품

靑谷  한주림 德香  홍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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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제서회 임서전

德園  황변주 지원  고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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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서전 작품

은솔  고현숙 소담  김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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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제서회 임서전

나아은 미산  박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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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문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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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림  안금숙 서현  이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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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 장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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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  전숙희 지헌  조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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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조석준 수련  최옥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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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인제서회 임서전

꽃뫼  최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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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임서전 작품

석당  서성호

지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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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김   향

지도강사



직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원장 남덕우 010-4286-2738 인제군 인제읍 상동5리

부원장 이만철 010-2850-7005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내설악아파트 102동402호

부원장 김연화 010-9028-2747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5번길  5

이사 강순복 010-6382-4879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8  419-6

이사 김창연 010-9273-1528 인제군 북면 월학리

이사 김헌래 010-6388-865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0-15

이사 도기학 010-6371-8949 인제군 인제읍 상동1/5  33-1번지

이사 민종식 010-7242-2298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3반296

이사 박돈녀 010-7330-2720 인제군인제읍  인제로140번길48-12

이사 엄윤순 010-5373-1238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이사 이용호 010-5367-4354 인제군 인제읍 상동1리  내설악A 102-705

이사 이  협 010-5062-7141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금호아파트 202동 1108호

이사 정재환 011-308-4404 인제군 상남면 하남2리

이사 최광윤 010-2565-2752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77번길7-4

이사 최덕용 010-9114-7568 인제군 기린면 현5리  내린천APT 601호

이사 최은희 010-3179-4969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5반

이사 최태홍 010-3701-4984 인제군 인제읍 덕산로 8

이사 한의동 010-4048-0056 인제군 서화면 천도3리2반

이사 홍방래 010-3453-4414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  759-1

이사 김재남 010-7200-7586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1-15

이사 목병후 010-5228-1309 인제군 기린면 서1리4반

이사 심영배 010-5361-6238 인제군 남면 부평리 2반

이사 유영미 010-9420-6009 인제군 남면 남전1리 설악로  1433번지

이사 정기우 010-7141-7969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내설악아파트 102동1006호

이사 정순자 010-8997-3412 인제군 상남면 상남4리  아홉사리길3011-6

이사 황인순 010-9167-3187 인제군 북면 원통리 금강로62  선영어린이집

감사 김성갑 010-8791-2730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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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현황

직명 성명 전화번호 주소

사무국장 백창현 033-461-6678 북면 원통로 177번길

과    장 이혜란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16번길

팀    장 이완기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30번길

관 리 인 백설애 033-461-6678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40번길

■ 직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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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31집> 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 소재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다. 고형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효친수기 : 효행수기, 사례담

마. 테마, 기타 :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31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림.

2. 모집기간

연중

3.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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